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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제보번역 속집 （武藝諸譜 SR譯續集）

훈련도감 도청 최기남이 1610년（광해군2） 훈련도감에서 간행한 이 책에는 

4가지 무예가 실려 있다.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무예도보통지 （武藝 H 譜通志）

정조의 명을 받은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가 편찬에 참여하여 1790년（정조14） 장용영에서 간행한 

것으로 한 • 중 - 일 삼국의 24가지 단병무예가 실려 있다.



병학통 （兵學通）

정조의 명을 받은 훈련대장 장지항이〈병장도설〉과 

〈속병장도설〉을 집대성하여 1785년에 펴낸 것으로 

〈무예도보통지〉와 짝을 이룬다.

무비지（武備志）

명나라 말의 병법가 모원의가 1621년에 총 240권으로 펴낸 이 책에 

조선세법이 실려 있다.



병장도설 （兵將B說）

세조가 1451년에 편찬한〈진법（陣法）〉을 영조가 오위（五衛） 체제의 복원을 

염두해 두고〈병장도설〉로 이름을 고쳐 1742년에 펴냈다.

이진총방（建陣總方）

국왕 호위부대인 용호영 기병의 진법을 풀이하여 1783년（정조7）에 펴냈다.



조총 （鳥銃）

조선후기에는 군사들의 대부분이 조총을 쏘는 포수로 구성되어 있었다. 쓰임에 따라 평조총 ■ 단조총 

같은 여러 가지의 조총이 제작되었다.

불랑기 （佛浪機）

1789년에 장용영에서 제작한 불랑기. 포르투갈에서 전래된 불랑기는 조선후기에 널리 쓰였던 화기의 

하나였다. 육군박물관

호준포（虎®）

이름처럼 화포의 모양이 호랑이가 웅크려 앉아 있는 것처럼 생겼다.



짜드®

협도（按刀）

현재 온전한 모양을 갖춘 협도는 남아 있지 않다. 칼날의 폭은 월도보다 

좁으나 자루는 더 길었다.

월도 （月刀）

칼날의 모양이 초승달처럼 생긴 월도는 협도와 함께 자루가 칼날보다 길어 위력적이다. 

맨 아래. 이삼（李森） 장군의 유품. 칼날을 아래 용머리를 장식하여 위엄을 드러냈다.

월도는 조선후기에 가장 많이 익혔던 무예의 하나로 18세법이 있다.



장창 （長槍）

창 자루가 온전하지 않다.

당파（鐘〒E）
장창과 대적하고 화기를 장착하기에 좋도록 창날이 셋이 달려 삼지창이라고도 불렀다.



환도 （還刀）

칼집에 고리［環］가 달려 있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칼.

이순신 장군의 대도. 현충사



구군복을 갖추어 입고 있는 무관초상.

벙거지를 쓰고 동달이를 입은 위에 겹 전복을 입고 

허리에 남색 전대를 띠고 목화를 싣고 왼편 겨드랑이에 

환도를 차고 오른손에 등채를 들었다.

구군복（具軍服）

구구복은 무관의 의장용 군복.



투구

투구 위에는 삼지창이 달려 있다.

갑옷

고위무장이 입었던 갑옷으로 어깨 위에 용이 보인다.



속갑옷

갑옷 안에 받쳐입었던 속갑옷.

갑옷

기병들이 마상무예를 익힐 때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갑옷.



망수의 （t稱M 衣）

망수의는 가슴에 이무기를 수 놓은 옷으로 보군들이 18기를 익힐 때 입었다. 육군박물관

영기 （令旗）

군대에서 명령을 내릴 때 사용했던 깃발.



장영 （壯營）.

'용'자가 가려져 ’장영’이란 두 글자만 보인다. 

장용영 청사의 현판 글씨로 보이나 정확하지 

않다. 육군박물관.

명묘서종대 연회도（明廟端惠료宴會圖）.

서총대는 정조시대에 장용영 무사들이 무예를 시험 보는 장소로 쓰였던 창덕궁 안에 있던 석대（5臺）. 

연세대학교 박물관.



청룡도（靑龍刀）와 깃발.

조선후기. 무관들의 용맹과 힘을 시험할 때 

청룡언월도를 시험 보았다.

영화당（映花堂）

〈준천계첩（;«川契姑）〉중 '영화당친림사선도（0英花堂親臨魏善圖）그림 아래 부분에 기추（請密）를 

시험보기 위해 말이 달리는 길 좌우에 짚인형을 여러 개 세워 놓은 것이 보인다.

말을 달리며 좌우에 놓인 짚인형을 쏘아 맞추는 기추는 조선의 으뜸가는 무예였다. 부산시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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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간자］

24반무예의 고장 수원 화성

수원 문화원에서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고 수원시민과 후손들 

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후기 정조시대의 군사 

조직과 군사훈련, 군사력의 일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원의 도심에는 아름다운 화성이 있습니다. 200년전 화성을 건설하면서 수원 

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조대왕은 수원에 장용영 외영을 설치하고 

화성을 건설하였습니다.

수원 화성은 장용영 외영이 주둔했던 곳이며, 장용영 군사들은 화성 건설의 주 

역이었습니다. 정조시대의 개혁정치와 실학사상이 구현된「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24반무예는 장용영 외영 군사들이 익혔던 국방무예였습니다. 수원과 장 

용영, 화성과 24반무예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화성 연무대는 장용영 무사들이 사격술을 익히고, 24반무예를 연마했던 역사 

의 현장입니다. 매년 화성 연무대에서 열리는 ‘정조시대 전통무예전’ 도 이러 

한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용영과 24반무예의 관계, 즉 장용영 군사 

들이 24반무예를 얼마나 익혔으며, 어떻게 시험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 

구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런 의문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원문화원에서 펴내는 본 자료집을 통해 장용영과 24반무예의 관계를 

이해하고, 화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자료집의 집필을 맡으 

신 24반무예협회 김영호 대표, 감수를 맡으신 정동진 박사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 

다. 아울러 자료집을 펴내느라 수고하신 코아기획의 박시혜영 대표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2월

수원문화원장 김 종 기



수원 화성은 18세기를 대표하는 성곽으로 인정받아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 

된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성은 백성들의 생활의 터전이자 장용영 외영에 소속 

된 군사들이 주둔했던 군사기지였습니다.

1793년에 수원에 장용영 외영을 설치하고 장용영 군사들이 주축이 되어 화성 

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정조대왕의 개혁정치를 뒷받침한 규장각과 장용영이 

존재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규장각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만, 장용영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논할 때 장용영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1790년 

에 정조대왕의 명으로 규장각 검서관 이덕무와 박제가, 장용영 초관 백동수가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여 장용영에서 간행하였습니다. 한국의 전통무예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창검무예 24가지를 그림과 설명으로 풀어놓은 『무예도보 

통지』는 조선후기 군사들의 무예교범서로 활용된 책입니다. 장용영 외영의 군 

사들도『무예도보통지』를 교범으로 삼아 24반무예를 익혔습니다. 이처럼 24반 

무예의 완성과 보급의 중심에 화성과 장용영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본 자료집의 상당 부분은「장용영고사』에 나오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장용영고사』는 장용영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24반무예를 시험했 

던 내역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먼저 장용영과 24반무예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조선을 무인을 천 

시하고 무예를 소홀히 했던 문약한 나라로 기억하고 있지만 장용영과 24반무예 

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평가가 꼭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성은 200년 전 장용영 외영의 무사들이 24반무예를 연마 

했던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장용영 무사들이 

24반무예를 시험 보았던 기록과 장용영에서 제작했던 군물을 도표로 정리한 것



을 싣습니다. 현재 체육학계는 물론 역사학계에서도『무예도보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24반무예를 군사들이 연마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 

견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러한 의문에 해답을 내려 줄 것입니다. 

장용영에서 제작한 군물（軍物）을 정리한 도표를 통해 장용영에서 어떤 종류의 

군수물자가 언제 얼마나 제작되어 어떻게 쓰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앞에는 정조시대에 쓰여졌던 24반무예 관련 병장기와 병서 • 군사들의 의 

복 - 시험을 보았던 장소에 관련된 자료를 화보로 싣고, 맨 뒤에는 군사관련 용 

어를 풀이하여 실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것 

입니다.

의욕을 갖고 시작했으나 한문으로 된 자료를 번역하는 것이나, 군사용어를 해 

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사에 관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밀에 속한 

것이 많아 그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란 벅찬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잘못 이해 

하고 해석한 내용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한문으로 된 자료를 번역하고 자료집 

의 내용을 살펴 주신 정동진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료를 모으느라 애쓴 이 

경석 사범과 양준모 연구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24반무예가 화성과 짝을 이루어 수원과 경기도,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이 자료집이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무형의 문화 유산인 24반무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2년 2월

김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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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영〔壯勇營〕소사（小史） • 21

장용영（壯勇營） 소사（山史）

1. 머리말

정조시대의 규장각과 장용영은 문무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정조시대에 찬란 

한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두 기관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규장각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었지만 장용영에 대한 연구 

는 사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장용영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것 

은 우선, 규장각은 정조가 서거한 이후에도 조선말기까지 존속했으나 장용영 

은 곧장 폐지되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조선은 문을 숭상하는 나라라는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정조시대를 온전히 이해하고 무예사를 연구하는데 장용영에 대한 연구는 빠 

트릴 수 없는 부분이다. 정조는 장용영을 통해 기존의 오군영을 개혁하여 오 

위체제로 복원하려 했다. 부분적이지만 1798년에 장용영 외영을 오위의 제도로 

복원했던 것은 군제사에 있어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군제 개혁과 강병 육성의 산실이었던 장용영도 그 수명은 오래가지 

못했다. 1800년 정조가 서거한 뒤 권력을 장악한 벽파에 의해 1802년 초에 해 

체되고 말았다.

장용영은 완권 강화와 군영운영의 모범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후대에도 장 

용영을 모범으로 한 군영 창설이 이어졌다. 헌종대（1846년）에 창설되었던 총위 

영이 이를 대표한다.

군사제도는 한 나라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런 점에서 장용 

영의 발자취를 통해서 24반무예의 역사는 물론 정조시대의 지향점도 살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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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2. 장용영 건설 배경

1） 지휘체계의 일원화

조선의 중앙 군영은 오위（五衛）체제였다. 오위체제는 왕-병조판서-군영대장 

으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오위체제가 무너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오위를 대신하여 1593년에 창설된 

훈련도감은 오위와 달리 모든 군병이 급료를 받았던 지원병으로 구성되었다. 

전란 중에 임시 기구로 만들어졌던 훈련도감이나 비변사 같은 임시기구가 상 

설 기관으로 자리했던 이면에는 17세기의 긴박한 정세와 관련이 있다. 이후 

인조반정을 주도한 이귀 등 서인들의 주도로 수어청 • 총융청 • 어영청을 건설 

하였고, 1682년에 훈련별대와 정초청을 합하여 금위영을 창설하였다.

이 5개의 군영이 조선 후기의 오군영이다. 그러나 군영이 늘어나며서 병조 

판서를 정점으로 하던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말았다. 병조판서는 군사 행정을 

총괄하면서 오군영의 하나인 금위대장만을 겸임했다. 따라서 각 군영의 대장 

은 병조판서의 지휘를 받지 않고 휘하 군사를 사병처럼 부릴 수 있었다. 군영 

대장이 특정 당파를 지원할 수도 있는 구조는 왕권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 

었다.

영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54년 금위영을 병조와 분리하고 병조 

판서에게 오군영의 총지휘권을 부여하여 조선 초기의 오위와 비슷한 오영체제 

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금군 조직인 용호영은 궁궐 안을 호위하고, 훈 

련도감 • 어영청 • 금위영 삼군문은 한성을 방위하고, 수어청과 총융청은 남한 

산성과 북한산성을 근거로 한성 외곽을 방어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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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의 군사제도 개편은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 그러나 영 

조의 군제개혁에도 한계가 있었다. 병조판서가 지휘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영의 대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지휘계통이 통일되지 못했 

던 것이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이러한 폐단을 고치기 위하여 군제를 개혁하 

려고 준비했다. 그 대안으로 창설한 군영이 장용영이다.

2） 장용영 창설의 방안

새로운 군영을 창설하려면 막대한 경비가 드는 데 경비를 마련하는 방법이 

가장 큰 문제였다. 훈련도감 같은 군영은 소속된 군사 전원에게 급료를 지불 

하였다. 백성들에게 걷는 세금으로는 훈련도감의 경비로도 부족하였다. 백골징 

포, 환구첨정 같은 폐단도 이 때문에 나타났다. 효종 시대부터 정치권의 일각 

에서는 군영을 줄이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정예한 군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확 

고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정조는 "쓸모 없는 군사는 도태시키고 낭비되는 군 

량은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군영 가운데 총융청과 수어청을 

없애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군영 개혁에 반대하는 일부 대신들의 저항에 부 

닥쳐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1795년 8월에 수어청을 폐지하고 총융청 

을 독립군영으로 만들어 기존의 오군영체제를 삼군영체제로 전환하고야 말았 

다.

정조는 장용영을 창설하면서 "한 군영이 설치될 때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짠다. 이렇게 한다면 원대한 계책이 될 수 없다. 내영과 외영의 군수물자와 군 

량은 나라의 경비에 의존하지 않는다." 며 창설 비용의 대부분을 왕실의 사금 

고인 내탕금（內卒金）으로 충당했다.

정조는 내탕금을 곡식으로 바꾸어 여러 도에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조세를 

비싸게 받아들이던 내수사의 토지를 없애 버렸다. 이와 함께 백성들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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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잡다한 부역을 가볍게 해주었다. 평안병영이 있는 안주를 비롯하여 박 

천, 정주, 가산 등 네 곳에 장용영이 관할하는 둔전을 설치하고, 1992년부터 박 

천에 장용영 대장의 직할 부대를 두어 겸（兼）파총을 두어 둔전을 관리하게 하 

였다.

3） 장용위 출범

정조는 1782년 훈련도감의 정예 무사 30명을 선발하여 숙소인 명정전을 숙 

위하도록 하였다. 3년 뒤 1785년 20명을 더해 정식으로 50명의 숙위군을 모태 

로 장용위라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였다. 장용위는 정조를 호위하는 친위부 

대였다. 정조는 장용영 창설하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군사 

지휘권을 일원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군사지휘권을 무관이 갖도록 인사 

정책을 개편하려는 것이었다.

1778년 6월 정조는 대신들에게 백성의 살림, 인재 육성, 군사 문제, 재정에 

관한 개혁 방침을 알렸다. 이때 정조는 '이전에 군대가 오위체제로 조직되었을 

때는 중앙의 지휘권이 지방까지 미쳐 명령계통이 일원화되고 보병과 기병이 

한 무리로 움직였는데, 임란 이후 훈련도감을 설치한 이래 오위체제가 폐지되 

어 군사지휘권이 분산되었다’며 오군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785년 7월 2일에 정조의 친위부대로 장용위가 출범했다. 정조는 친군, 무용, 

장용 세 가지 중에서 장신급의 무신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친위부대의 이름을 

장용위라 결정하였다. 1787년에는 장용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 해 한 동안 

사용되지 않고 비어 있던 창경궁 종묘 옆 이현의 옛 관청 터에 장용영 청사 

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788년에는 삼청동에 장용영의 물품 창고인 

북창을 건설하였다. 문헌상에서 장용영이라 부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788년 1월부터였다. 동부 연화방 이현에 있는 장용영 청사는 446칸의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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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건물로 76칸의 직방, 99칸 반의 치소, 191칸 반의 북창 등이 있었다.

장용영의 규모를 단시일 안에 확대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경비를 조달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고, 대신들의 반대 여론도 높았으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군사를 선발하는 일도 단번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다. 훈련도감에 소속된 무 

예별감 같은 정예의 군사를 장용영으로 옮겼다.

그리고 1788년부터 장용영 군사를 진위, 양성, 용인, 광주, 양주, 고양 등지에 

나누어 주둔시켜 서울과 수원의 외각 경비의 임무를 맡겼다.

4） 장용영의 위상 강화

장용영의 출범 목적은 국왕 호위에 있었다. 정조는 기존의 금군부대인 용호 

영을 두고 장용영에 자신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겨 장용영의 위상을 높여 .주 

었다. 여기에다 『무예도보통지』를 비롯한 다양한 병서를 편찬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장용영이 창설되기 전에는 훈련도감이 병서 편찬의 임무를 맡고 있었 

다. 『무예제보』를 비롯하여 『권보』, 『무예제보번역속집』, 『무예신보』 

같은 무예서적은 모두 훈련도감에서 주관하여 편찬한 병서이다. 정조는 이런 

기존의 관례를 깨고 친위군영인 장용영에 병서 편찬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병 

서 편찬의 임무를 장용영에 부여한 것은 장용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의 하나였다. 장용영에서 펴낸 병서 중에 『병학지남』과 『무예도보통지』는 

조선후기의 병서를 대표한다.

3. 장용영 편제

1） 신작대

장용영은 신입 무사를 대상으로 10명 단위의 신작대를 편성하여 훈련을 하 



26 • 장용영（壯勇營） 소사〔小史）

였다. 기（1초는 3기로 구성）를 편성하여 훈련하였다. 이들의 무예 성취를 살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담당 교관에게는 부상을 주고, 성적이 불량한 교관에게는 

벌을 내렸다. 왕이 친림한 가운데 창경궁 안의 춘당대에서 열렸던 대비교는 

사격술과 창검연무 둘로 나누어 치러졌다.

장용영은 기강과 기율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창설 초기 장용영의 운영에 관 

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에 부쳤다. 장용영의 운영에 관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해 군사들이 양반과 사귀는 것도 엄격하게 통제했다. 장용영에 입영한 

무사들에게 교육시켰던 10가지 계령（戒令）이 있다. ① 군영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 것, ②양반과 통하지 말 것, ③곡식 등 물건을 거두지 말 것, ④ 주먹질이 

나 병기를 들고 싸우지 말 것, ⑤도포와 당혜（唐性）를 입거나 신지 말 것, ⑥ 

군장을 빌리지 말 것, ⑦잡기를 하지 말 것, ⑧무뢰배와 사귀지 말 것, ⑨두목 

을 업신여기지 말 것, ⑩거리에서 술주정을 하지 말 것 등이다.

국왕 호위를 책임지는 장용영 군사들의 기강과 기율은 어느 군영보다 철저 

했다. 이러한 점이 단 기간에 훈련도감을 위시한 오군영을 압도하는 핵심 군 

영으로 육성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이다.

2） 선기대와 18기군

장용영은 기병과 보병, 선기대와 장용위로 나누어져 있다. 기병 2초는 좌우 

열 선기대라 불렀다. 선기대는 마상재, 기추, 마상월도 같은 마상무예 취재（선 

발 시험）을 거쳐 선발된 장교로 구성되었다. 즉 이들은 마상무예를 전문으로 

익혔다. 보군은 훈련도감군 중에서 조총과 창검무예를 시험하여 선발한 최정 

예로 모두 급료를 받고 복무하였다.

1787년부터 장용영 초（Pt）에서 무사 30명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18기를 전문 

으로 익히도록 하였다. 창검을 전문으로 익히는 군사를 용검수, 용검군,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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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검군 같은 명칭으로 불렀으나 정조의 교시에 따라 이때부터 '18기군’으로 

불렀다. 18기군이란 『무예신보』를 펴내 무예 18기를 정립한 아버지 사도세 

자를 추모하며 정조가 친히 지어 내린 이름이다. 18기군 중에서 창검에 능하 

고 사격술에도 뛰어난 군사는 '능기군'이라 하여 특별히 우대했다. 18기군과 

능기군을 구분한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장용영 군사들에게 창검무예를 먼저 

익히게 하여 담력과 체력을 기르도록 훈련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

선기대

선기대는 장용영의 용맹을 널리 알린 부대였다. 1790년 11월 『정조실록』을 

보면 장용위의 용맹을 알리는 정조의 말이 실려 있다. 즉 '얼음이 깔린 도랑과 

밭두둑이 매우 좁은 곳을 말을 타고 달리기를 마치 평지를 달리듯 하여’ 이것 

을 바라보던 백성들이 모두 감탄하기를 ’사람과 말이 나는 듯하여 신병（神兵）과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

숙종 말부터 전국의 주요한 읍과 진（鎭）에 기병부대가 꾸준히 창설되었다. 

조선후기에는 함경도의 친기위, 평안도 - 황해도 • 경상도의 별무사, 동래의 별 

기위, 수원의 별효기사 같은 기병부대가 있었다. 1782년에 간행하여 반포한 『 

이진총방』은 용호영의 금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병서였다. 물론 기병 전술이 

이 책의 핵심이다.

1785년에 간행한 『병학통』에도 기병을 운용하는 진법을 수록하였다. 선 

기대에 소속되는 무사들은 무예를 시험 보아 선발하였다. 선기대는 좌초와 우 

초 둘로 편제되었다. 좌초의 선발과목은 마상재（馬上才）였고, 우초를 선발할 

때의 무예과목은 유엽전 • 기추, 그리고 마상별기를 보았다. 1793년 수원에 설 

치된 장용영 외영의 마병은 친군위라 하였다. 친군위 역시 선기대와 같은 방 

식으로 무사를 선발하였다.

장용영은 약 120명 내외의 병사들로 구성된 초④肖）를 기본 단위로 편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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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있었다. 초를 단위로 편성한 것은 장용영을 비롯한 모든 군영에 적용되 

었다. 당대 군영의 기본 편제는 전 . 후 . 좌 . 우 . 중초의 5초로 편제된 것을 1사 

（司）라 하고 5사를 1영（營）이라 하였다. 1초는 3기（旗）로, 1기는 3대（隊）로 나누어 

진다.

초를 책임지는 지휘관을 초관이라 하였다. 초관 이상의 지휘관을 장관（將官）, 

초관 아래의 초급지휘관을 장교라 하였다. 9품부터 4품까지의 무관을 초관에 임 

명하였다. 초관은 군사들의 무예와 진법 훈련을 책임졌다. 장용영 내에서 창검 

을 전담하는 초관을 '창검초관’이라 불렀다. 창검초관의 감독 아래 지구관, 교련 

관 같은 숙달된 장교들이 군사들의 진법과 무예를 지도하였다.

18기군

1789년부터 초관 백동수와 지구관 여종주, 김명숙을 중심으로 무예훈련이 

이루어졌다. 18기군 30명을 두 반으로 나누고, 담당 교관을 두 명으로 정해 교 

관 1명이 15명씩 무예를 교습했다. 18기군의 담당 교관은 18기군의 훈련에 임 

하는 태도와 실력의 향상 정도를 개인별로 기록하여 보고했다. 정조는 친히 

무예를 지도하는 이현 외영의 연무장을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18기군의 무예 

기량을 시험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처음에는 교련관 1명이 18기군 

15명씩을 지도했으나 1790년 4월부터 장용위에서 교관을 2명 선발하여 이전 

교관과 합해 모두 3명의 교관이 각각 5명을 지도했다. 그리하여 18기군은 '바 

람으로 머리 빗고 비로 목욕하며, 찬바람을 맞고 더위를 먹으며 무예를 수련 

하였다’고 기록했을 정도로 맹렬하게 훈련을 하였다.

4. 장용영의 운영

1） 장용영 인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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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영의 내외영제는 1793년 1월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 하면서 구체화하였 

다. 수원 유수에게 장용외사의 직무를 갖게 하였다. 이때부터 수원을 외영이라 

하고, 한성에 있는 본영은 내영이라 하였다. 내영을 지휘하는 장용영 병방의 

칭호를 장용사라 하고 문서상에는 장용대장이라 기록하였다.

장용청 초대 병방은 이한풍, 2대는 유효원이 맡았다. 장용청을 장용영으로 

승격한 1788년 이후부터 병방이라 하지 않고 대장이라 불렀다. 김지묵, 서유대, 

조심태, 신대현, 정민시 등이 장용대장을 역임했다. 이들은 모두 정조의 신임 

을 받았던 무장이었다.

장용영에는 훈련도감 • 어영청 • 금위영처럼 대신급의 도제조 1원을 두었다. 

도제조는 호위청 대장의 직분을 가진 대신에게 한정되었다. 도제조가 명목상 

의 책임자라면 장용사가 본영의 실제 총책이었다. 장용영의 직제를 잠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도제조 1원, 향색제조 1원, 장용사 1원, 종사관 1원, 선기별장 2원, 중군 파총 

5원, 선기장 3원, 초관 25원, 액외 장용위 15원, 지구관 21원, 무예통장 2원, 별 

부료 2원, 교련관 20원, 패장 8원, 약방 1원, 침의 1원, 화원 1원, 사자관 1원, 

별무사 36인, 부료 무사 16인, 서리 16인 등이다.

2） 내영

장용영 본영은 한성 이현 연화방에 있었다. 1793년까지 장용영의 병력은 모 

두 17초였고, 그 중 내영에만 3군 15초가 소속되었다. 2년 지난 1795년에 10개 

초를 더 늘여 1영 5사 25초의 편제를 갖추었다.

마보군 3초로 출발한 장용위는 내외영제가 성립되면서 2초를 더 늘여 5초 

1사（司）를 이루었다. 장용영 군사들의 대부분은 훈련도감에서 차출한 병력이다. 

그밖에 금위영, 어영청, 군기시에 소속된 군사들도 상당수 장용영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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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영 향군의 모체가 되었던 내영 후사 5초는 궁중에 필요한 꿩 人｝냥을 전 

담하기 위해 창설한 부대이다. 사냥을 전담하는 군사 3초를 장용영 소속으로 

정하고 이들을 각 읍의 향군으로 삼고 이들에게는 장용영에서 둔전을 지급하 

여 생계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1795년 5월에 5사 25초의 제도를 갖추었다. 향군으로 편성된 좌사와 우사는 

한강 이남의 수원 인근 읍의 8개 초이고, 후사는 양주 • 장단 두 읍의 3개 초 

였다. 수원부에는 용인 • 진위 • 안산의 3읍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 병력만으로 

는 화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수성체제를 갖주는데 부족하여 종융청에 소속 

되어 있던 시흥과 과천을 수원부로 옮겼다.

5. 장용영 외영 건설

1） 장용영의 수원 관할

1789년 10월, 정조는 양주 배봉산에 있던사도세자의 묘 영우원을 수원 화 

산으로 옮겨 현륭원이라 했다. 화산으로 원행을 할 때는 장용영이 정조의 호 

위를 담당했다.

정조는 현륭원 이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10월 15일, 춘당대에서 특별시 

험인 관무재를 열었다. 열무를 한 뒤 벌어지는 관무재 초시에는 『대전통편』 

의 규정대로 무예 18기를 시험 보았다. 정조는 과거에 급제한 2000여 명의 무 

사들 가운데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장용영에 배치했다.

1789년, 수원의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고 장용영에서 수원부를 관할하 

기 시작했다. 11월 17일, 부사를 지낸 김혁과 김백빈, 선전관을 지낸 최명건을 

수원부 초관에 임명하였고, 18일에는 장용영 향군 5초를 가설했다. 장용영에 

향군을 설치하면서 경기도를.위시한 민간에 상무의 기풍을 전파하는 기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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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했다. 정조는 장용영을 건설할 때 경기도 출신의 무사를 주축으로 삼았다. 

경기도 출신 병력은 장용영 외영이 건설되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장용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초관의 선발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보통 장관을 선발할 때는 가문, 문벌, 신분을 중시했으나 장용영은 중인과 서 

얼 출신의 무관을 적극 수용하였다. 『무예도보통지』의 편찬에 참여한 백동 

수 역시 서얼이다. 이처럼 장용영은 무관을 선발할 때에도 문벌보다 능력, 즉 

지휘관으로서의 자질과 무예실력을 중시하였다 .

2） 화성 성역

정조의 개혁정치는 기득권 세력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개혁이 위 

기에 직면하자 정조는 마지막 대안으로서 화성 건설과 수원을 육성하는 방안 

을 실행에 옮겼다.

수원과 한성의 중간에 위치한 독산산성을 수축한 뒤 수원부가 시흥과 과천 

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1789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인 양주 배봉산 

에 있던 영우원을 수원 화산으로 이장하였다. 정조는 수원을 육성하여 개혁의 

진원지로 삼으려 했다. 화성을 축조하는 논의는 1793년 말에 본격 논의되었다. 

재정은 금위영과 어영청 두 군영에 소속된 번상군에게 10년을 한정하여 매 번 

에 1초식 감하여서 번을 서는 대신 내는 돈을 축성하는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화성 건설의 실무는 감동당상인 조심태가 책임지고, 채제공이 총리대신으로 

사업을 총괄하였다. 정조는 8도 병영에 명을 내려 성지（城池）의 모양을 그려 

올리게 하였으며, 특별히 정약용에게 성을 연구하도록 지시하였다. 화성의 축 

성법은 유형원이 『반계수록』에서 제시한 것을 대부분 따랐다. 성역은 

1794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같은 해 11월에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 

어 공사를 잠시 중지하였다. 가뭄으로 농사가 흉년이었기 때문이다. 공사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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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대신 토지를 개간하여 그 흙으로 성벽 뒷벽을 보강하는 작업을 시행 

하였다. 이런 작업을 통하여 1년 뒤에는 장안문 밖 들판에 대규모의 둔전이 

완성되었다.

10년을 계획하였던 공사는 1796년 9월에 완료되었다. 불과 2년 6개월의 짧은 

기간에 화성 성역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단 기간에 성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 

은 정책의 신선함이었다. 일반 백성과 승군（僧軍）들의 부역으로 공사를 하던 

관행을 버리고 인부와 장인을 모집하고 임금을 지불하여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였다. 화성의 둘레는 4600보（약 5520미터）나 되었다. 성역에 

동원된 인원은 연인원 37만 6천 명이었으며, 전 87만냥과 곡 1500석의 경비가 

들었다.

화성을 축조할 때 박제가의 주장을 수용하여 벽돌의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 

한 신무기의 발달을 감안하여 부대시설을 적절히 안배했다. 평시에는 주민들 

이 거주하는 생활, 상업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읍성의 기능과 전시에는 외적을 

방어하는 군사상의 기능을 하는 다목적 용도의 성이었다. 화성이 완공되자 수 

원 부사는 정2품 관인 유수로 두 단계를 올려 승격시키고 장용외사를 겸임토 

록 하였다.

3） 화성 외영

1793년에 수원에 장용영 외영을 설치하면서 장용영은 명실상부한 조선 최대 

의 중앙 군영으로 부상하였다. 물론 장용영 외영에서도 『무예도보통지』를 

무예 훈련의 교본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장용영 외영의 군제절목』을 통해 외영군 가운데 보군이 유방할 때 

에는 날마다 무예를 연마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번을 드는 군사들의 자체 훈련 과정에서 18기를 『무예도보통지』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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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고, 시험을 보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초마다 진법 교사 1명 

과 기예 교사 1명을 따로 두어 이들이 교습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장용영 외영의 마군인 친군위의 주된 임무는 화성 행궁을 호위하는 일이었 

다. 이 일을 빼면 기예를 연마하는 것이 친군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친군 

위가 익힌 마상무예는 기창, 마상쌍검, 마상월도, 마상편곤, 마상재였다. 좌열과 

우열 친군위 장교 가운데 마상무예에 능숙한 자를 선발하여 교관으로 선정하 

고, 이들의 지도로 친군위 병사들에게 마상기예의 기초를 숙달하도록 하였다. 

기추, 편곤과 함께 마상무예 6기 중 격구를 제외한 마상무예 5기를 유수영의 

별군관의 시험 종목으로 규정하였다.

4） 입방군과 협수군

화성 장용영 외영에 소속된 총 42초의 병력 중에서 20초는 입방군, 22초는 

협수군으로 편성하였다. 입방군은 번（番）을 드는 형식으로 행궁에 교대로 나가 

근무를 서는 부대이다. 입방군은 화성 행궁을 지키는 주력군이기 때문에 정군 

（正軍）이라 불렀다. 입방군은 1년에 10초씩 5번으로 나누고, 1번에 2초씩 화성 

에서 복무하도록 하였다.

화성을 둘러싼 인근 경기도 각 읍의 군사로 편성된 협수군은 유사시에 화성 

을 지키는데 협력하는 임무를 가졌던 예비병력이다. 동성 협수군 3초는 용인 

현령, 남성 협수군 2초는 진위현령, 서성 협수군 3초는 안산군수, 북성 협수군 

2초는 시흥현령, 유병장 2초는 과천현감이 맡아 지휘하였다.

입방군과 협수군과는 별개로 수성군과 성정군이란 병력을 따로 두었다. 속 

오군 • 아병 • 장초군 등 각 읍의 병력 총 27초를 입방군 7초 • 난후아병 5초 • 

협수군 10초의 주둔 부대와 유격병 5초를 새롭게 편성하였다. 입방군 7초는 

본부 경내의 13초와 합하여 20초 4사를 이루었다. 이들의 지휘는 20인의 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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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각 읍의 수령이 겸 파총을 맡았다. 본부판관 겸임의 영성장 아래 4대문을 

지키는 성장 4원, 치총 8원, 초관 16원, 수엽군관 47인, 타장 180인, 성정군 

8,620명의 병력이 배속되었다.

5） 오위 복구

정조의 지시로 1798년 10월에 외영의 편제를 개혁하였다. 기존의 편제가 임 

진왜란 당시 수용한 척계광의 『기효신서』에 의한 것인데, 이를 조선 초기의 

오위법으로 복구한 것이다. 화성의 오위체제는 전좌중우후위로 나누었다. 전 

체 위를 장락위라 하고, 그 아래 5위를 팔달위 • 창룡위 • 신풍위 • 화서위 • 장 

안위라 하였다.

각 위는 정병인 장락대와 성정인 위병의 대로 이루어졌다. 정병인 장락대는 

입방군의 임무를 가졌고, 성정은 협수군의 임무를 이어 받았다. 장락대는 항상 

화성에 근무하는 상근 부대였다.

장락대 오위는 매 위마다 위장 1명, 부장 5명, 통장 3명, 대정 9명의 지휘관 

을 두었다. 장락대는 화성 행궁에 상주하는 부대였으므로 정예군을 선발하여 

편성하였다.

장용영은 선진 농업기술을 실험하고 보급하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장용영 

외영에서 경작하였던 둔전을 통해 수차, 수문 같은 농사 기계를 제작하고 이 

를 실험 한 뒤 전국의 둔전에 보급하는 역할이었다. 수원이 농업의 중심지가 

된 것도 아곳이 200년 전 장용영 외영의 둔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

6. 훈련 내용

1） 진법훈련

진법은 적을 맞아 아군의 군대를 배치는 방법, 즉 여러 가지의 전투대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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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명성을 얻게 된 학익진을 비롯하여 

원진, 곡진, 직진, 봉둔진 같은 다양한 진법이 있다. 전투에서 개인의 능력보다 

전체의 능력이 더욱 중요시되었다. 진법은 팔도의 보병과 통제영에 소속된 수 

군을 망라하여 훈련하였다.

장용영을 비롯한 정조시대의 무사들은 장병 무기인 조총과 활은 물론 단병 

무기인 창검무예를 함께 익혔다. 기예는 무사 개개인의 전투능력을 키우는 것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장용영에 소속된 마군과 보군에 소속된 무사들이 습득해야 할 기예는 두 가 

지였는데, 이를 원기（元技）와 별기（別技）로 구분하였다. 마군원기 • 마군별기, 

보군원기 • 보군별기로 구분된다. 활과 조총을 다루는 사격술은 마보군의 원기 

이며, 24반무예는 마보군의 별기에 해당한다. 또한 마군별기는 마상재와 나머 

지 기예로 구분되었다. 마상재는 마상무예의 기초과목이자 필수과목으로 중시 

하였다.

군사훈련은 크게 진법훈련과 기예훈련= 진행되었다. 진법은 초 당위 이 

상의 부대가 전투하는 대형을 중심으로 익히는 훈련이다. 가장 소규모 단위의 

진법은 1명의 대장（隊長）이 10명의 대를 운용하는 원앙진이다. 이때 『무예제 

보』에 수록된 등패, 장창, 낭선, 당파 같은 병기를 사용하였다. 대장이 이들을 

이끌고 좌우가 협력하여 적을 공략하는 최소단위의 진이다. 이는 16세기 명장 척 

계광이 왜구를 제압하기 위해 창안했던 진법으로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 

것은 임진왜란 당시 참전한 명군에 의해 조선 군영에 전래되었다.

18세기에는 화약무기의 발전, 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라 원앙진은 거의 활용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소규모 단위의 전투에서는 응용하기 좋은 진법임에 

는 틀림없었다. 장용영은 당시 사（司）를 기본 단위로 진법을 훈련하였다. 5초 

약 600명의 군사가 한 단위가 되어 벌이는 연합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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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예훈련

장용영은 매월 한 차례 진법을 익히고, 3일마다 돌아가며 시사（試射）를 열어 

활쏘기와 조총, 창검무예를 시험 보았다. 장관의 경우 매달 세 차례 활쏘기를 

익혔다. 지구관과 교련관은 매월 두 차례 진법을 강론하였다. 훈련은 주로 외 

영에서 이루어졌다. 조총과 활쏘기 같은 사격술 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체력 

과 담력을 기르고 육박전에 필수인 권법, 창술, 검술을 훈련했다. 사격술과 창 

검술은 개인의 능력을 높여 주고, 진법훈련은 개인의 능력을 결집시킬 단결심 

을 키워 준다. 개인의 능력은 대오를 갖출 때 효과가 배가되었다.

신입 무사는 10명 단위의 신작대（新作隊）로 편성하여 훈련을 하였다. 기（旗: 

1초는 3기로 구성）를 편성하여 훈련하였다. 이들의 무예 성취를 살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담당 교관에게는 부상을 주고, 성적이 불량한 교관에게는 곤장을 

때렸다. 창경궁 안의 춘당대에서 왕이 친림한 가운데 열렸던 대비교는 사격술 

과 창검연무 둘로 나누어 치러졌다.

7. 무예훈련 장소

1） 춘당대와 서총대

내영의 훈련과 시험 장소로 쓰인 곳은 창덕궁 안에 있는 서총대였다. 이곳 

에서 장용영 무사들이 훈련하고, 그 동안 연마한 무예를 시험 보았다. 흔히 후 

원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군사들이 진법을 익히거나 활쏘기 시험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넓었다.

춘당대는 특별무과인 춘당대시를 열었던 곳이자 장용영과 무예청의 군사들의 

기예 시험을 보았던 장소였다.

춘당대와 서총대가 국왕이 친림한 자리에서 무예를 시험을 보았던 곳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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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의 노량사장은 오군영과 합동으로 진법을 익혔던 곳이다. 너론 백사장 

은 오군영의 군대가 합동으로 훈련하여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넓었다. 또 

모의 전투를 하다가 혹 낙마를 해도 크게 다칠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시 

대 내내 진법을 훈련하는 장소로 애용되었다.

2） 화성 연무대

화성에 주둔하였던 장용영 외영 군사와 향군은 연무대에서 진법과 무예를 

익혔다. 화성에는 두 개의 장대가 있는데 하나는 서쪽 팔달산 위에 있는 서장 

대이고, 다른 하나는 동쪽 창룡문 안에 있는 동장대이다.

외영의 군사들은 연무대에서 무예를 익혔지만 서총대나 춘당대에 나가 내영 

과'함께 무예 시험을• 보았다. 드물기는 하지만 연무대에서도 정조가 친림하여 

열무를 보고 무예를 시험하였다.

8. 무예시험

장용영 군사들이 익혔던 무예는 크게 원기（元技）인 포, 조총, 활을 쏘는 사 

격술과 별기（別技）로 익혔던 창검기예 두 가지였다. 평가하는 기준 역시 두 가 

지였다. 무사들의 원기인 조총과 활을 다루는 사격술을 시험 볼 때 이를 감독 

하는 시관은 초관 이상의 장관으로 구성되었다. 과녁과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 

를 맞힌 횟수를 종합하여 채점했다. 창검무예를 시험 볼 때는 창검무예를 잘 

아는 초관 이상의 장관으로 구성된 시관들이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상상부터 

하하까지 9등급으로 점수를 매겨 상하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입상하였다.

청룡도 같이 힘을 측정하는 무예는 운용（상상） 능거（상중） 반거（상하）로 평 

가하였고, 『병학지남』, 『화포식』같은 병서를 시험 볼 때는 통（상상）, 약 

（상중）, 조（상하）로 점수를 매겼다. 상하 이상의 점수를 얻은 군사는 부상으로 



38 • 장용영（壯勇營） 소사（小史）

무명 . 베 . 쌀 • 궁시를 주었다. 철전에서 150보 이상이거나 몰기（沒技）를 하거 

나 초등（超等）의 성적을 거두는 자에게는 초시를 치르지 않고 바로 전시나 회 

시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또한 진급을 시키거나, 품계를 높여 주거 

나 급료를 높여 주기도 했다.

과거 외에 무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특별 채용시험을 시취（試取） 혹 

은 취재（取才）라고 하였디:. 취재를 거쳐 선발된 뒤에도 다양한 시험을 보아야 

했다. 무사들의 전투력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 시 

험을 보아 무예 실력이 우수한 군사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부상, 진급, 품계를 

올려주어 사기를 진작시켰다.

장용위의 진법교련은 매달 초1일에 1회 실시하였다. 활쏘기 시험은 입번할 

때 매일 소포 10순（50발）을 쏘며, 출번할 때 기추 1차, 별기 1차, 방포（조총 사 

격） 1차 시험을 보아 거수자에게 시상하였다.

사등상시사

사등시사는 매 4계절 첫 달（음력 1, 4, 7, 10월） 초하루에 실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상을 내려 격려하는 평가시험이었다. 장용위의 추등 

별기 시험 때와 선기대의 동등시사 때는 갑주를 갖춰 입어야 했다. 시관은 제 

조, 대장, 종사관, 당상 • 당하 장관 등이 하명을 받아 실시하였다.

장관 • 장교 • 장용위 • 패두는 유엽전 1순, 한량 • 궁시 인은 소포 1순을 시험 

보았다. 장용위의 추등시사 때는 별기 1차로 시험 보았고 하등 • 동등시사 때 

는 유엽전 3순, 기추 1차를 보았다.

선기대의 하등시사 때는 유엽전 1순, 기추 1차를 보았고, 동등시사에는 마상 

재 혹은 별기로 자원에 따라 1기로 시취하였다. 춘등 • 추등시사나 임금의 명 

에 의해 거행하는 각 초와 각색 군병의 하등시사에는 기예 1차를 보았고, 동 

등시사에는 조총 3방으로 시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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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령수와 뇌자는 하등과 동등시사 외에 준등시사에도 기예 1차를 더하여 '시 

험을 보였으며, 초군으로 기예가 능한 자는 매초 20명 씩 매번 1차례 시험을 

더 보도록 하였다. 팔색군 중에 활쏘기를 원하는 자는 응시를 허락하였다. 

18반 무예는 15명으로 한정하고, 교관은 춘등 • 추등의 시사를 가려서 별도로 

응시하도록 하였다.

대비교

대비교는 과거 별시를 가리키는 말로 2년마다 열렸는데 3월과 9월에 시행되 

었다.

장관과 장교는 유엽전 1순 • 기추 1차 • 별기 1차로 시취하고, 마군은 유엽전 

1순 • 기추 1차 • 편추 1차로 시취하며, 마군 별기는 매초마다 30명을 선발하되 

월도 10명, 쌍검 • 기창 각각 5명, 교전 3쌍으로 시취하였다. 마상재는 좌초 • 우 

초 모두 자원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보군은 조총 3방 • 기예 1차 • 권 

법 1차로 시취하고, 보군 별기는 매초마다 45명을 선발하되 왜검 10명, 교전 

10명, 예도 • 신검 • 협도 각 5명씩만 응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장관, 장교, 

마군, 보군 별로 기예를 비교하여 입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로 시험을 

거행하였다.

중일시사

매월 3일마다 입직（入直）한 장관 • 장교 • 마군 • 보병을 대상으로 중일시사를 

보았다. 초관 • 지구관 • 통장 • 교련관은 유엽전 1순을 보며, 장용위와 선기대는 

기추 1차 • 별기 1차를 보았다. 궁궐에 입번하는 각색군은 기예 1차로 시취하 

였다. 별도로 입직한 자와 직방 초군은 조총 3방으로 시취하며, 외영의 초군은 

기예 1차로 입직한 당상장관이 시취하였다. 북창 입직군의 경우는 기예 1차, 

시관은 입직한 초관이 시취한 후에 대장에게 보고하였다. 장관 • 장교 - 군병을 

막론하고 몰기자와 기예가 뛰어난 자는 규정에 따라 시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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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대는 매월 초하루에 3차례 실시하는데 1차례는 해당 기별로 기총의 지 

휘로 이습하고, 1차례는 해당 장령의 지휘로 3기가 합동으로 이습하며, 1차례 

는 별장의 지휘로 3초가 합동으로 조련을 실시하였다.

사습조

선기대를 비롯하여 보군 • 팔색군 • 상번향군 • 아병 등의 훈련하는 방법이다. 

선기대 좌초는 마상재를, 우초는 별기（마상무예）를 오로지 연습하도록 하였다. 

보군인 능기군과 18기군은 사등시사에 해당되지 않는 달에 합동 무예 시험을 

시행하였다.

능기군 가운데 무예가 떨어지는 자는 18기군으로 강등시키고, 십팔기군 중 

에서 숙련된 자는 능기군으로 올려 주었다. 성적이 좋은 자에게는 급료를 높 

여주고, 번드는 것을 차를 줄여주며, 훈련을 중실히하지 않거나 몸이 아둔한 

자는 징계하였다.

액외 장용위 선발 규정（취재 규구）

철전 • 유엽전 • 소포 • 기추 • 무경칠서의 5가지의 기예를 시험보아 선발했다.

장용위 병졸 선발 규정

목전 3시 240보 • 소포 1순 • 달리 기 1차 • 기추 1차 • 모래 들기 1차를 시험 

보아 선발했다. 혹 청룡도와 유엽전 1순, 병학지남 조（粗） 이상으로 5기에서 

3기 취하여 임시직으로 임명하였다.

장용위 선발 규정

철전 3시 110보 이상, 유엽전 1순 1중, 편전 1순 1중, 기추 1차 1중, 병학지 

남 조（粗）이상 5가지 중에서 3기를 취하여 임시직으로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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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무사 선발 규정

유엽전 1순, 편전 1순, 기추 1차, 병학지남으로 시취하여 우등자를 임시직으 

로 하며 1차는 무예를 위주로 하고 2차는 강서를 위주로 하였다.

선기대 선발 규정

마상재를 보아 상하（上下） 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를 선발하되 말을 바칠 수 

있어야 했다. 원기는 유엽전 1순 2중 • 기추 1차 1중을 거두어야 하고, 별기에 

서는 별기 1차가 상하 이상 • 편추 6중으로 4기 중에서 2기를 취하며, 말을 잘 

다루어야 한다.

장용영에서 급료를 받는 자로서 시험을 보기를 원하는 자

유엽전 1순 2중, 기추 1차 1중, 교전, 월도, 쌍검, 기창에서 상하（上下） 이상 

으로 6가지 기예 중 3가지를 취한다.

1795년 9월 26일, 정조의 참관 아래 창경궁 춘당대에서 장용영의 진법훈련, 

동등시사 및 초계문신의 과강이 열렸다. 이처럼 정조는 때때로 장용영 장관과 

초계문신의 교류를 주선하였다. 참고로 이때의 시험과목과 응시자의 직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관 26원, 장교 135인, 우초선기대 1Q2인----유엽전 응시

장교81인---------------- -------- --—편전 응시

장관 3원, 장교 24인----------------- 소포 응시

장관 6원, 장교 3인-------- ---------- 철전 응시

우초 선기대 87인---- --------------- 마상재 응시

좌초 선기대 13인------- ------------ 마상월도, 마상쌍검 응시

전초군 19인, 중초군 19인, 후초군 19인——쌍검, 예도, 교전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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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군 선발 규정

병조판서가 중심이 되어 오위도총부와 훈련원 당상들이 주관하여 시험을 보 

았다. 금군 중에서 가장 정예부대로 우대를 받았던 선천 내금위도 이와 같다.

9. 장용영 이후

1） 장용영 혁파

1800년 정조가 서거하면서 장용영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결국 1802년 노론 

벽파 심환지의 주도로 장용영이 해체되었다. 권력을 장악한 노론 벽파의 입장 

에서 볼 때 시파가 장악하고 있는 최강의 군영인 장용영의 존재는 큰 부담으 

로 작용했다. 장용영을 혁파한 뒤 장용영에 소속되어 있던 장관, 장교 및 군병 

들은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여러 군영으로 되돌려 보냈다.

외척인 안동김씨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삼정（三政）이 문란해졌다. 그 중 군정 

은 특히 심각했다. 군비축적은 물론 군영의 기강도 급속히 약화되어 훈련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중앙 군영은 도성의 방위는 물론 훈련 같은 기본 업 

무까지 소홀하였다. 재정 고갈을 이유로 금위영과 어영청군이 도성에 올라가 

근무를 서는 번（番）을 정지시켰다. 대신 한성에 사는 신체 강건한 자를 선정하 

여 각 1초씩 만들어 대치시켰다. 순조 시대에는 장용영이 창설되기 이전처럼 

훈련도감이 중앙군영의 역할을 맡았다.

2） 장용영을 모범으로 창설한 총위영

총위영은 1846년（헌종 12）에 설치된 군영이다. 헌종은 정조가 창설한 장용영 

을 모범으로 삼아 총위영을 창설하고 그 제도와 운영에 관한 것을 그대로 계 

승하였다. 헌종은 정조가 그러했듯이 훈련도감 안의 무예별감을 증원시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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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으로 상주시키려고 하였다.

내영에 소속된 군사들은 각 영문의 행오（行伍）에서 선발된 무사, 여항에서 

무재를 시험 보아 선발한 정예의 무사들이다. 이들은 궁궐 안의 편전을 숙위 

하였고, 국왕이 도성 밖을 행차할 때도 시위하였다.

총위영의 청사도 장용영 청사가 있었던 동대문 안 이현에 두었다. 총위영을 

설치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헌종은 "지금 장용위가 다시 설치되었다"라며 감 

격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총위영의 운영 방식은 거의 모두 장용영의 사례를 따랐 

다. 진법 훈련과 무예를 시험 본 내용도 장용영에서 실시했던 것과 거의 같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위영이 얼마나 장용영의 제도를 충실하게 재현했는지를 

알 수 있다.

총위영은 장용영의 예에 따라 사계절이 시작되는 첫 달에 친열을 실시하였 

다. 친열은 국왕이 직접 참여한 자리에서 친위병들이 그 동안 닦은 조련과 습 

진 등을 점검하는 행사였다. 친열과 함께 진법도 실시했는데, 진법은 1년 중 

본과 가을에 4차례에 걸쳐 도성 밖 교외에 나가 시행하였다. 훈련에서는 사습 

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매달 3차례 실시했다. 과목은 선기대의 경우 유엽전 

3순（巡）, 기추 1차, 마상재 1차를 보았고, 보군은 조총 사격과 18기를 시험 보 

았다.

총위영에 소속된 모든 군병이 참여하는 4등상시사는 매년 계절이 시작되는 

첫 달 1일에 시행하였다. 장관과 장교는 계절과 상관없이 유엽전 3순을 시험 

보았다. 선기대의 경우 여름철에는 유엽전 1순과 기추 1순을 시험 보았고, 겨 

울철에는 마상재와 마상별기（기창, 마상쌍검, 마상월도, 마상편곤） 가운데 1기 

를 자원하여 시험 보도록 하였다. 초군과 제색군의 경우 여름철에는 18기 중 

에서 1차, 겨울철에는 조총 3방으로 시험 보았다. 성적에 따라 자급이나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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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여 주거나 전시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였다.

특별 과거의 하나인 대비교는 2년마다 3월과 9월에 실시하였다. 별장 이하 

장교까지는 유엽전 편전 각 1순, 장교는 기추와 별기（마상무예）를 1차씩 실시 

하였고, 선기대는 기추 1차 • 유엽전 1순 • 편전 1순을 시험하였다. 마보군은 철 

전 3순 • 조총 3방을 시험 과목으로 정하여 시행하였다.

서총대시사는 국왕이 행행을 끝내고 정궁인 창경궁으로 돌아온 뒤 실시되는 

시사이다. 장관과 장교는 유엽전 1순, 선기대는 유엽전 1순 • 기추 1차 • 마상무 

예와 마상재 가운데 택일하여 실시하였고, 각 초의 제색군은 조총 3방을 시험 

하였다. 관무재는 국왕이 친히 총위영군을 열병한 뒤에 특별히 실시하였던 무 

과로 이는 친위병만 누릴 수 있었던 특혜였다. 장관과 장교, 마보병에 이르기 

까지 자원하여 특기 있는 기예를 적어 올리게 한 다음 그 과목을 시험하였다. 

선기대는 원기인 유엽전 1순 • 편전 1순 • 기추 1차 • 편추 6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별기인 마상월도 • 마상쌍검 • 기창 • 기창교전 • 마상재 가운데 하나 

를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보군의 경우 원기인 조총 3방 • 권법 1차 • 쌍수도 • 제독검 • 본국검 • 쌍검 • 

월도 가운데 하나, 그리고 별기인 왜검 • 교전 • 예도 • 협도 가운데 하나를 시 

험하였다.

그러나 총위영은 1848년 헌종이 갑자기 병사하여 혁파할 위기에 놓이게 되 

었다. 총위영을 창설한 지 3년만의 일이다. 헌종의 뒤를 이은 철종이 •즉위하면 

서 총위영은 총융청으로 환원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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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반무예의 역사

1. 머리말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부터 정조가 재위했던 1800년대까지 약 200년 동 

안은 무비에 주력하였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조선을 문약한 왕조였다거나, 무 

인을 탄압했던 나라였다는 기존의 시각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조선초기는 창검무예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조선이 건국되기 전인 

14세기 말 왜구의 노략질은 고려와 중국（원나라）은 물론 안남（현재의 베트남）에 

이르렀을 정도였다.

당시 고려는 남쪽의 왜구만이 아니라 북쪽 여진도 방어해야 했기에 국방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 말 최무선이 화약무기를 개발하여 여 

진과 왜구를 격퇴하는데 맹위를 떨쳤다. 왜구와 여진의 잦은 침략은 노쇠한 

고려의 멸망을 재촉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왜구와 여진의 침략 

을 막아내며 명망을 쌓은 무장이다. 그러나 조선도 약탈을 생계수단으로 삼았 

던 여진과.왜구에게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선은 왜구와 여진의 침략에 

대비해 화약무기의 개발과 기병을 집중 육성하였다. 당시 해상으로 침투하는 

왜구와 기동력이 뛰어난 여진의 기병을 대적하는데 필요한 병법과 무기가 개 

발되었다.

이처럼 15세기의 전쟁 양상과 전략전술의 변화에 따라 조선의 군사 무예는 

화포나 활 같은 장병（長兵） 무예가 선호되었다. 반면 근접전에 필요한 창검 같 

은 단병（短兵） 무예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임진왜란을 경험한 뒤 조선에서도 단병무예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 

으로 『무예제보』같은 창검을 다루는 무예서를 편찬하였다. 전쟁 중에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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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몰아내기 위하여, 평화로운 시기에는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무사를 

육성하고 무예를 연마하였다.

국난을 극복하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외래 무예를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우리 무예를 발굴하여 정리한 것이 『무예도보통지』의 24반무예이 

다. 24반무예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민족의 역사와 독자적인 문화를 지 

켜낸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수단이었다. 24반무예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 

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24반무예의 기원을 밝히려면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 

러 올라가야 마땅하다. 여기서는 조선시대에 한정하여 24반무예의 역사를 살 

펴보려 한다.

2. 임진왜란과 무예의 발전

1） 외래 무예의 수용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24반무예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조선의 관군은 수적으로나 전술상으로 왜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왜군은 수 

적으로 15만에 달했고, 100년에 걸친 내란을 통해 풍부한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왜군은 명중률이 높은 조총과 날카로운 장도（長刀）를 잘 다 

루었다. 조선은 이때야 비로소 진법과 화포, 활만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 

즉 단병무예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1593년, 조 • 명 연합군이 왜군에게 점령되었던 평양성을 탈환했다. 이 소식 

을 들은 선조가 제독 이여송을 찾아가 전투에서 승리한 비결을 물었다. 이여 

송으로부터 '명장 척계광이 왜구를 물리친 경험을 바탕으로 편찬한 『기효신 

서』에 들어 있다’는 말을 들은 선조는 이여송에게 『기효신서』를 보여주기 

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여송은 국방상의 비밀에 속하는 일이라 하여 선조의 

요청을 거절했다. 선조는 역관에게 상금을 걸어 『기효신서』를 입수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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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해석을 재상 유성룡에게 맡겼다. 유성룡은 군사와 무예에 밝은 한교（韓 

橋）를 추천하였다.

한편 유성룡의 제안으로 1593년 『기효신서』에 근거하여 훈련도감을 창설 

하였다. 이때부터 훈련도감을 통해 조총과 활을 전문으로 다루는 포수와 사수, 

창검을 전문으로 다루는 살수의 삼수군을 육성하였다.

한교가 「기효신서』의 번역 책임을 맡았을 때 창검에 뛰어난 훈련도감의 

장관（초관） 4명이 그를 보조하였다. 이때 한교는 중국 군사들도 알지 못하는 

장창 12세를 복원하는 개가를 올렸다. 한교가 정리한 중국무예는 모두 6기인 

데, 1598년에 이것을 도보（圖譜）로 정리한 「무예제보』를 펴냈다. 이 책은 조 

정의 주관으로 간행된 조선 최초의 무예서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예 

제보』의 무예 6기는 명나라 최고의 무장으로 추앙 받는 척계광이 왜구를 물 

리칠 때 만든 신식무예였다. 장창, 낭선, 당파, 등패, 쌍수도 같은 무기를 들고 

작전을 펼치는 원앙대（篇濤隊）라는 진법도 이때 수용되었다. 조선 군사들은 중 

국 창술은 물론 항복한 왜군으로부터 검술도 익혔다.

2） 조선세법의 전파

임진왜란을 통해 삼국의 무예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때 조선은 중 

국의 창법과 일본의 도법을 받아들였고, 조선의 검법은 중국과 일본으로 전파

되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조선세법이다.

1598년, 노량사장에서 명나라 군사들의 

진법시범을 보고 난 후 선조의 명으로 

조선군사들이 '우리나라의 검 쓰는 법’ 

과 '우리나라의 말 타는 법'을 보여 주었 

다는 기록이 『선조실록』에 실려 있다.

무예제보 번역속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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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도 24세법이며, 말 타는 법은 마상재이다. 아무튼, 전쟁 중에 예도 같은 조 

선의 전통 무예가 활발히 발굴되고, 군사들이 익혔던 것은 무예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

1610년 훈련도감 도청 최기남이 『무예제보번역속집』을 간행하였다. 이 책 

은 건주 여진의 동태가 심상치 않던 시기에 여진을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병서로 『무예제보』를 펴낼 때 빠진 무예 4기를 담고 있다.

3. 북벌정책과 무예의 발전

1） 북벌정책과 창검무예 강화

조선은 전쟁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후금의 침략을 받아 끝내 패배하고 

말았다. 왕권은 추락했고, 문화대국이라 자부하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 

한편 병자호란은 속전속결을 생명으로 하는 기병부대의 창설의 필요성을 인식 

시켰다.

효종은 즉위하면서 북벌을 위해 온 국력을 쏟아 부었다, 북벌이 추진되면서 

무사들의 위상은 높아졌다. 신분 상승을 원하는 많은 건장한 청년들이 군으로 

모여들었다. 효종은 관무재(觀武才)를 신설하여 군사들의 무예 수련을 독려하 

였다. 북벌 정책은 조선 전역에 상무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전통 무예가 발굴되고 새로운 무예가 개발되 

었던 것이다. 효종시대는 우리 무예사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 화약 

병기인 조총의 성능을 대폭 강화했으며, 본국검 - 기창 같은 조선 고유의 창검 

무예가 발굴 •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기병부대가 창설되고 마상무예가 

강화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마를 양성하는 목장을 전국에 설치했다.

2） 조선중화사상과 민족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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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 시대에 북벌을 뒷받침하는 사상과 철학이 정립되었다. 이것을 ’조선중 

화사상’이라 부른다. 조선이 중원의 우수한 문화를 계승한 유일한 나라라는 자 

존사상이다. 명이 멸망하기 전까지 조선은 스스로를 소중화（小中華）라는 의식 

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유교문화의 주체였던 명（明）이 야만족으로 낮춰보았 

던 청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지켜 본 후 조선이 최고라는 조선중화사상이 등 

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중화사상은 양반 사대부들에게 조선의 전통문화에 애정을 가지게 하였 

고, 조선 고유의 문화를 창출하는 동력이 되었다. 중국을 바라보던 양반 사대 

부들도 비로소 내 나라, 내 문화를 자각하였다. 그 결과 글씨에서는 동국진체, 

그림에서는 진경산수 같은 민족예술이 정립될 수 있었다. 이런 문화에 대한 

자신감은 무인들의 의식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지만, 24반무예도 조선중화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보의 명칭을 '본국검'이라 한다든가, 기창 같 

은 고려시대 무예의 발굴이나, 중구과 일본의 무예를 두루 포용하는 것이 이 

러한 점이다. 아무튼 북벌을 추진했던 효종 시대에 우리 무예가 발굴되었으며, 

이때 북벌정책을 뒷받침한 철학인 조선중화사상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숙종 시대는 전란의 후유증을 어느 정도 씻어내어 자신감을 회복한데다 상 

공업이 발달하고 대청, 대일 무역이 발달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무예의 발전도 한층 가속되었다. 이때 훈련도감과 금위영에서 장 

교로 있던 김체건에 의해 왜검을 다시 도입되고, 그가 창안한 검교전이 훈련 

도감의 교련과목으로 채택되었다.

3） 24반무예의 기원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무예의 발굴과 정립은 전쟁을 겪었던 선조 대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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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효종의 북벌정책으로 가속화되었다. 『훈국등록』같은 군문등록을 통해 

추정해 보면 현종, 숙종 시대를 거치며 24반무예의 대부분이 정립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이것을 지상무예 18기와 마상무예 6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무예 18기 중 가장 늦게 완성된 무예는 훈련도감의 교련관 김체건이 창안한 

교전（交戰）이다. 이런 사실은 사도세자가 『무예신보』를 편찬한 후에 지은 

'예보연성18반설’이라는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도세자는 여기서 '교전이 나온 지가 근 100년이 되었다'고 하였다. 직접 

무예를 익혔고 『무예신보』의 편찬을 주도한 세자였으니 분명한 근거를 가지 

고 한 말일 것이다. 『무예신보』를 펴낸 해가 1759년이니 그때부터 100년 전 

이라면 곧 1660년을 전후한 무렵이 된다.

이때는 효종의 북벌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던 시기였다. 『훈국등록』, 『금 

위영등록』같은 군사 기록을 살펴보면 1680년 전후에 18기의 대부분을 군사들 

이 익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상무예 6기 역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완 

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기는 기창 • 마상쌍검 • 마상월도 • 마상편곤 • 격구 • 마 

상재를 말한다.

이 중에서 기창（統槍）과 격구 • 마상재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진 무예이 

고, 나머지 마상쌍검 • 마상월도 • 마상편곤은 새로게 정립된 무예 였다. 기록을 

통해 1680년대에 마상（언）월도가 무과 고시과목에 편성된 사실과 마상편곤（편 

추）을 시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5군영과 24반무예

영조는 강력한 탕평책을 실시하여 정치의 안정과 문예 부흥을 이룩하였다. 

또한 무예를 강화하고 『속병장도설』같은 병서를 간행했다.

1744년에 제정한 『속대전』에 쌍검, 제독검, 예도 같은 창검무예를 무과의 

시험과목으로 규정했다. 영조의 명을 받은 사도세자는 훈련도감의 장교 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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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에게 지시하여 한교의 6기에 12기를 덧붙여 정리하도록 하였다.

1759년에 훈련도감에서 간행된 「무예신보」에 실린 무예는 모두 18기（技）이 

다. 추가한 12기 가운데는 기창, 예도, 본국검 같은 무예가 들어 있다. 「무예신 

보』는 『무예제보번역속집』에도 실리지 않았던 우리 전래의 무예와 교전처럼 

새롭게 제정된 무예를 모두 수록하였다.

한교의 「무예제보」에 수록된 무예가 창류 5종, 도검류 1종에 불과했던 것 

에 비해 「무예신보」에는 도검류 8가지가 수록되어 있다. 「무예제보』가 창 

중심이라면 「무예신보」는 도검이 주축이다.

물론 이것은 전투 양상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술을 반영한 결과였다. 조 

총을 주무기로 하는 군사들이 휴대하기 간편한 도검을 익혔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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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을 근거지로 전투를 벌이는 수성전이나, 야전에서 벌어지는 백병 

전에서 기병의 돌격을 막기 위해서는 여전히 창술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죽장창 같이 매우 길이가 긴 무기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당시 군병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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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가 기수（旗手）였기 때문에 깃발을 드는 병사들은 기창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했다. 여기서 잠시 『무예신보』와 북벌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정조가 지은 '현륭원지’에도 언급이 되었듯이 사도세자는 효종의 북 

벌을 계승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도세자가 『무예 

신보』를 간행한 것은 북벌 사업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 본 대로 24반무예는 『무예도보통지』가 간행되기 약 100년 

전인 1600년대 후반에 이미 완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협도를 협도곤 

이라 하고 마상월도를 마상언월도라 불렀던 것처럼 무예의 명칭과 기법의 차 

이는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4 . 『무예도보통지』편찬

정조는 뒤주에 갇혀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조가 1789년에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 화산 현륭원으로 

이장하였던 것도 이런 노력의 하나였다. 같은 해 가을 정조는 이덕무, 백동수, 

박제가를 불러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라는 명을 내렸다. 꼭 30년 전인 

1759년에 사도세자가 『무예신보』를 편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륭원으로의 이장과 『무예도보통지』의 편찬은 사도세자의 명 

예를 회복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 

소를 화산으로 이장할 때 지은 '현륭원지'에서 효종의 뜻을 이어 무예를 익히 

고 북벌을 추진하려 한 부친의 뜻을 상기시켰다. 정조는 북벌의 계보를 효종- 

영조-사도세자로 잇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무예서 간행의 필요성

정조는 1776년 즉위하는 즉시 18기를 연습하도록 명을 내리고, 무사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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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험 과목에 마상무예 4기를 추가하도록 명을 내렸다. 장용영과 훈련도 

감을 비롯한 중앙의 오군영에서는 18기를 익히고 있었다. 그러나 군영에 따라 

무예의 세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앞서 1778년 9월, 각 군문에 군사를 선발할 때 보는 취재시험에서 기 

예의 명칭을 통일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협도곤을 협도라 하고, 단창을 기창으 

로 정하는 등 명칭을 확정하였다. 기예의 명칭을 통일한 지 10년이 지난 

1789년에도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용호영 같은 군영 사이에 무예의 동작과 

자세의 차이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기를 전담하는 창검초관과 교련관을 불러 무예 기법 

의 차이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창법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오직 당파에서 차 

이를 보였으나 검법에서는 쌍수도, 예도, 왜검, 교전, 제독검, 본국검, 쌍검, 월 

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1785년에 간행된 『대전통편』병전에 『무예신보』의 18기 전부를 관 

무재 초시과목으로 규정하였다. 관무재 초시에 18기를 보도록 규정한 법령을 

무리 없이 시행하려면 우선 무예의 자세가 통일되어야 했다.

2） 어정 무예도보통지

1789년 7월, 정조는 장용영 초관 백동수, 전 웅진 찰방 박제가, 와서（瓦署） 

별제 이덕무를 불러 『무예도보통지』편찬의 명을 내렸다. 이 자리에 편마당 

상 서유린과 심이지, 규장각 제학 겸 장용영 제조 정민시도 동석했다. 정조는 

장용영 18기군 개개인의 기예 순준을 파악하고 있을 정도였다. 또한 무예서를 

편찬하기 전 책이름을 직접 지어 두었을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조가 지어 내린 '무예도보통지'란 글자 그대로 '무예에 관한 실기를 그림과 

설명으로 훤히 드러낸 책’이라는 자신감이 들어 있다. 이들에게 정조는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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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제보』에 실려 있는 곤봉 등패 낭선 장창 당파 쌍수도 등의 6기 

는 척씨（척계광）의 『기효신서』에서 나온 것인데, 선조 대에 훈련도감 

의 낭청 한교에게 명하여 명나라 장수에게 질정（質正）하여 도보를 편찬 

하여 간행케 한 것이다.

선왕 기사년（1749）부터 소조（小朝사도세자）께서 정사를 대리하였고, 기 

묘년（1759）에 교명（敎命）으로 죽장창 기창 예도 왜검 교전 월도 협도 쌍 

검 제독검 본국검 권법 편곤 등 12기를 더 넣어 도해（圖解）를 찬수하고 

새 도보를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말이 『현륭원지』에 상세하게 기록되 

어 있다.

그리고 내가 즉위한 원년（1776）에 비로소 선왕의 뜻에 따라 앞의 18기 

를 연습하게 하고 시험하여 무사를 선발할 때는 기창 마상월도 마상쌍검 

마상편곤 등 4기를 더 넣었으며, 이제 또 격구와 마상재를 그 아래 붙였 

다.

아, 대대로 여러 임금들께서 병서를 편찬하고 군영을 세움에 있어 체 

재가 견고하며 계책이 빠진 것이 없다. 그러나 병기와 의장의 방식과 치 

고 찌르는 기법은 상세하게 전수하는 것이 없어서 병조의 훈련도감이나 

어영청의 군사들이 몇 가지 기예를 익혔으나 자세가 다른 것이 있어 잘 

못된 것을 거듭 뒤따르고 있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지금같이 태평 

한 시대에 유용한 서적을 편찬하는 것은 적에 대한 의분으로 외적의 침 

략을 막는데 실효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무예의 신구보 24가지를 다 너희에게 주어 자세히 보아서 편찬케 

하고 ’무예도보통지’라 이름을 내린다. 그러니 너희들은 널리 수집하고 

고찰하여 주석과 해설을 달되 전체의 줄거리를 밝히고 기준을 세워서 그 

체재를 바로잡고, 그 얻고 잃는 것도 다시 의논하여 맺고 끊어서 혹시라 

도 내용이 섞이지 않게 하여 앞서간 사람들의 아름다운 뜻을 찬양하고 

후세 사람들의 놀림을 받지 않도록 하라. 아울러 서국（書局）을 장용영에 

개설하고 내부의 병서 20여 부를 꺼내 참고 자료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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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명에 따라 이덕무는 무예의 기원을 고증하는 일, 박제가는 판본을 선 

사하는 일, 백동수는 장용영의 무사들과 무예를 실기로 고증하는 일과 편찬을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3） 편찬의 주역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한 주역은 이덕무와 박제가, 백동수 세 사람이다. 

이덕무는 조선 역사를 통 털어 문헌 고증과 일본에 관한 한 최고의 학자였다. 

박제가는 북벌을 하려면 우선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워야 하고, 서양 선교 

사를 초빙하여 양반 자제들에게 과학기술을 가르쳐야 하며, 해외와 통상을 하 

여 국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급진 개혁가였다.

24반무예의 실기를 시험하고 잘못을 바로 잡았던 백동수 역시 . 이덕무 • 박지 

원 • 박제가 등과 함께 북학을 연구하고, 북벌을 주장했던 무인이다. 편찬자들 ’ 

은 나라가 부강하지 못하면 북벌은커녕 또 다시 침략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 

을 알고 있었으며 조선의 사대부들이 후진국으로 낮추어 보았던 청과 일본은 

서구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시을 간파하고, 우리도 더 늦지 않아 

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람들이다.

앞서 24반무예는 왜적을 물리치고, 북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라 했다. 청을 타도하자는 북벌과 청의 선진문물을 배우자는 북학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다. 그런데 이들은 물과 기름 같은 두 가지를 『무예도보통지』에 

담아냈다.

『무예도보통지』권수에 실린 '진설'을 보면 세 사람의 관심은 '금（今）'과 

'용（用）'에 있었다. 풀이하자면 금은 과거보다는 오늘에 충실하자는 의미이고, 

용은 ’쓸모 있는 무예’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 조선에 필요한 것은 

정예한 군사를 육성하는데 적합한 무예서라야 한다는 것이다.

승지를 지낸 서형수도 고증에 참여하였다. 판본의 그림은 장용영 소속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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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 화원 허감이 행수를 맡고, 화원 한종일, 김종회, 박유성이 참여했다.

당시 장용영에서 18기군의 무예를 지도하는 초관으로 있던 백동수는 지구관 

여종주와 김명숙과 함께 24반무예를 정리하고 간행을 실제로 총감독했다. 백 

동수를 도왔던 여종주와 김명숙의 임무는 간세(看勢)였다. 간세란 '자세를 살 

핀다’는 뜻으로 무사들이 기예를 연무할 때 각 개인의 연무하는 자세를 일일 

이 살펴 틀린 점을 교정해주는 일이다.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 세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도 『무예도보통지』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덕무(1741 〜1793)

이덕무의 자는 무관, 호는 아정 • 청장관 • 형암이다. 1741년 통덕랑 이성호의 

맏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덕무는 무림군 후손으로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으나 부친이 서자여서 평생 

서얼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가지고 살아야 했다. 집안이 매우 가난했으나 독실 

하게 학문에 몰입하여 '읽지 않은 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책을 읽었다.

고증에서는 당대 최고였으며, 일본에 대한 지식 또한 조선 전시대를 걸쳐 

최고였다. 청년시절부터 성대중, 박지원 같은 신진 학자들과 교유하며 학문의 

세계를 넓혀나갔으며, 처남 '백동수를 통해 병법과 무예에도 폭넓은 지식을 갖 

게 되었다. 1776년에 박제가 유득공 이서구와 함께 펴낸 동인시집 건연집이 

북경에 소개되어 호평을 받아 그의 이름이 청과 조선의 선비들에게 널리 알 

려졌다.

1779년 규장각 초대 검서관이 된 이후 수많은 서적을 편찬하였다. 함양 사 

근도 찰방, 사도시 주부, 적성현감 등의 벼슬을 지내며 행정가로서의 능력도 

발휘했다. 1794년에 53의 나이로 사망하자 정조는 가족들에게 이덕무의 유고 

집 『아정유고』을 간행하도록 지원하고, 아들 광규를 검서관으로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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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학풍은 아들과 손자에게 전해졌는데 『오주연문장전산고』라는 백과전서 

를 남긴 이규경이 그의 손자이다.

박제가(1750〜 1805)

박제가의 자는 재선, 호는 초정 • 정유 이다. 1750년 부승지를 지낸 박평의 

서자로 출생하였다. 11살에 부친의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손위 누이와 

가난하게 자랐다. 일찍부터 시를 잘 짓고, 글씨와 그림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 

다. 소년시절에 백동수와 사귀었고, 그를 통해 이덕무, 박지원 같은 선비를 소 

개받아 실력을 쌓았다. 이덕무와 함께 동인시집 『건연집』을 내면서 청국과 

조선에 명성을 떨쳤다.

1778년 북경을 다녀와 『북학의』를 펴냈다. 박제가는 이 책에서 급료를 주 

는 용병제를 실시하여 정병을 육성하자, 선교사를 초빙하여 양반자제들을 교 

육시켜야 한다는 등 과감한 주장을 폈다. 1779년 이덕무와 함께 규장각 초대 

검서관이 되었다. 공주 웅진찰방의 임기를 마친 직후 정조로부터 어명을 받고 

이덕무 백동수와 함께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였다.

1792년 시력이 상해 검서관을 사퇴했으나 정조는 박제가를 부여현감에 제수 

하였다.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으나 정조는 그를 다시 

영평현령으로 승진시켜 주었다. 어명으로 『주자전서』를 구하기 위해 북경에 

다녀 온 1802년 가을, 사돈 윤가기 옥사에 연루되어 함경도 종성에서 3년 동 

안 유배를 살았다. 1805년 유배에서 풀려났으나 이후의 행적이 묘연하여 그 

해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제가는 1778년, 1790년과 1791년, 1801년 북 

경에 4차례나 여행하였다. 북경에서 사귄 선비가 100명이 넘을 정도로 다양한 

인사들과 사귀었다.

백동수(1743〜1816)

백동수의 자는 영숙, 호는 야뇌당 • 인재 이다. 1743년 백사굉의 장남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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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다. 명망 있는 무장의 후손이었으나 조부가 서자여서 그도 서얼이었다. 

소년시절에 뛰어난 무사들로부터 창검무예를 익혔다. 어릴 적부터 절친하게 

지낸 이덕무는 그의 매형이다. 중년에는 성대중 박지원 같은 명사들과 경세지 

학을 연구했다.

백동수는 위로는 정승과 사귀고 아래로는 시장의 백정들과도 우정을 나누었 

을 정도로 교유의 폭이 넓었다.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여 자신의 

형편은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17기년 식년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에 추 

천되었으나 서울을 떠나 강원도 기린（인제）으로 들어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며 살았다. 1788년 정조의 특명으로 장용영의 초대 초관에 임명되었다. 초관 

으로 재직하면서 18기군을 지도하고 『무예도보통지』의 편찬을 감독하였다. 

1792년 충청도 비인현감에 임명되었고, 1794년부터 다시 장용영 초관으로 복직 

하였다. 1802년 평안도 박천군수로 임명되어 경륜을 펼치다가 1805년에 반대파 

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이듬해 다시 대신의 탄핵을 받아 유배형이 선고 

되었으나 모친이 연로하다하여 풀려나 포천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말년을 

보냈다. 1816년에 74세로 세상을 떠났다.

4） 조선무예의 역사

문헌 고증의 일인자였던 이덕무는 방대한 자료를 살펴 무예와 관련된 기록 

을 찾아내어 기원을 밝히고, 백동수는 병장기의 실물을 찾아내 제원을 밝히고 

성능을 실험하였다. 이때 장용영 소속의 도화서 화원 허감이 그와 동행하여 

병장기의 그림으로 그렸다.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할 때 참고한 책은 매우 많다. 책이름을 기록한 것 

만 해도 145종이나 된다. 그러나 정작 무예를 다룬 책은 그리 많지 않다. 편찬 

자들은『무예도보통지』의 표본이 된 책으로 척계광의 『기효신서』，모원의 

의 『무비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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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무예실기를 인용한 책은 정종유의 「소림권법천종』, 『내가 

권법』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병법에 관한 책은 넘쳐났지만 무예를 다 

룬 무예서적은 중국에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 편 

찬한 책도 두루 참고하였다. 이덕무의 일본에 관한 지식은 당대는 물론 조선 

전시대를 통 털어 최고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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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계광의「기효신서」정종유의「단도법선」

우리나라의 병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신라의 『무오병법』이며, 고려 

의 『김해병서』도 뛰어난 무예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두 책은 모두 전 

해지지 않아 참고하지 못했다. 기원이 가장 오래된 본국검에 관한 기록도 별 

로 없었다. 다만 「여지승람』에 신라 화랑 황창이 백제왕을 죽이려다가 죽임 

을 당한 뒤 이러한 사실을 슬퍼한 신라인들이 황창의 얼굴 형상으로 본을 뜬 

탈을 쓰고 칼춤을 추었다는 전설과 황창무가 전해지고 있다는 정도였다.

이덕무는 '황창은 화랑이며 뛰어난 검사로 그를 따르는 낭도 수천 명이 검 

술을 배웠을 것이니 신라는 검술이 발전한 나라였을 것이며, 그 기법은 이웃 

나라 일본에 전해졌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편찬자들은 삼국시대에 우리 문화 

가 일본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검술도 전해졌을 거라고 확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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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기록이 당대에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기원을 밝 

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조선을 대표하는 검법은 본국검과 예도이다. 예도는 

중국과 일본에 전해졌던 검법이다.

그러나 정작 본국 조선에서는 기법을 잃어버려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다 

가 영조대에 『무비지』를 입수한 이후에야 익히기 시작했다. 대신 군영에서 

는 24세법을 하나의 검보로 만든 별보（예도총보）를 익히고 있었다.

16세기 말에는 중국에도 제대로 된 검법이 전해지지 않았으며, 검술뿐 아니 

라 검도 드물게 남아 있었다. 이처럼 검술에 관한 한 중국의 사정도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무경총요』와 『병기도식』, 『삼재도회』같은 책이 있지만 무예가 본격 

등장하는 것은 척계광의 『기효신서』가 처음이다. 그러나 『기효신서J 가 간 

행된 지 50년 지나지 않은 1620년 무렵이면 이조차 전수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원의가 1621년에 간행한 『무비지』검 항목에 조선세법만 수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모원의는 ’조선에서 검보를 구했다’라고 하여 임진왜란을 통해 검보를 구했 

던 사시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선조실록』에 실려 있다. 이 내 

용은 우리나라 무예사에서 아주 귀한 내용이라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 명나라 군사가 다시 조선에 머물던 1598년 4월 6일, 선 

조가 동작동 백사장에서 명의 장수와 함께 조 • 명 연합군이 펼치는 진법을 

관람한 뒤 '우리나라 칼 쓰는 법［我國用劍技］'과 '우리나라 말 달리는 법［我國 

11馬技］'을 보여주었다는 기록이다. 이때 조선 군사들이 보여준 검법이 조선세 

법이며, 마기는 곧 마상재이다. 그러나 조선세법은 임란 이후 본국인 조선에서 

제대로 익히지 않았다. 대신 예도（銳刀）란 이름의 검보를 별도로 만들어 익혔 

으나 원래의 검보와 기법상의 차이가 있다. 『무비지』를 입수하여 평안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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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간행한 1738년부터 군영에서 다시 교습되었다.

5. 『무예도보통지』의 내용

1） 지상무예 18기와 마상무예 6기

『무예도보통지J 에는 모두 24가지의 무예가 수록되어 있다. 24가지는 보 

（步）무예 18기와 마상무예 6기로 나눌 수 있다.

보무예 18기는 창검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창류 5가지로 장창 • 죽장창 • 기 

창 • 당파 • 낭선이며, 도검류 10기로 쌍수도 • 예도 • 왜검 • 교전 • 제독검 • 본국 

검 • 쌍검 • 월도 • 협도 • 등패이며, 권류 3기로 권법 • 곤방 • 편곤이다. 마상무예 

4기는 기창（J휴槍） • 마상쌍검 • 마상월도 • 마상편곤이다. 1789년 가을, 정조는 마 

상재와 격구를 추가하여 마상무예 6기를 정리하도록 지시하였다. 기존의 18기 

에 마상무예 6기를 추가하여 24기로 조선무예를 총 정리하였던 것이다.

무예는 찌르기, 베기, 치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순서로 24가지 무예를 배열 

했다. 모두 4권 4책인데 이를 권수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권 장창（長槍）, 죽장창（竹杖槍）, 기창 

（旗槍）, 당파＜鐘紀）, 낭선（W臥 기창0槍）

2권: 쌍수도（雙手刀）, 예도（銳刀）, 왜검 

（俊劍）, 교전（交戰）

3권: 제독검（提督劍）, 본국검（本國劍）, 

쌍검（雙劍）, 마상쌍검（馬上雙劍）, 월도（月 

刀）, 마상월도（馬上月刀）, 협도（按刀）, 등 

패 （B 牌）

4권: 권법（奉法）, 곤봉（根權）, 편곤0硬 

程）, 마상편곤（馬上I便根）, 격구（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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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마상재（馬上才） 「무예도보통지」권지3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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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권에는 무사들이 무예를 연무할 때 입는 복장을 그림과 설명한 '관복 

도설’과 군영별로 자세가 차이나는 것을 정리한 '고이표’를 붙여 놓았다.

2） 마상무예와 기병 육성

「무예도보통지」는 마상무예 6기를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이때 수록된 마 

상무예 6기는 편찬하기 이전에 그 세법이 이미 구비되어 있었다. 또 대부분의 

무예는 무사를 선발하는 취재나 관무재 같은 무과에서 시험을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정조시대 당시 조선의 기병은 격구를 제외한 마상무예를 모두 익히고 

있었다. 고려시대에 활성화되었던 격구는 무과의 고시과목이었으나 영조 시대 

에 무과의 고시과목에서 빠졌다.

기병이 필수로 익혔던 무예는 마상재와 마상편곤이다. 마상재는 기병의 기 

본과목이었다. 기병의 필수 휴대 무기는 궁, 환도, 편곤이다. 편곤은 휴대가 쉽 

고 빠르게 휘두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적진을 돌파하여 적진을 깨트리는데 

최고의 무예였다. 조선의 기병은 적군과의 근거리 육박전을 주요한 전투 형태 

로 상정하고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포수 • 사수 • 살수의 삼수（三手, 보병）를 중점 육성하였다. 반 

면 오위의 근간인 기병을 육성하는데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병자호란에 패한 

후 기병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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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말부터 정조시대까지 전국의 주요한 읍과 진（鎭）에 기병부대가 꾸준히 

창설되었다. 함경도의 친기위, 평안도 • 황해도 • 경상도의 별무사, 동래의 별기위, 

수원의 별효기사 등의 기병부대가 그것이다. 1782년에 간행된 『이진총방』은 

용호영의 기병을 훈련하기 위한 진법서이며, 1785년에 간행된 『병학통』에도 

기병을 운용하는 진법이 수록되어 있다.

기병의 임무는 적군과의 근거리 육박전을 통해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 

이었다. 근거리 육박전에는 총보다 창검이 유효했다. 적진을 향해 돌진하기 위 

해서는 사격을 피하는 동작이 필요했다. 마상무예의 기초이기도 한 마상재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무예였다. 기병에게는 보조무기의 하나로 소형화기인 

삼혈총을 지급하였다. 돌격하면서 삼혈총을 발사하고 편곤 같은 병기를 휘둘 

러 적진을 깨트리는 전술이었다.

3） 실사구시의 정신

편찬을 담당한 이덕무, 백동수, 박제가는 『무예도보통지』에 실용을 강조하 

였다. 이들은 편찬을 마치고 왕에게 보고하는 글에서 평소의 소신을 당당하게 

펼쳤다.

이 책의 지음이 어찌 병가（兵家） 한 가지만을 위한 특별한 것이겠습니까? 미 

루어 넓히면 농포（農ffl） • 방직 • 궁궐과 주택 • 배와 수레 • 다리 • 성과 보 • 목축

• 도야（陶治） • 관복 • 밥그릇 등 민생의 일용하는 기구들이니, 일은 반 만하고 

도 공은 배나 되는 것들입니다. （중략）

그리하여 조정은 실용 있는 정책을 강론하고, 백성들은 실용 있는 직업을 지 

키고, 학자들은 실용 있는 책을 찬집하고, 무사들은 실용 있는 기예를 익히고, 

상인들은 실용 있는 상품을 유통시키고, 장인들은 실용 있는 기구를 만든다면, 

어찌 나라 지키는 일을 염려하며 어찌 백성을 보호하는 일에 걱정이 있겠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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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의 정책 논의, 실용의 직업 선택, 실용의 서적 편찬, 실용의 무예 연마, 

실용의 상품 유통, 실용의 기구 제작이 이루어지면 국방과 민생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실용이란 단어를 여섯 번이나 반복하며 무예 편 

찬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물론 『무예도보통지』의 편찬의 방침도 철저하 

게 오늘의 관점에서 실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무예제보』와 『무예신보』, 『기효신서』와 『무비지』등 기존 병서의 

장점을 흡수하되, 무사들이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익히기에 편리하도록 

편집하였던 것이다.

각각의 자세를 나타내는 그림과 동작을 설명하는 글을 이름하여 도보（圖譜）라 

하며, 낱 그림을 모아 하나로 이어 놓은 것을 총도라 한다. 따라서 총도만 보아 

도 기예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총도는 중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방식으 

로 『무예도보통지』에 처음 시도된 것이다. 언해와 총도 같은 새로운 형식을 

선 보였다.

총도를 그릴 때는 백리척을 이용하여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여 사람의 크기와 

보폭 넓이 등을 감안하여 그렸다. 백리척은 영조 때 정상기가 『동국지도』를 

그리기 위해 창안한 방법이다. 그림 한장에도 당대의 과학기술이 집약되어 있었 

다. 『무예도보통지J 의 판본은 750여 장에 달한다. 1790년 4월 29일, 드디어 4권 

4책（언해본 포함 5권 5책）의 『무예도보통지』가 완성되었다. 『정조실록』에 다 

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무예도보통지』가 완성되었다.…검서관 이덕무 • 박제가에게 명하여 장용영 

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자세히 상고하여 편찬하게 하는 동시에, 주해를 붙이고 

모든 잘잘못에 대해서도 논단을 붙이게 했다. 이어 장용영 초관 백동수에게 명 

하여 기예를 살펴 시험해 본 뒤에 간행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실록을 위시한 다른 기록에도 『무예도보통지』의 편찬 경위와 편찬 주역들 

의 역할을 특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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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예도보통지' 서문을 통해 본 편찬 의의

정조가 직접 지은 서문은 정조의 무예관을 엿볼 수 있으며, 조선 무예의 역 

사를 개괄하고 있는 귀중한 글이다.

우리나라 군사 훈련제도는 삼군（三軍: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은 교외에서 

위사（금위무사）는 금원에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 금원에서의 훈련은 광묘 

（세조） 때부터 성행했다. 그러나 훈련은 활쏘기 한 가지였을 뿐 창과 칼을 다루 

는 방법 같은 것은 없었다.

선묘（선조）께서 왜구를 평정하고 나서 척계광이 쓴 『기효신서』를 구매하고 

훈련도감의 낭관 한교를 보내 우리나라에 온 중국 장수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곤봉 등 여섯 가지 기예 다루는 방법을 알아 오게 하여 그것을 『도보』로 만 

드셨다.

그 후 효묘（효종）께서 그 일을 이어받아 자주 내열（군사사열）을 하시며 무슨 

수 무슨 기는 그 훈련을 더욱 강화하라고 하셨다. 이를 계기로 격자의 법（창검 

술）이 다소 발전을 보았으나 고작 6기 뿐 항목이 더해진 것은 없었다.

선왕（영조） 기사년（1749년）에 와서 소조（사도세자）께서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하 

시면서 죽장창 등 12기를 더 보태 『도보』를 만들고, 앞의 6기와 함께 통틀어 

서 훈련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륭원지』에 나와 있고, 18기라는 이름도 그 

때 처음 생긴 것이다.

내가 그 의식 전형（무예를 수련케 하였던 규범）을 이어받고 거기에다 또 마 

상무예 등 6기를 더 보태 24기로 만든 다음, 고증에 밝은 자 두 세 명을 골라 

『원도보』와 『속도보J 를 한데 묶고 의례도 다시 바로 잡고, 그 원류에 해석 

을 붙이고, 다시 제도를 논의하여 정해서 한번 책을 폈다하면 무예에 관한 모 

든 물건들 및 그것을 이용하는 기예와 묘술들을 단번에 알 수 있게 꾸미고 

『무예도보통지』라 이름하였다. 이 책은 격자에 관한 법이 .증보되고 더 상세 

히 설명되어 금원에서의 훈련 방편으로는 진전（眞談）이 되고 있어 교외 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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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指南）이 되고 있는 오위의 진법서적인 『병장도설』과 함께 서로 날줄 씨 

줄이 될 만큼 아름다운 특색을 지니고 있 으니 그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행진（行陣:진법）이 먼저이고 기예는 다음이다' 라는 것이 병가（兵 

家）에서 늘 하는 말이라고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병가의 오교（五敎）에서는 

기예훈련을 두 번째로 하고 행진훈련을 세 번째로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잘 알고 모양과 작동과 변수에도 능란하여 가만히 

있을 때는 돌담과 같고, 움직이면 비바람 같은 것이 행진의 좋은 점이다.

그러나 안팎을 직접 공격하는 도구는 손과 발 그리고 병기가 필수이며, 무적 

의 진법도 결국은 격자（창검술）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면 그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 아닌가?

이 책이 나온 것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중위 재관이 날이 갈수록 용호의 진 

법에 익숙해지고, 비휴같은’군사들이 저마다 강한 활을 잘 당길 수 있어 나라 

에서 계속 인재양성을 하려고 하는 근본 취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억 

만 년을 두고 닦아 가야할 군사교육과 분명하게 일러준 내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본다. 모두들 노력할지어다.

-내가 즉위한 지 14년이 되는 맹하（孟夏, 음력 4월）

그동안 앞의 서문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해하여 적잖은 오해를 하였다. 몇 

가지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은 활쏘기 한 가지였을 뿐 창과 칼 

을 다루는 방법 같은 것은 없었다'라는 구절이다. 이를 근거로 임진왜란 이전 

에 군사들이 창검무예를 전혀 익히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창검 무예 

는 임진왜란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또 무예를 익혔었다.

둘째, '이는 『현륭원지』에 나와 있고, 18기라는 이름도 그 때 처음 생긴 

것이다’라는 구절이다. 이제까지 이 부분을 '현륭원의 뜻에 따라'로 해석했으 

나 이는 잘못된 번역이다. 즉 정조 자신이 친히 지은 '현륭원지’라는 책에 이 

런 사실이 실려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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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고증에 밝은 두 세 명을 골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을 ■이미 익힌 자 

가 두 세 명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24반무예는 당대의 군사들이 익히고 있었 

던 무예이지 책을 간행하는 즈음에 선발된 몇몇이 미리 익혔던 무예가 아니 

다. 넷째, '이 책이 간행된 것을 계기로 진법과 무예를 열심히 수련하여 인재 

양성을 하려는 뜻’이라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것을 익히면 비휴（사자）같은 

무사가 된다’는 식으로 잘못 번역하였다. 이처럼 잘못된 번역을 학위논문 등에 

그대로 인용하다보니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번역상의 오류는 하루 속 

히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정조는 서문을 통해 무예도보통지 간행의 필요성과 진법과 무예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 주었다. 정조는 '무적의 진법도 결국 격자술을 잘 하지 않으면 소 

용이 없다’며 군사들이 무예를 연마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처럼 정조가 

확고한 무예관을 가졌기에 국책사업으로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할 수 있었 

던 것이다.

7. 정조의 개혁정치와 24반무예

1） 장용영과 24반무예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여 정치권을 혁신시켰다. 같은 탕평을 실시 

하였으되 다른 점은 영조가 온건한 인사를 중용하는 '완론탕평’을 폈던데 비 

해 정조는 강경한 인사를 중용하는 ’준론탕평’을 실시했던 점이다. 정조는 즉 

위 초에 규장각을 설치하여 문사를 양성하고, 정치의 안정을 이루자 친위부대 

인 장용영을 신설하여 정예 무사를 육성하였다.

이는 무사한 날에 환란을 대비하자는 유비무환의 정책이었다. 정예의 무사 

를 육성하는데 창검무예가 빠질 수 없었다. 정조는 즉위하면서 『무예신보』 

의 18기를 무사들이 익히도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1785년에는 『대전통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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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를 관무재 초시과목으로 규정하고, 18반무예의 운용과 밀접한 「병학통』 

을 간행하였다.

1785년 정조는 장용위를 창설하였다. 50명의 정예군으로 구성된 장용위에는 

기마와 창검무예에 뛰어난 훈련도감의 특별부대인 무예별감이 주축이 되었다. 

1787년에는 장용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독립된 청사를 건설했으며, 같은 해 장 

용청에서 병법서인 『병학지남』을 간행하였다. 1788년 정월부터 장용청을 장 

용영으로 이름을 바꾸어 위상을 높였다. 이때부터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 

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장용영에서는 보군 중에서 무예가 뛰어난 

날렵한 무사 30명을 차출하여 '18기군’이라 부르며 창검무예를 전문으로 교련 

하였으며, 기병인 장용위에게 마상무예를 집중 교련시켰다.

정조가 『무예도보통지』를 간행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무예 

도보통지』4권 제일 뒤에 붙은 '고이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무예 자세 

의 차이를 통일하는데 있었다. 당시 5군영의 군사들이 합동으로 무예를 시험 

하는 중순（中旬）, 관무재 같은 무과가 열렸다. 즉 무예의 자세와 기법이 통일 

되어야 차후 군사들의 합동 훈련과 시험에서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 

문이다. 다른 하나는 기병의 무예, 즉 마상무예 6기를 추가 수록하는데 있었다

화성 연무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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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무예도보통지』는 장용영을 비롯한 전국의 병영에 반포되어 조선 

군사들의 24반 무예를 수련할 때 교범으로 활용되었다. 1792년 평안감영에서 

24반무예를 시험했던 기록이 남아 있고, 1793년에 수원 화성에 설치한 장용영 

외영의 훈련교범으로도 채택되었다.

2） 병법과 24반 무예의 관계

『무예보보통지』에서 '병법을 논하는 자는 『병학통』과 『무예도보통지』 

를 두고 말 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다. 『병학통』의 병법과 『무예도보통지』 

의 24반무예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뜻이다. 조선시대 병법은 무예보다 훨씬 중 

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인식은 오랫동안 정설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정조는 『 

무예도보통지』서문에서 "병가의 가르침에서 진법을 두 번째로 하고, 격자를 

세 번째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무슨 말인가?'’라며 되묻고 있다. 다시 말 

해 정조는 격자를 잘 하지 못하면 진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 단언하 

고 있다. 이처럼 병법과 창검무예는 날줄과 씨줄처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조선의 오위의 훈련서인 고유한 

병법서는 『병장도설』이다. 이 책 속에는 북의 여진, 즉 기병을 상정하여 만들 

어진 기병용 병법이 들어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오위를 훈련할 때 교본 

으로 쓰였던 『병장도설』은 오위체제가 허점을 드러나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 

다. 이를 대신하여 『기효신서』에 바탕을 두고 만든 진법서가 『병학지남』이 

다.

연거푸 전쟁을 겪으면서 군대에서도 반성이 일어났다. 기병을 중심으로 하 

는 여진（淸）이 위협세력으로 등장하였고, 침략을 받고 패전하면서 여진을 방 

어하는 체제인 오위의 복위를 주장하게 되었다.

조정에서도 오위의 복원 문제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오위의 복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영조는 『속병장도설』을 간행하였다. 정조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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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진법에 더 깊은 관심을 쏟았다. 1782년과 1785년에 왕명으로 용호영 기 

병의 진법을 수록한 「이진총방」을 간행하였다. 정조는 기병 진법의 중요성 

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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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통」'마병봉둔진도’와 마병학익진도

이어 보병의 진법과 기병의 진법이 모두 수록된 '■병학통』이 간행되었다. 

「병학통」은 수군의 훈련도 포괄하고 있다. 24반무예와 '■병학통』의 보병진 

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오위의 복원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정조는 1798년 장용영 외영의 군 

제를 오위의 형식으로 개편하였다. 오위가 폐지된 지 근 300년 만에 부분적이 

나마 오위의 복원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4년 뒤 장용영이 혁파되고, 훈련도감의 핵심 중앙군영의 기능을 갖 

게 되면서 오위의 복원사업은 원상태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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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맺는 말

『무예도보통지』의 24반무예는 민족문화의 정화이다. 선조와 정조를 비롯 

한 국왕, 유성룡과 한교, 이덕무와 박제가를 비롯한 일류 학자는 물론 김체건, 

임수웅, 백동수 같은 당대 최고의 무인들이 참여하여 이룩한 동양 무예의 집 

대성이다. 전쟁의 재발을 막고 국토를 수호하려는 선조의 의지로 완성된 24반 

무예에 녹아 든 활달한 몸짓 속에는 민족자존의 의지와 불굴의 투혼이 배어 

있다. 비록 적들의 무예라 해도 이를 수용하는 개방된 자세와 전통을 보존하 

되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재창조하는 법고창신의 정신이 구현된 것이 바로 

24반 무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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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영에서 24반무예를 시험하고 시상한 기록

（1788년（정조13） 9월 3일~1800년（정조 24） 2월 27일）

『무예도보통지』의 24반무예를 장용영의 군사들만 특별히 익혔던 것은 아 

니다.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같은 중앙 군영은 물론 평안감영, 경상감영 같 

은 지방 군영에서도 24반무예를 익히고 시험 보았던 내용은 각 군문등록에 실 

려 있다. 마찬가지로 장용영에서 24반무예를 시험 보았던 내용이 『장용영고 

人｝』에 풍부하게 실려 있다. 그리고 1795년에 실시한 중순시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는 『원행을묘정리의궤』에도 24반무예를 시험 본 결과가 상세하게 기 

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정조시대 당시 격구를 제외한 24반무예 모 

든 종목을 시험 보았던 사시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서 창검무예를 시험 보았던 사실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를테면 춘당대에서 활쏘기를 시험 보았다는 기록만 나오는 『정조 

실록』과 같은 날짜의 『장용영고사』를 찾아 보면 조총 사격과 24반무예를 

함께 시험 보았던 사실이 실려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4반무예와 관련된 사시을 찾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군영등록을 살펴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장용영고사』에 실린 무예시험 가운데 조총과 활쏘기에 관한 것 

은 모두 빼고 24반무예만 골라 도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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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皮申: 1788년） 9월 초3일
마상별기에 입격（入格:합격）한 무사의 명단과 무예 종목 및 시상 니fl 역

소 속 직 함 인 원 쌍검 월도 마 재 교전 시 상

장용영 선기대 출신 박성 유 상중 상하 목1 필
출신 강우삼 등 2인 상하 목1 필
출신 이재 익 상하 목1 필

장용영 무예청 임삼대 상하 목1필 포1필
겸사복 도윤신 상상 목2필 포1필
줄신 차계득 등 16인 상중 목2 필
양인 김승임 등 26인 상중 목2필 포1필

선기대 양인 인훙도 등 4인 상상 목2필 포1필
줄신 박성유 등 2인 상중 목2 필

* 목（木） • 포（布）: 무명과 베. 시험에 입상한 자에게 무명（목）과 포（베）를 부상으로 내렸음.

* 입격: 합격을 말함. 과거일 경우 합격한 것을 급제라 하지만 군병을 선발하는 

취재나 시취에 합격했을 때는 입격이라 하였음.

* 선기대: 장용영에 소속된 기병부대. 선기대를 선발할 때 마상재와 마상무예를 시험보았 

음.

* 무예청: 훈련도감에 소속된 무예별감을 무예청이라고도 함. 무예별감은 건장하고 무예가 

뛰어난 정예 무사로 편성된 특별부대였음. 무예별감을 선발하여 장용위를 창설하였고 장 

용영으로 승격된 이후에는 무예청을 흡수하였음.

* 출신（出身）: 무과에 급제했으나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무인.

* 양인（良人）: 양반과 천인 가운데 계급인 중간층을 양인이라 했음. 당시 장용영 군병 가운 

데는 천인 출신도 있어 이런 구분을 두었던 것으로 보임.

* 쌍검, 월도: 마상쌍검과 마상월도를 말함. 선기대는 마상무예를 시험 보았음.

* 교전（交戰）: 기창 교전을 말함.

기유（己西:1789） 윤5월 초6일
장용영 중일시사의 기예시험에서 초등으로 입격한 무사의 별단（別單:첨부문서）

소 속 직 함 인 원 마상 재 신검 시 상
장용영 선기대 겸사복 도윤신 초등 목1 필

순령 수 겸사복 김취려 초등 목1 필
* 중일시사（中日試射）: 중일은 무과의 하나인데, 활쏘기 시험이지만 조총 사격과 활쏘기, 그 

리고 24반 무예를 함께 시험 보았음.

* 초등（超等）: 기예 시험을 볼 때는 보통 상상（上上）에서 상하（上下）까지 9등급으로 성적을 

메겼으나 때로는 상상 위에 초등（超等）을 두어 10등급으로 성적을 메기기도 하였음.

* 신검（新劍）: 본국검의 다른 이름. 기록상 군영에서 본국검을 시험 본 년도는 167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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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

* 겸사복（兼司業）: 국왕 호위가 주임무인 금군 부대 용호영에 소속된 편대의 하나. 용호영 

에 소속된 700명의 기사 중에서 100명씩 두 부대가 이에 속하나 장용영이 창설되면서 겸 

사복도 장용영에 편입되었다.

* 순령수（巡令手）: 기수의 하나로 대장의 휘하에서 명령을 전달하고 호위를 맡으며, 또. 순 

시기와 영기를 드는 군사. ' .

임자（王子: 1792년） 10월 21일
장용영 우사 우초 고양 하번（下番） 향군의 활쏘기 및 조총사격［射放］과 진법시 

험［講陣］ 및 기예 시험의 입격인

소 속 직 함 인 원 용 검 시 상

양인 박성문 등 6인 상하 포1 필
* 용검（用劍）: 용검은 원래 쌍수도를 가리키는 말이나 창검을 다루는 군사를 통칭하였음. 

향군의 병종을 포수, 사수, 용검군 세 가지 병종으로 나누었는데 용검군은 곧 18기군으로 

추측된다.

* 하번（下番）: 지방에 조직된 향군들이 서울에 와서 일정 기간 근무를 서는 것을 번이라 하 

는데 하번은 번을 마치고 귀향하는 것을 말한다.

갑인（甲街: 1794년） 9월 25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서총대 활쏘기 시험과 마상별기에 입격한 무사의 명단

소 속 직 함 인 원 마상월도 시 상
장용영 선기대 겸사복 강세기 등 3인 상하 목1 필

출신 육경휘 등 7인 상하 포1 필
* 춘당대（春糖臺）: 창경궁 안에 있는 대（臺）로 활과 조총을 쏘고 말을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어 금군들의 무예 시험 장소로 쓰였음. 이곳에서 열리는 춘당대시는 임금이 춘당대에 

친림하여 보이는 무과 시험의 하나로 1572년（선조5）부터 시작되었다.

* 서총대（端惠臺）: 창덕궁 안에 마련된 대（臺）로 임금이 친림하여 무관의 활쏘기와 창검무 

예를 점검하는 대로 사용되었다.

* 마상별기: 24반무예 중 마상무예 6기는 기창, 마상쌍검, 마상월도, 마상편곤, 격구, 마상재 

이다. 이 중 격구와 마상재를 뺀 나머지 4기를 마상별기라 했음. 여기서 월도는 마상월도 

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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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묘（己卵: 1795년） 3월 초10일
장용영에 나가 대비교（大比호） 병조,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수어청, 총융청 

제영 각 일행 중순（中旬） 활쏘기와 조총사격 시험의 입상자에게 시상

소 속 직 함 인 원 별기 청룡도 시 상
교련관 숭록 김득원 상중 목1필
교련관 출신 한전복 등 6인 상하 포1필

출신 동익 등 2인 운용 목1 필
자헌 한대순 등 3인 능거 목1 필
절충 김경흥 등 6인 반거 포1 필

* 대비교: 2년마다 열렸던 무과의 하나로 5군영이 합동으로 무예를 시험 보였음.

* 을묘년에 실시한 대비교의 입상자는 1000명이 넘는데 ＜을묘원행정리의궤＞에 상세하게 

나오지만 ＜장용영고사＞에는 그 일부만 기록되어 있다.

* 숭록: 종 1품의 문무관 품계. 교련관이 종1품의 고위 품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신분이 

낮아 직급은 올릴 수 없어 품계만 올려 주었기 때문이다. 숭록대부의 준말.

* 자헌: 정2품 문무관의 품계. 자헌대부의 준말.

* 절충: 무관 정3품 당상관의 품계. 절충장군의 준말.

* 청룡도: 청룡언월도를 말함. 청룡언월도는 보통 사람은 들기도 힘들 정도로 무거워 고위 

무관의 용맹과 힘을 측정하기 위해 언월도를 시험했다. 운용은 상상, 능거는 상중, 반거는 

상하의 점수와 같음.

을묘（Z刀P： 1795년） 9월 26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장용영의 진법훈련과 동등시사 및 초계문신의 과강（강독 

시험）을 봄

소 속 인원 응시 과목
우초 선기대 87 인 마상재 응시
좌초 선기대 30 인 마상별기［마상월도 마상쌍검］ 응시

전초 19 인 보기［쌍검 예도 교전］ 응시

중초 19 인 보기［쌍검 예도 교전］ 응시

우초 19 인 보기［쌍검 예도 교전］ 응시

* 초계문신（抄啓文臣）: 정조는 37세 이하의 젊은 문신들을 선발하여 직접 교육하였는데, 이 

를 초계문신이라 한다.

* 과강（課講）: 국왕의 임명을 받은 시험관이 문신들이 강독하는 능력을 시험 보는 것. 정조 

는 춘당대나 서총대에서 문무관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활쏘기 시합을 벌이기도 하였다.

* 동등시人?: 매 계절이 시작되는 음력 1, 4, 7, 10월에 보는 활쏘기 시험을 사등시사라 하는 

데 동등시사는 10월에 보는 겨울철 활쏘기 시험을 말한다. 명칭은 시사（활쏘기 시험）이나 

조총과 24반무예, 병법 같은 시험도 함께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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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영（南小營）: 한양 장충단의 남소문 옆에 있었던 중앙 5군영의 하나인 어영청의 분영 

이며, 청사의 규모는 194간（間）이었다.

*각색군（各色軍）: 여러 병종의 군사를 말한다.

을묘（Z」卵： 1795년） 12월 20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남소영 사격 시험에 입격한 군병과 각색군 중에 가시 기 

예에 1차로 입격한 무사에게 시상

소 속 직 함 인 원 제독검 월도 시 상

교련관 겸사복 김희봉 등 28명 상하 목1 필
교련관 양인 최도인 등 5명 상하 목1필

*무예청（武藝廳）: 1630년（인조 8）에 30명의 인원으로 설치한 임금을 호위하는 임무를 가진 

군영. 훈련도감에 소속된 특별부대로서 무예가 뛰어난 장교들로 구성되었다. 1781년（정조 

5）에 2대（隊）로 나누어 각 궁전의 문 옆에서 숙직하며 지키게 하였음. 붉은 군복에 칼을 

찼고, 홍철릭과 황초립을 쓰고 모자 위에 호랑이 수염을 달고 파수를 섰음. 이들을 무예별 

감이라 하였다.

병진（內辰: 17（ 
왕이 춘당대에

96년） 4월 초4일
나가 장용영과 무예청의 하등시사를 시행흐누고 입상자에게 시상

소 속 직 함 인 원 마상재 협도 교전 곤봉 시 상

선기대 겸사복 이한도 초등 목2필 포2필
겸사복 강세기 상상 목1필 포2필
출신 김경휘 등 3명 상중 목1필 포1필
양인 박문춘 등 2명 상하 목1 필
양인 이일원 등 3명 상중 목1필 포1필

전초군 서광수 등 5명 상중 목1 필
김광진 등 3명 상하 포1 필
김장현 등 2명 상하 포1 필

중초군 이도빈 상중 상하 목1필 포1필
이흥인 등 9명 상중 목1 필
박봉득 등 상하 포1 필
최희득 상하 포1 필
원창손 상하 포1 필

후초군 한종희 상중 상하 목1필 포1필
한중태 등 7명 상하 목1 필
장태화 등 3명 상하 포1 필

우세적 상하 포1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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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대（善1奇隊）: 선（善）이란 ‘매우 잘 한다’는 뜻을 지닌 글자인데, 선기대는 장용영에 두 

었던 기병부대이다.

병진（內辰: 1796년） 4월 초4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장용영과 무예청의 하등시사에 입상자에게 시상

소 속 직 함 인 원 마상 재 시 상

선기대 겸사복 이한도 초등 목1 필
겸사복 강세기 상상 목1 필
출신 김경휘 등 3명 상중

양인 박문춘 등 2명 상하

양인 이일원 등 3명 상중

*곤추（®에）: 마상편곤과 같음. 단 마상편곤은 편곤을 휘두르는 자세와 기법을 시험하는 

것인 반면, 곤추는 말을 달리며 편곤으로 허수아비를 정확히 타격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 

이 달랐음.

*중순（中旬）: 군사를 격려하기 위해 시행하였던 무과의 하나로 입상자를 많이 뽑고 부상도 

넉넉히 주었다.

*별무사（別武士）： 장용영과 훈련도감의 마병（馬兵）, 금위영과 어영청의 기사（1奇士）들 중에 

서 선발된 장교.

*무사（武士）: 무사는 장교급의 무관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한량（閑良）: 무과에 급제하지 못하고 취재（取才, 혹은 시취）에 입격한 무사.

정사（丁E : 1797년） 3월 24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장용영의 중순（中旬） 人 人！■에 입상자에 거 시상

소 속 직 함 인 원 월도 곤추 청룡도 쌍검 기창 시 상

장용위 출신 오문주 상상 목1필 포1필
절충 오흥량 등 3인 1 중 목1필 포1필

별무사 한량 구홍운 1 중 목1필 포1필
. 무사 출신 박중검 : 1 중 목1필 포1필
장용위 출신 송덕환 ■ 운용 목1필 포1필
장용위 자헌 한대순 등 11인 상중 포1 필
별무사 출신 박효달 상중 포1 필
장용위 숭정 신덕취 등 3인 상중 포1 필

절충 송광수 등 2인 상중 포1 필
자헌 한 대순 등 4인 능거 포1 필
가선 한창려 등 10인 상하 포1 필

‘ 무사 절충 차진 행 상하 포1 필
장용위 가선 김춘운 등 4인 상하 포1 필
별무사 절충 강세 문 상하 포1 필

한량 구홍운 상하 포1 필
줄신 차도유 등 2인 반거 포1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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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人！•（丁E： 1797년） 8월 27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서총대의 시사에 입격 한 무사어 게 시상

소 속 직 함 인 원 마재 쌍검 월도 기창 교전 원기 시 상

좌초 선기대 겸사복 박춘문 등 2명 상상 목1필 포2필
출신 김경휘 등 7명 상중 목1필 포1필
양인 신동준 등 5명 상하 목1 필

우초 선기대 겸사복 장억수 등 4명 상중 목1필 포1필
박광필 등 4명 상하 목1 필

좌초 선기대 출신 김광규 상중 목1 필
육경 휘 상하 포1 필
박성적 상하 포1 필

우초 선기대 출신 김정윤 등 2명 상중 목1 필
절충 이처인 등 7명 상하 포1 필
겸사복 이언국 등 3명 상하 포1 필

최광규 등 2명 상하 포1 필
좌초 선기대 출신 이대성 등 2명 상중 목1 필

출신 김경휘 등 3명 상하 포1 필
우초 선기대 출신 김광욱 등 3명 상하 포1 필
각색능기군

순령 수 겸사복 김취려 등 2명 상중 상하 목1필 포1필
최치덕 상하 상하 포2 필

순령수 겸사복 윤호완 등 5명 상하 목1 필
양인 이 완복 상중 목1 필
겸사복 박대길 등 4명 상하 포1 필

대기수 겸사복 강흥대 상하 포1 필
중사삼초능기군

전초군 겸사복 하재징 등 2명 상중 상하 목1필 포1필
양인 정수명 상중 상하 목1필 포1필
겸사복 홍흥범 등 5명 상중 목1 필

최세환 상중 목1 필
겸사복 김복한 등 4명 상하 포1 필
양인 김장석 등 3명 상하 포1 필

중초군 겸사복 이도빈 상중 상하 목1필 포1필
이도원 상하 상하 포2 필

최귀 징 등 9명 상중
겸사복 임 복신 상중 목1 필
양인 김징명 상하 포1 필

윤호광 등 5명 상하 . 포1필
후초군 겸사복 한중태 등 2명 상중 상하 목1 필

겸사복 우세적 등 7명 상중 목1 필
한광천 상중 목1 필

강승문 등 4명 상하 목1 필
양인 안필기 등 3명 상하 포1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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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0袁.W）： 재주 많은 원숭이처럼 말을 탄다는 뜻으로 마상재를 말함.

*능기군（能技軍）: 정조는 장용영 군사 중에서 창검을 전문으로 하는 군병을 18기군이라 불 

렀다. 능기군은 18기에 능숙하고, 사격술에도 두루 뛰어난 병사를 말한다. 18기군 중 우수 

한 자는 능기군으로 올려 주었다.

*별군직（別軍職）: 효종이 즉위하면서 봉림대군 시절 병자호란에 패배하여 청의 볼모로 잡 

혀 심양에 있을 때 자신을 호위한 8명의 장사 후손들을 위해 만든 무관 벼슬.

*강략（講略） • 진략（陣略）: 병서의 강독과 진법을 시험 볼 때는 상상-통, 상중-략, 

상하-조로 점수를 매김.

정人］•（丁E： 1797년） 10월 28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별군직과 무예청의 동등시사에 입격한 무사에게 시상

O고양 향군의 하번（下番） 활쏘기 및 사격시험에 응시한 장용영군 장관 이하 

각기（各技）의 입격자 명단과 시상 내역［別單］

소 속 직 함 인 원 용 검 병학지남 시 상

용 검군 양인 방영대 상중 목1 필
이대구 등 16명 상하 포1 필

겸사복 김홍범 강/략 진/략 목1 필

*영남무사： 장용영에 소속된 경상도 지역의 무사.

*향무사： 지방에서 근무하는 기병으로 중앙 군영에서 복무하는 별무사와 역할이 비슷함.

*사방（射放）: 조총 사격과 활쏘기 시험.

*직부전시（直起殿試）: 무예 시험에서 1등한 무사에게 무과의 최종 시험인 전시에 바로 응 

시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직부전시를 하면 무과에 급제한 것이나 다름없음.

*병학지남（兵學指南）: 조선 후기 군사교본으로 활용한 병서의 하나.

*진（陣）/조（粗）: 진법 시험에서 조는 기예 시험의 상하와 같음. 그러므로 ＜병학지 

남＞을 강독하는 시험에서 조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입상할 수 있음.

정사（丁 E： 1797년） 1： 
장용영에 소속된 영님 

장용영 향무사 조총괴

워 18일
-무사의 편재 시험에 입격한 무사의 명단과 시상내역 

활쏘기［射放］ 거수인（居首人）에게 직부전시토록 어명
소 속 직 함 인 원 시 상 병학지 남 시 상

용검군 유재 득 상중 목1필
심중신등 13명 상하 포1필

교사 김홍범 강/략 진/조 포1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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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군사들에게 무예나 병법을 가르치는 장교인 교련관을 말함.

기미（己未: 1799년） 2- 
장용영 향군 활쏘기외

월 24일
여러 기예에 입 격한 무사의 명단과 시상 내역

소 속 직 함 인 원 시 상 병학지 남 시 상

용검군 양인 서재흥 등 2명 상중 목1 필
서해룡 등 14명 상하 포1 필

교사 겸사복 김학령 .강략 진조 ' 포1필

*선기대가 보았던 기예는 모두 마상무예로 교전은 기창교전, 월도는 마상월도, 쌍검은 마 

상쌍검을 말함.

*화성 속읍 무사: 화성에 소속된 5개 읍（용인 진위 안산 시흥 과천） 출신의 장용영 외영 

무사를 말함.

*쌍마재: 弓예도보통지J 4권에 실린 마상재 항목에 한 마리 말을 타고 기예를 펼치는 

마상재와 말 두 마리를 타고 기예를 펼치는 쌍마재를 수록하였다. 당시 쌍마재도 자주 시 

험했을 것이지만 이것이 쌍마재를■시험 본 유일한 기록이다. 3명의 입상자는 모두 선기대 

에 소속된 무사들이다.

기 미（己未: 1799년） 8월 27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서총대 시사, 화 

시사에 입격한 무사의 명단과 시상 내

성 속읍 무사의 시취（試取）와 장용영 추등 

역
소 속 직 함 인 원 마 재 쌍마재 교전 월도 쌍검 시 상

좌초 선기대 출신 전수일 등 3명 상상 목1필 포1필
줄신 김경휘 등 3명 상중 i 목1필 포1필
출신 오계복 등 7명 상하 ■목1필

우초 선기대 겸사복 장억수 등 4명 상하 목1 필
좌초 선기대 겸사복 박춘문 상중 목1필 포2필

양인 김세중 상하 목1필 포1필
우초 선기대 양인 김인택 상하 목1필 포1필
좌초 선기대 출신 오계복 등 2명 상중 목1필 포1필

전경휘 상중 목1필 포1필
우초 선기대 절충 이처인 상하 포1 필

양인 장 건 상하 포1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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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己未: 1799년） 10월 19일
왕이 춘당대에 나가 장용영 대비교를 시행하고 입격한 무사에게 시상한 내역

소 속 직 함 인 원 월도 쌍검 청룡도 시 상

장용위 유효운 등 3명 상중 목1 필
신덕취 등 2명 상중 목1 필

장용위 김효일 등 9인 상하 포1 필
송량신 등 5인 상하 포1 필

장용위 김경흥 능거 목1 필
장용위 표건담 등 2인 반거 포1 필

기미（己未: 1799년） 10월 17일
장용영 양근 • 가평 에 소속된 향무사의 조총과 활쏘기 에 입 격 한 .무사의 명 단과

시상 내역

소 속 직 함 인 원 용 검 시 상

용검군 박성선 등 2명 상중 목1 필
김성관 등

20 명
상하 포1 필

*장관（將官）: 초관 이상의 지휘관. 초관, 파총, 중군, 선기장 등을 모두 장관이라 불렀으며 

정4품 이상은 당상장관 그 이하는 당하장관이라 함.

기미（己未: 17< 
장용영 고양 

장관 이하에거

99년） 12월 25일
향무사 향군이 하번할 때 사격과 활쏘기 및 창검무예에 입격한

내린 시상 내역
소 속 직 함 인 원 용 검 병학지남 시 상

용검군 정춘성 등 2명 상중 목1 필
최한흥 등

17 명
상하 포1 필

교사 전홍범 강조 진략 포1 필

경신（庾申: 1800년） 2월 27일
장용영에 소속된 수원 향군의 조총과 활쏘기에서 입격한 무사의 명단과 시상 

내역

소 속 직 함 인 원 용 검 시 상

용검군 이건재 상중 목1 필
이민변 등

10 명
상하 포1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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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반무예의 병장기

『무예도보통지J 에 나오는 24반무예의 병장기는 무예의 가지 수 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 온전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유물은 매우 드문 상태이 

며, 유물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있다. 어딘가에 존재할 지도 모르지만 

현재로는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4반무예를 수련하려면 이런 병장기를 복원하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 『무 

예도보통지』에는 대부분의 경우 병장기의 길이와 무게를 제시해 복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의 도량형은 시대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대에 도량 

형을 통일한 뒤에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이다. 특히 길이를 재는 자 

가 문제이다.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쓰인 것이 영조척（營造尺）과 주척（周尺）이다. 

그런데『무예도보통지 속에도 어떤 병장기는 주척을 적용하고, 어떤 병장기는 

영조척을 적용하였다. 물론 당대에는 이를 식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에 영조척과 주척을 함께 사용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무예서는『무예제보』와 『무예제보번역속집』, 『무예 

신보』와 『무예도보통지』가 있다. 여러 가지 사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 『무예제보』와 『무예제보번역속집』에 수록된 무예의 병장기는 영조 

척을 사용한 것= 보이며, 『무예신보』와『무예도보통지』에 추가로 수록 

된 무예의 병장기는 주척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앞에 제시한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참고로 영조척 1자는 

약 31센티미터이며, 주척 1자는 약 21센티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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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

길이는 1장5척(영조척으로 환산하면 약4.5m)이다. 재질은 주목과 합목이 있으 

며, 창의 머리는 무게가 4량이 넘지 않으며, 창날에는 혈조가있다. 창자루와 

창날의 결합부위에는 상대의 병기를 걸어 젖히기 좋은 석반이 달려있다. 창자 

루의 목 부분에는 흰색과 검은 색과 붉은 색이 칠해져 있다. 창자루의 끝에는 

고달이가 달려있어 무게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사저 ' 스며換 彈쎠 5f 慰

쌔; <5느=슨쇼"T—Ifl-m—En-~I------------ -----  ----------------- ----

죽장창

길이는 20척(주척으로 환산하면 약4m)이며, 창날은 4촌(8cm)이다. 자루의 손을 

잡는 5척(1m)정도 위부분은 백지를 붙이고 검은 색으로 채색을 한다. 대나무 

는 가볍고 쉽게 부러지므로, 대나무를 Wfl어 모아서 아교로 대나무살을 붙여 

굳게 하고 칠을 칠하면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한다.

1~7~ 'A'U》------ ;-- ---------
<7—：r.= .xJiVXW, J’— T—rT：.— ：1=冒<~ J ■■ 丄 ― ■!—wn—^la---- 1~ :三丁 ’’三己

기창

자루의 길이는 9척(주척으로 환산하면 약 1.9m)이고 창날의 길이는 9촌 

(l.to)이며 혈조가 있다. 자루에는 붉은 칠을 하며, 석판이하에는 횐색과 검은 

색으로 다섯 마디를 칠한다. 누런 색이나 붉은 색의 작은 기를 단다.

누 .rL—r7--三三三：- ._..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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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파

길이는 7척6촌（영조척으로 2.3m）, 무게는 5근이다. 창날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 

의 굵기는 1촌（3cm）으로 자루로부터 점점 가늘어진다. 깊이 찌르기 위해 양쪽 

곁가지 보다 가운데 창날이 반드시 2촌（6cm）이상 길어야 하며, 양쪽 곁가지가 

평평하면 그 위에 화전（火罰）을 얻어서 쏠 수 있다.

기창關槍）

일명 마상창이라고 불리우며, 자루의 길이는 15척（영조척으로 4.5m）으로 보장 

창과 같다고 한다. 「훈국신조군기도설』에 의하면 자루의 길이는 6척5촌（영조 

척으로 2.1m）이며, 자루의 굵기는 1촌（3cm）이고, 창날의 길이는 9척5분（30cm）이 

다. 무게는 1근8량이다.

낭선

낭선의 길이는 1장5척（영조척으로 4.5m）이고, 무게는 7근이다. 대나무 끝에 독 

을 묻힌 철조각을 달아 적을 상하게 한다. 곁가•지는 반드시 9충이고 10층이나 

11층이면 더욱 좋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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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선의 창날 끝의 무게는 반 근 이상으로 역시 곁가지를 붙여야 한다. 가지가 

없으면 다른 나뭇가지를 붙여도 된다고 한다.

쌍수도

칼날의 길이가 5척(영조척으로 150cm)인데. 뒷부분에 구리로 싼 날(동호인(銅 

護刀))이 1척(30cm)이며, 칼자루의 길이는 1척5촌(45cm)으로 전체의 길이는 

6척5촌(195cm)이고, 무게는 2근8냥이다. 이는 왜구가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하 

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 본명은 장도인데 오늘날 쌍수도라 부르는 것은 

두 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제독검

이여송이 임진왜란에 들어와 있을 때 통진 금씨(通津琴氏)의 딸을 시녀로 데 

리고 있다가 명으로 떠날 때 신표로 몸에 지니고 있던 칼을 주었다고 한다. 

길이는 3척4촌(주척으로 70cm) 칼자루는 9촌(20cm)이며, 두 개의 구멍이 있다. 

칼날의 너비는 1촌5푼(3cm)이며, 윗 부분은 1촌2푼(2.5cm)이다. 칼등의 두께는 

3푼5리 (7inm)이며, 끝 부분은 1푼5리 (3mm)이다. 칼날 면에 '장(張)'자가 둥근 

구멍 안에 해서체로 양각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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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 세로로 난 틈에 용이 꿈틀거리는 희미한 문양이 있다.

예도

환도의 다른 이름이다. 날의 길이는 3척3촌（주척으로 70cm）, 자루의 길이는 

1척（21cm）이며, 무게 1근8냥이다. 전체 길이는 대략 80cm 전후이며 현존하는 

유물의 길이도 이 정도이다. 조총과 더불어 개인의 군기로 지급되었으며, 각 

군영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 및 보수하였다. 칼날에는 해당 군영의 표식과 검 

의 길이, 제작한 장인에 대하여 적어 놓게 하였다.

4가＜ 洪艾

多三三三^=“= —회）=0

쌍검

칼날 길이는 2척5촌（주척으로 50cm）, 자루 길이는 5촌5푼（13011）, 무게 8량이다. 

쌍검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환도 중에 가장 짧은 것을 택하여 썼다. 쌍도 중 

에는 하나의 칼집에 두 자루의 칼이 같이 꽂히게 되는데, 자루의 모양이 각각 

원의 반쪽으로 하여 그것을 아우르면 하나의 둥근 칼자루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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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검

일본도（日本刀）는 크고 작고, 길고 짧은 것이 일정하지 않으며 칼날의 강함과 

날카로움은 예전부터 이름이 높았다. 칼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반드시 자루 

위의 한 면에는 칼 이름을 새기고, 다른 한 면에는 장인의 이름을 새겼다. 전 

국시대를 지나면서 2m에 육박하던 일본도의 길이는 도꾸가와 막부의 폐도령 

에 의해 차고 다니기 쉬운 Im정도로 짧아지게 되었다.

월도, 마상월도

자루의 길이 6척4촌（주척으로 130cm）이고, 날의 길이 2척8촌（60cm）, 무게가 3근 

14량이다. 가지 난 칼날에 털 깃을 달았다. 자루에서 날이 연결된 부분은 황동 

으로 용머리가 장식되어 있다. 자루는 붉은 칠을 하고 자루 끝에는 철준을 달 

아 무게균형을 맞춘다. 월도는 언월도, 중월도, 청룡도의 무게에 따라서 구분 

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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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도

자루의 길이는 7척（주척으로 150cm）, 날의 길이는 3척（65cm）, 무게 4근이며 칼 

자루에 붉은 칠을 하며 칼날 등에는 깃털을 단다. 협도를 일본에서는 '나기나 

다’라고 불리며, 중국에서는 '미첨도'라 불렀다. 봉의 끝에 칼을 단 것이 시초 

인데 후에 점점 길어져 월도와 거의 같아지게 되었다. 원래의 이름은 협도곤 

（扶刀根, 칼날을 낀 곤봉）이다.

등패

수령이 오래된 손가락 굵기의 등나무 줄기를 얽고 대나무 껍질을 촘촘히 감 

아 중심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안을 비워 만들었다. 원래 중국 남방에서 전래 

하였으나, 조선에서 사용한 등패의 경우 직경이 3척7촌（주척으로 65cm）으로 

앉았을 때 몸을 숨기기가 약간 부족하며, 잡는 곳을 부드러운 뽕나무로 하여 

중국식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등패로 화살을 막을 수 있었다. 『무비지』에 

"조선에서는 등패로 조총을 막아내었다"고 하여 조선에서 만든 등패의 성능이 

매우 좋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임진왜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무기의 하 

나이다.

燃總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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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봉

곤의 길이는 7자(영조척으로 210cm)이고, 무게는 3근8냥이며, 날 길이는 5치 

(15cm)이고 무게는 4냥인데 끝에 '압취’라는 오리부리모양의 칼날을 달아서 사 

용하였다.

중국에서는 화병(火兵, 식사를 담당하는 군사)에게 주어 적의 기습에 대비하도 

록 하였다. 북방의 기마병과 싸울 때 장창이 가끔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 장창 

을 대신하여 대봉에 칼을 낀 곤을 쓰게 되었다.

편곤

다른 이름은 철연가(鐵連材L 쇠도리깨)라 한다. '철연가가 나타남으로서 창과 

칼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편곤은 실전에 뛰어난 

무기였다. 보편곤과 마상편곤이 있다. 보편곤은 편의 길이가 8척9촌(주척으로 

180cm), 자편은 2척5촌5분(50cm)이며, 마상편곤의 길이는 6척5촌(130cm)이고 자 

편은 1척6촌(35cm)이다. 용호영에 소속된 기병의 전원, 훈련도감이나 장용영에 

소속된 마병들에게 기본병기로 지급되었다.

격구

격구채 자루의 길이는 3척5촌(주척으로 75cm)이고, 공을 받치는 부분의 길이 

는 9촌(20cm)이다. 사용하는 공의 둘레는 1척3촌(28cm)이고 붉은 칠을 하였다. 

고려시대부터 무과의 한 형태가 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기병의 훈련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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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구가 장려되었으나 후대에 오면서 그 맥이 끊기게 되었다.

嫌繼《早

*==“=-¥ 

사히 짜조후쭈쭈쭈쭈허착W
O

마상재

마재（馬才）하고도 한다. 달리는 말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 두 마리 말을 

사용한 쌍마재（雙馬才）도 있다. 장용영 선기대를 비롯한 기병부대에서는 기본 

적인 기예로 훈련되었으며, 기예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삼혈총을 사용하기도 하 

였다. 삼혈총은 세 개의 총구가 있는 소형화포로 임진왜란 이후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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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영 군물 도표

『장용영고사』를 살펴 장용영에서 제작하거나 수리한 군용물품을 도표로 

정리하였다. 군용물품이 제작된 해는 1788년에 2회, 1795년과 1797년에 각각 

1회씩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85년에 창설된 장용위는 1787년에 장용청으로, 다시 1788년에 장용영으로 

군영의 명칭을 바꾸었다.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크게 확대 

되었다. 따라서 1788년에 제작된 군용물품은 이와 깊은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795년에 제작된 것이 수량도 가장 많고 품목 

도 다양하다. 이 해는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사도세자의 회갑을 맞이 

하여 화성에서 큰 연회를 열었던 을묘년이다.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으로 행차할 때 장용영 내영과 외영의 병력이 호위를 맡았다. 이 

때 5천에 가까운 장용영의 병력이 참가했다. 그런데 품목을 살펴보면 군사 

훈련과 관련되는 물품보다는 의장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행사를 위해 제작된 군용물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795년의 화성 행차를 세밀하게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이 남아 있 

다. 이 책은 장용영에서 의장으로 사용한 다양한 물품의 종류와 용도를 이 

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장용영에서 제작한 군물은 총검 같은 병장기부터 모자, 의복, 신발에 이르 

는 의복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품목이 등장한다. 다만 군용물품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용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물품도 적지 않다. 

아무튼 이 도표를 통해 조선후기 군영에서 사용된 군수물품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도표 안의 '/'은 수리, 보수한 군물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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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세부품명
무신

1788 년
무신

1788년
을묘

1795년
정사

1797년
청도기 남대단청도기 （監大級淸道旗）. 2면 （面）' 2 면
금고기 홍이 광당금고기 （黃三廣》段金鼓旗） 2 면

황대 단금고기 （黃大織金鼓旗） 2 면
신기 홍대단신기 （紅大級神旗） 1 면

남대단신기 （監大級神旗） 1 면
흑대단신기 （黑大》段神旗） 1 면

홍이 광단신기 （紅三廣》段神旗） 1 면
백이 광단신기 （白三廣殺神旗） 1 면

대기 홍대단대기 （紅大織大旗） 1 면
남대단대기 （監大級大旗） 1 면

황이 광단대 기 （黃三廣織大旗） ■ 1면
백이 광단대 기 （白三廣級大旗） 1 면

홍목대기 （紅木大旗） 2 면
청목대 기 （靑木大旗） 2 면
황목대기 （黃木大旗） 2 면
백목대기 （白木大旗） 2 면
흑목대기 （黑木大旋） 2 면

각색 대 단오방기 （各色大級五方大旗） 5 면
고초기 남화화주고초기 （監木花細高招旗） 1 면

황화화주고초기 （黃木花細高招旗） 1 면
홍목고초기 （紅木高招旗） 2 면
청목고초기 （靑木高招旗） 2 면
황목고초기 （黃木高招旗） 2 면
백목고초기 （白木高招旗） 2 면
흑목고초기 黑木高招旗） 2 면

각색대단오방고초기 （WWWW% 5 면
문기 백이 광단문기 （白三廣織門旗） 2 면

흑대단문기 （黑大》段門旗） 2 면
황대 단문기 （黃大殺門旗） 2 면

각기 각색 대 단각기 （各色大》段角旗） 4 면 8 면
백 이 광단표미 기 （白三廣級》a 尾旗） 1 면

인기 남이 광단인기 （監三廣》段認旗） 1 면
백이 광단인기 （白三廣級認旗） 1 면
황이 광단인기 （黃三廣》段認旗） 1 면
홍화화주 인기 （紅木花細認旗） 1 면
황화화주 인.기 （黃木花細認旗） 2 면
흑화화주인기 （黑木花細認旗） 1 면
홍대단인기 （紅大級認旗） 2 면
황대단인기 （黃大織認旗） 3 면
각색단인기 （各色緩認旗） 2 면

각색면주인기 （各色綿細認旗） 5 면



장용영 군물도표 • 93

품명 세부품명 ,
무신

1788
무신 

1788
을묘

1795
정사 

1797
사명기 남대단사명기 （監大級司命旗） 1 면

백 이 광단사명 기 （白三廣級司命旗） 1 면
수기 홍대단수기 （紅大級手旗） 2 면

남대단수기 （監大級手旗） 1 면
홍이 광단수기 （紅三廣織手旗） 4 면

■남이 광단수기 （監三廣》段手旗） 4 면
황이 광단수기 （黃三廣織手旗） 6 면
백이 광단수기 （白三廣級手旗） 4 면
흑이 광단수기（黑三廣織手旗） 3 면

남백흑이 광단수기 （監白黑三廣織手旗） 각 1면
각색 화화주신 기 （各色木花細神旗） 5 면
남화화주신기 （監未花細神旗） 1 면
백화화주신기 （白木花細神旗） 1 면
각색대 단수기 （各色大織手旗） 3 면

수기 （手旗） 15 면
령기 홍대단령기 （紅大級令旗） 5쌍 （雙） 20 면

남대단령기 （聲大級令旗） 7 쌍 1 쌍 68 면
청삼변령기 （靑三井令旗） 50 면

황대 단호령기 （黃大織號令旗） 3 면
순시 기 홍대 단순시 기 （紅大》段巡視旗） 3 쌍 10면

남대단순시기 （聲大》段巡視旗） 3 쌍 16 면
청삼변순시기 （靑三井巡視旗） 24 면

당보기 황면주당보기 （黃綿細糖報旗） 1 면 6 면
기 총기 홍화화주기 총기 （紅木花細旗擔旗）. 3 면

황화화주기 총기 （黃木花細旗擔旗） 3 면
남면주기 총기 （監綿細旗擔旗） 3 면
백면주기총기 （白綿細旗擔旗） 3 면

기 총기 （旗擔旗） 21 면
기대 총기 황주기 대총기 （黃細旗隊擔旗） 12 면

남백흑면주기대총기 （監白黑節O象# 각 12 면
대장기 홍화화주대장기 （紅木花細隊長旗） 10 면

흑화화주대 장기 （黑木花細隊長旗） 9 면
남면주대 장기 （監綿細隊長旗 9 면
백면주대장기 （白綿細隊長旗 9 면
남백흑면주장기 （監白黑面細將旗） 각1 면

대장기 （隊長旗） 64 면
표미 기 백대단표미기 （白大級尾旗） 1 면
열기 남백 대단좌우열기 （B白大織左右列旗） 2 면

흑대단후열기 （黑大》段後列旗 1 면
요기 각색단요기 （各色級廢旗） 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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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세부품명
무신

1788
무신

1788
을묘

1795
정사 

1797
잡물 각색기 우비 （各色旗雨備） 6건 （件）

각색기 죽（各色旗竹） 44 개 6 개/86 개
영기두갑（令旗頭甲） 40 건 6 건 6 개

남삼변령기 엽 （監三井令旗葉） 10 면
남대단령기 엽 （監大》段令旗葉） /I 면

영기간（令旗程） 9/20
영기 우비 （令旗雨備） 12 건
기죽치 미 （旗竹雄尾） 1 개

활 통개 （筒筒） 2부 （部）

육량궁（7느兩弓） 1 장
장궁 （長弓） 394장

흑각장궁 （黑角長弓） 735장
후궁 （候弓） 106 장 326장

교자궁 （校子弓） 2 장
수노궁 （手쪼弓） 5좌 （坐）

화살 신전 （信節） 30 개
신전엽 （信節葉） 25 면
신전기 （信f?機） 2 좌

신전유우비 （信프油雨備） 2 부
신전로우비 （信節露雨備） 2 부
신전소우비 （信쮸小雨備） 10 건

관이 기 （貫耳機） 1 좌
관이 령 전죽（貫耳令쯔竹） 2 개
팔개관이전 （八筒貫耳節） 1 부
전구령 전기 （節具令機） 1 좌
전구루수통 （筒具滿水桶） 1 좌

영전（令1分 1 부
영전우비（令1肝1^備） 2 부 44 건

미전 （尾# 50 개
별 체 전 （別體節） 140부10 개 15 개
장전 （長節） 15 개
편전 （片節） 1 부
통아 （筒兒） 2 개
사롱 （紋11） 2 쌍

등롱 홍운문사롱 （紅雲紋紋11） 44 건 14쌍
남운문사롱 （監雲紋紋11） 44 건 ]6쌍

철롱 （鐵 ffi） 13 잔%) 48 잔 50 잔 /22 잔
철롱잔 （鐵 fl 護） 29 개
지롱（紙11） . 13 잔 344개

각색지롱（各色紙 B） 12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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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세부품명
무신

1788
무신

1788
을묘 

1795

정사 

1797
각이 （角耳） 45 개

과녁 사관혁 （射貫革） 5 좌/3 좌
목소포 （木小布） 5 부 3 건
포소포 （布小布） 28 부 18 건

도검 환도 （環刀） aoow 병 /29 자루 672자루 389자루
제독검 （提督劍） 2 자루
월도（月刀） /16 자루

목월도（木月刀） 8 자루 8 자루 10자루
쌍검 （雙劍） /7 쌍

목쌍검 （木雙劍） 13 자루 10쌍/1 척
목검 （木劍） 3 쌍 8자루 7 자루
피검 （皮劍） 3 쌍 55 자루 60 쌍

전대 남화화주전대 （監木花細戰帶） 139 건 28 건 629건 702 건
남면주전대 （監綿細戰帶） 381 건 445건 254건
청목전대 （靑木戰帶） 6 건 /446건

휘건 초록화화주휘건 （草綠木花細揮巾） 4정 （頂）

유삼 유삼 （油杉）
350벌

196 벌 80 벌 ［領］
791 벌

/1944벌
황목감투 （黃木甘吐） 25 립 （立）

한삼 （汗杉） 11 건

행전 （行總） 121 건
250건
/567건

적족철 （籍足鐵） 30 부
비수（W神） 63척 （토）

갑옷 두석 갑주（豆銀甲胃） 104부
주모. 자 （胃帽子） 104 립

각색두구 （各色頭具） /72 정
각색단갑주（各色》段甲 胃） 25 부 /104 부

진홍성전린갑주（眞紅 Ste 廳甲 胃） 1 부
각색상사단갑주（各色賞賜級甲 胃） 20 부
각색삼변갑의 （各色三井甲衣） /40 부

갑주피갑（甲胃皮 E） /2 건
호의 홍이 광단호의 （紅三廣級號衣） 1 벌

황이 광단호의 （黃三廣》段號衣） 1 벌
홍목호의 （紅木號衣） 123 벌 3 벌
황목호의 （黃木號衣） 128 벌 81 벌

남백흑이 광단호의 （監白黑三廣織號衣） 각 1벌
청백흑목호의 （靑白黑木號衣） 각 116 벌
각색단호의 （各色級號衣） 12 벌
각색목호의 （各色木號衣） 517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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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세부품명
무신 

1788
무신 

1788
을묘

1795
정사 

1797

괘자 홍목괘자 （紅木桂1•子） 14벌 ［領］ 310 벌
92 벌

/196 벌
청삼변괘자（靑三井桂I•子） 50 벌 51 벌 134 벌
흑목괘자（黑木桂1•子） 2 벌 /2 벌

청목괘자（靑木桂1■子） ' 75 벌 406벌 264벌
417 벌
/708벌

저포괘자（꼬布 a•子） 4 벌 /5 벌
흑포괘자 （黑布S 子） 2 벌 2 벌/4 벌

청 저포괘자（靑꼬布桂［■子） 70 벌
유의 청목유의 （靑木補衣） 13 벌 /22 벌

황목주의 （黃木周衣） 25 벌 27 벌
협 수 흑삼변협 수（黑三井按神） 50 벌 51 벌 136 벌

청목협수（靑木換神） 2 벌 /2 벌

흑목협 수（黑木換 tt） 89 벌 410 벌 316 벌
566벌
/884벌

저포협수0字布按神） 4 벌 /5 벌
청포협 수（靑布域神） 2 벌 2 벌/4 벌
홍목협 수 （紅木換%） 4 벌

흑저포협수（黑》?布按神） 17 벌
흑포협수 （黑布校 tt） 524벌

마상 재 옷 황홍면주마재 의 （黃紅綿細馬才衣） 각 25 건
황홍면주마재 고 （黃紅綿細馬才1으） 각 15 건

신발 목화자 （木軸子） 37 부
다로기 （多綠义） 88켤레 280켤레 285켤레

모자 전립 （戰쏘） 256 립 4 립
주립 （朱쪼） 10 립 24 립 64 립 66 립

모단전건 （冒級戰巾） 241정.

조패 영 （造員緩） 1 건
상모 （象毛） . 200개 409 개 910 개 WW개
전우 （轉形） 24 개 24 개 64 개

용자운월 （勇字雲月） 24 개 /128 개
곤장 주장 （朱杖） 20 개 14 개 4 쌍/2 쌍

곤장 （t昆杖） 50 개 602 개 400 개
삼릉장 （三穆杖） 3 개/3 개 /5 병

악기 징 （오E） •2좌 （坐） 5 좌 4 좌 1 좌/6좌
편구황목의 （1便具黃木衣） 2 건

추%） 2 좌
고 （鼓） 5 좌 4 좌 14 좌 /2 좌

화룡대 고 （晝龍大鼓） 4좌/2 좌
편구황목의 （1便具黃木衣）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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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세부품명
무신

1788
무신

1788
을묘 

1795
정사 

1797
세점자（細點子） 2 쌍
자바라 （Of 陣 廳） 1 짝 度］ 8 쌍 /2 쌍
나발 （陳!M） 1 짝 4 쌍 5 지 2 지/'24지
호적 （號쪼） 5 지 2 지/23 지

목대각 （木大角） 7 지 4 쌍 1 지 2 쌍/2 쌍
솔발 （» 銀） 1 개 4자루 1 자루

정고편 （#正鼓1띠 39 개 4 개/15 개
쇄눌 （W內） 1 쌍 4 쌍
장구 （長鼓） 1 좌 /4 좌
조두 （즈斗） 100 타 100 타

포초대 （布草俗） 111 건
라 (S) /I 좌

창곤 죽장창 （竹長槍） 5 자루
목장창 （木長槍） 1 자루 /I 지
낭선 ⑵良* 5 자루

보편곤 （步 ITS） 26 자루 /I 쌍
기예 편곤（技藝1便程） /2 자루
편곤갑（혀® E） /28 건
곤봉 （根權） 3 쌍 104자루 12 쌍

이화창（藥花鏡） 4 자루 /12자루
목기 창（木旗鐘） 4 쌍 2 자루
기창（旗槍） 1 자루 /7자루

도금징자（鑛金徵子） 1 개
두석 징자（豆銀徵子） 130 개 /65 개
두석 편곤（豆錦極根） 177자루

랍염 장식 편곤 （＜染粧飾1便程） 230 병%켱

자우피편곤가（紫牛皮1便®家） 57 건
두석장식 장검 （豆賜粧飾長劍） 6 자루
두석장식 협도（豆銀粧飾扶刀） 2 자루

장협도（長按刀） 2 자루
협도 （扶刀） /3 자루

군막 어 군막표피 모장 （御軍幕#0皮毛帳） 1 부
어 군막삼변방장 （御軍幕三井房帳） 2 부

어군막우비 （御軍幕雨備） 2 부
흑삼변우산군막（黑三井雨秘軍幕） 1 부 8 부
군막호피하배 （軍幕虎皮下排） 1 건
포차일 32폭40척 （布遞日 ） 1 부
포휘장 7폭20척（布揮帳） 3 부

목사면익장 8폭4척4촌（木四面翼帳） 2 부
목갑익장 7폭10척（木甲翼帳） 1 부
포휘장 7폭20척（布揮帳）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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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세부품명
무신

1788
무신 

1788
을묘 

1795
정사

1797
포면장 9폭5척（布面帳） 1 부

군막 （軍幕） /4 면
군막색 （軍幕索） 12거리

군막주월내 （軍幕細月乃） 4 건
익장（翼帳 ） /2 부

포휘장（布揮帳） /3 부
병풍 （昇風） 12 좌

군막병풍 （軍幕昇風） /5 좌
좌판 （坐板） 34 좌
좌철 （座鐵） 2 좌
철말 （鐵末） 57 개

우비 군막우비 （軍幕雨備） 1 부 3 부 1 부
유둔 （油董） 19 부 55 부

군막유둔 （軍幕油꼬） 13 부
청목갑장막（靑木甲帳幕） 1 부

갑포장 （甲布帳） 16 부
흑목갑군막（黑木甲軍幕） 1 부
흑목군막 （黑木軍幕） /I 부

장막 （帳幕） 30 부
장막우비 （帳幕雨備） 30 부

대포 포관혁 （砲貫革） 380좌 /13 좌
수우피대포의 （水牛皮大砲衣） 5 건

마구 마안 （馬戰） 3 부 16 부/2 부
마주락 （馬朱格） 101 개으쌍

군물 목대 （木俗） 61 건 /I 건
목전대 （木戰俗） 270건
주락 （朱終） 11 쌍 4 쌍 1 기쌍
부자 （쏘子） 3 좌 /4자루
거자（車子） 2자루
편담 （扇擔） 9 개 27 개 /9 자루
담통 （擔桶） 3 좌
적 （積） 1 좌

황목환자대 （黃木九子俗） 110건
화철 （火鐵） 270개
대추 （大推） 270개
석침 （席針） 270개
대침 （大針） 270개
중침 （中針） 270개

별낭침 （別囊針） 270개
추갑 （推 E） 270개
침 갑（針 E） 2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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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세부품명
무신

1788
무신

1788
을묘

1795
정사

1797
초 삼량 황촉（三兩黃燭） 339쌍 2 자루 1680

2량 황촉（黃燭） 4500
3량5전 주촉（注燭） 300자루

2량 주촉（注燭） 500자루
황촉 （黃燭） 각 1000
황촉 （銅銅） 145 좌 /3 좌

동표자 （銅默子） 750 개 1000개1 개
피 표자（皮默子） 1000개 /320개
산행도（山行刀） 5자루
적족철 （籍足鐵） 5 쌍
각철 （脚鐵） 12 개

삼혈총 삼혈총 （三穴銃） 25 자루
총가 （銃架） 1 좌

환자궤 （九子 ffi） 5 좌
기화（起火） 500지
약선 （藥線） 100 조
대철 （大鐵） 2 개
장족 （鐘足） 3 개
철장 （鐵杖） 2 개
마철 （馬鐵） 1000부

조총 조총 （鳥銃） 100 자루 /20자루 1000 /152 병
평조총（平鳥銃） 100 자루
단조총 （短鳥銃） 50 자루 /10 병

단조총가 （短鳥銃家） 50 건
연환낭 （鉛九囊） 237개

조총지 갑（鳥銃紙甲） 52 건
화약 （火藥） 503근 8292근
연환 （鉛九） 116000개 1000000개
충죽 （衝竹） 237개 106 개 1288개
환낭 （九 囊） 376개 1814 개 8 개

이 약통（耳藥筒） 187 개 376개. 1218 개
남비개 （南飛蓋） 270개
약통죽 （藥筒竹） 270개
화승 （火純） lom 리 1006사리
철환（鐵개） 30500개
솔발 （»銀） 1 자루

화차 화차 （火車） /10 승
화차일승룡두고기 （火車一乘龍頭鼓機） 1 쌍

화차철장 （火車鐵杖） 2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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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세부품명
무신

1788
무신 

1788
을묘 

1795
정사 

1797
화차추철 （火車推鐵） 4 개
화차우비 （火車雨備） 2 장

화차유격지 （火車油隔紙） 8 장
화차피낭（火車皮囊） 2 개

화차약선유지 낭（火車藥線油紙囊） 1 개
화차갑상（火車甲호） /96 부
화차체 철 （火車體鐵） /1600병

화차관륜목 （火車貫輪木） /I 개
화전찬혈철 （火쯔鎖穴鐵） /20 병

군물 조련패 （操鍊牌） 1 좌
군령판（軍令板） 1 좌

병서 병학지 남（兵學指南 7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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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시대 군사용어

일러두기

본 자료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조시대의 군사와 관련된 용어를 풀이하였 

다. 200년 전의 군대라는 특수기관에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 

운 용어가 많이 나온다. 대부분 고유 명사이니 섣불리 의역할 수도 없었다. 본 

문을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는 용어를 최대한 담으려고 노 

력하였으나 용어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략하였다.

자료집을 정리하면서 전통시대의 군사와 관련된 분야의 척박함을 새삼 느 

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용어를 풀이하면서 참고한 책은 『속대전J ■『대전통편이 ■『대 

전회통』같이 조선후기에 편찬한 법전과 1979년에 법제처에서 발행한『고법 

전용어집』이다. 참고로 24반무예와 관련된 용어는 '장용영의 무예시험’에 따 

로 풀이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1

• 가왜（假俊）: 모의 전투를 위해 왜군의 역할을 맡은 군사. 명이 멸망한 뒤 

조선으로 망명한 중국인의 후손을 위주로 편성된 훈련도감의 난후초가 담 

- 당.

• 가전별초（篇前別抄） : 조선후기 5군영의 하나인 어영청에 소속되어 임금이 

거둥할 때 수레 앞에서 호위하던 금군（禁軍）. 가전군, 별초군, 별초라고도 

했음. 1785년（정조 9년） 당시 52명으로 성내에서는 어가 양쪽에서 호위하 

고, 교외에서는 가후금군과 함께 앞뒤를 나누어 호위하였음.

• 가전취타수（薦前吹打手） : 임금의 행렬 앞에서 징, 나팔 등을 부는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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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형명（薦前形名） : 임금이 행차할 때에 수레 앞에 서는 시위병이 기치 

와 북으로 군대를 호령하는 신호법.

• 가후금군（薦後禁軍） : 어가 행렬의 제일 뒤에 위치하는 금군으로서 50인이 

5열로 말을 타고 대를 이루어 행진하며 왕을 호위하였음.

• 감관（監官） : 군영에서 돈이나 곡식을 보관하여 지키며 출납을 맡아보는 

관리. 장용영의 경우 군기를 담당하는 감관 2명과 회계를 담당하는 감관이 

2명이 있었음.

• 겸사복（兼司饌） : 국왕의 신변보호와 왕궁 호위의 임무를 맡았던 금군. 조 

선 초기에는 정원이 50인으로 장번 복무를 하였으며 전원에게 정3품 종 

9품의 체아직을 줌. 후기에는 우림위, 내금위와 함께 내삼청（內三廳）의 하 

나로써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났고 용호영에 속해 있었음.

• 겸파총（兼破標） : 조선후기 중앙 군영에 두었던 종4품의 무관벼슬로 정식 

명칭은 외방겸파총. 어영청은 1656년（효종 7）에, 금위영은 1684년（숙종 

10）에, 장용영은 1793년（정조 17）에 설치함. 향군이 중앙에 번상하는 기간 

이외에 군사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무재를 겸비한 수령을 겸파총으로 임명 

하여 각도에 내려가 있는 비당번 향군의 군사 훈련과 시재를 담당하며, 유 

사시에는 향군을 이끌고 상경하도록 하였음.

• 경군（京軍） : 서울에 근무하는 군사를 경군이라 하고, 지방군을 향군이라 하였 

음

• 계라（啓뼈）선전관 : 계라는 소라［轉］를 불어 군악이 시작되는 것으로, 왕의. 

수레 앞에서 계문하거나 임금의 거둥이 있을 때 군악을 연주하는 일을 맡 

아보던 선전관.

• 고수（鼓手） : 북을 치는 임무를 담당하는 병人｝.

• 곤장수（昆杖手） : 곤장을 받드는 군사. 곤장은 범법자에게 형벌을 내릴 때 

볼기를 치는 막대기로써 의장에 사용할 때에도 그러한 명색으로 세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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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성장（管城將） : 조선후기 경리청의 정3품 무관직. 정원은 1인으로 북한산 

성의 방어와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 1714년（숙종 40）에 처음으로 별장（종 

2품）이 파견되어 그 역할을 맡았으나, 영조시대부터 정3품으로 조정되고 

직명도 관성장이라 불렀음.

• 관이수（貫耳水） : 군대에서 군율을 어긴 시•형수의 두 귀를 화살 두 개로 

꿰어 군대 안으로 조리를 돌리고 나서 얼굴에 회칠을 하고 목을 베어 매 

달아 효시하였는데, 관이란 여기에 쓰는 길이가 짧고 촉이 뾰족한 화살을 

말함. 관이수는 관이를 장대 끝에 나란히 세워서 받들고 가는 군졸로서 왕 

의 행렬을 위엄 있게 보이기 위한 의장으로 늘어 세웠음.

• 교련관（敎鍊官） : 총융청, 금위영, 장용영 등에 배치되어 군대를 교련하는 

장교

• 교룡기（酸龍旗） : 교룡기는 누른 바탕에 용틀임과 구름모양을 그리며, 기의 

언저리에는 천으로 붉은 빛깔의 불꽃을 나타냈음. 국왕이 친림하여 사열할 

때에는 5영을 명령하는데 쓰임.

• 교룡기봉지（交龍旗奉持） : 말을 타고서 교룡기를 들고 가는 금군인데, 어가 

의 뒤에서 4명이 사방에서 줄을 연결하여 기를 지지하였음.

• 국별장（局別將） : 훈련도감에 소속된 정3품의 무관으로 정원은 3명.

• 국출신（局出身） : 훈련도감의 포수로서 무과에 급제한 무관.

• 군관（軍官） :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에 소속되어 도제조의 전령이나 사 

환을 담당한 군관직. 인원은 각각 5명으로 한산（閑散）이나 무과합격자 중 

에서 선발하였으며 인사발령 때마다 3군영에서 번갈아 가면서 장기 근무 

자를 전직시켰음.

• 군뢰（軍申） : 군영에서 죄인을 다루던 특수군인으로 뇌자（申子）라고도 함. 

죄인의 문초, 구금, 형법을 집행했으며 훈련도감의 뇌자는 왕의 행차 때 

경호에 참가했음. 붉은 전립을 쓰고 칼을 차고 붉은 장대를 쥐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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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에는 주색으로 만든 '용（勇）'자 표지를 부착하였음.

• 군자감（軍資監） : 병기, 깃발, 군사적 의장물 등을 제작하는 일을 담당하던 

관서.

• 근장군사（近杖軍士） : 임금이 자리에 나가거나 행차에 나설 때 시끄럽게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임무를 담당했던 근위병.

• 금군（禁軍） : 임금의 경호와 대궐의 수비를 담당하던 군대. 금군으로는 내 

금위, 겸사복, 우림위 그리고 정조대의 장용위 등이 있음.

• 금군별장（禁軍別將） : 조선후기 용호영의 금군 번장을 통솔하던 직책. 정원 

은 1명으로 2품 이상의 무관으로 임명하였음. 국왕이 .성내에 거둥할 때 기 

와 북을 거느리며, 교외에 거둥할 때 금군을 거느리고 5마대（五馬隊）로 줄 

을 지어 뒤를 호위하였음.

• 기（旗） : 초（面 아래의 군사 편제로 약 30명 가량의 군사가 소속된 부대.

• 기수（旗手） : 깃발을 들거나 깃발로 신호하는 일을 담당하던 군병. 순생수 

（巡生手）라고도 하였음.

• 기총（旗O : 기를 지휘하는 장교.

• 기추CW웨） : 말을 달리며 활을 쏘아 풀로 엮은 인형을 맞추는 무예. 인형 

은 짚으로 만들되 높이 5자, 폭 1자 8치로 하여 사람보다 약간 뚱뚱하게 

만듦.

L

• 나발수（P|【M手） : 나발을 부는 임무를 맡은 군사. '나발'로 읽음. 나발은 대 

열의 배치를 명령할 때 쓰임. 혼자서 불면 호령을 맡은 것이며, 길게 불면 

군졸을 집합하는 신호이며, 북을 두드리면서 불면 대오를 벌려 서라는 신 

호였음.

• 나장（羅將） : 의금부에 소속된 종으로 죄인을 문초할 때 매 때리는 일과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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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후금군（權後禁軍） : 용호영에 설치되어 왕이 행차할 때 어가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던 금군. 국왕이 성밖을 나갈 때 번장의 인솔 하에 표기（標旗） 

밖 후상군（後W軍）의 앞부분에 자리 잡고 행렬을 만드는 임무를 담당.

• 난후아병（權後芽兵） : 임금의 수레를 뒤에서 호위하는 대장 직속의 군사.

• 난후초（據後陷） :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부대 후미를 경비했던 특수부대. 인 

원은 100명으로 30명은 도제조의 수행원격인 등롱군, 4명은 중군（中軍）의 

수행원, 9명은 짐꾼인 복마군이었음.

• 난후초관（據後略官） : 임금의 행차의 후방을 일렬로 서서 호위하는 부대를 

지휘하는 장관.

• 납포군（納布軍） : 군 복무 대신에 베를 바치는 군인

• 낭청（郞廳） : 각 관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당하관의 총칭. 예를 들어 훈련 

도감에는 12명의 낭청이 있었는데, 12명 가운데 9명은 무관, 3명은 문관을 

선발했음.

• 내사■（內使） : 정조 17년（1793） 서울에 설치했던 장용영 내영의 대장. 장용 

사

• 내삼청（內三廳） : 임금의 호위 및 궁궐수비를 담당하던 내금위, 겸사복, 우 

림위의 세 군영. 금군청 또는 금군삼청이라 하고, 영조 • 정조시대에는 용 

호영이라 했음.

• 내취（內吹） : 궁중에서 군악을 연주하는 군악대.

• 뇌자（申子） : 군영 안에서 죄인을 다루는 병졸로 현대의 헌병과 같은 역할 

을 하는 군졸인데, 임금의 거둥 시에는 월도를 들고 행진.

• 능기군（能技軍） : 장용영에 두었던 창검과 사격술에 두루 뛰어난 군사. 

18기군 중에서 사격술이 우수한 자를 능기군으로 올려 주었음.

• 능마아청（能 W廳） : 훈령원과 함께 무관에게 병학（兵學）을 강의하고 시험 

보이는 일을 맡아보았던 관청으로 인조 대에 설치되어 고종 19년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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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IZ

• 당보（糖報） : 강안（江岸）에 숨어 있는 것을 당（뷰）이라 하고, 형체를 숨기는 

것을 복（伏）이라 함. 행군을 할 때는 당보를 설치하고, 진을 치고 있을 때 

는 복병을 설치하였음. 따라서 복병과 당보군은 명칭은 다르나 실제는 하 

나임.

• 당보수（糖報手） : 멀리 망을 보아 경보를 알리기 위해 사용한 당보기를 담 

당했던 군사. 복장은 전립을 쓰고 칼을 차고 당보기를 가졌음.

• 당상군관（堂上軍官） : 16文년（현종 9） 금군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용호영에 

설치한 군관직. 금군으로서 무과에 합격하여 당상관에 오른 자를 위해 

30자리를 만들었음. 1688년（숙종 14）에 폐지했다가 1754년（영조 30） 정원을 

15명으로 하여 금군이 당상군관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유엽전 • 편 

전 • 기추로 시취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했으며, 매월 2번씩 궁술과 

강서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에 따라 상벌을 줌.

• 대（隊） : 약 10명 가량의 군사가 소속된 부대를 나타내는 군사 단위. 대를 

지휘하는 자를 대장（隊長）이라 함. 조선후기의 군사 편제는 3대（隊）를 1기 

（旗）, 3기를 1초（【消）, 5초를 1사（司）, 5사를 1영（營）라 함.

• 대기（大旗） : 주장（主將）이 사용하는 정기로써 방위에 따라 동쪽은 청룡기 • 

서쪽은 백호기 • 남쪽은 주작기 • 중앙은 등사기 • 북쪽은 현무기의 대오방기 

（大五方旗）를 말함. 문 바깥에 세워 소속한 모든 부대를 통솔하여 지휘하는 

데 쓰임. 기 중앙에 용 • 범 • 봉황 • 뱀 - 거북을 그리되 깃발 중앙의 바탕색 

은 방위의 색깔을 그리며 기폭의 가장자리는 중앙의 바탕색을 상생（相生）하 

는 색깔을 씀.

• 대기수（大旗手） : 대기치 등을 드는 병사

• 대기수차지장교（大旗手次知將校） : 큰 깃발을 드는 기수를 지휘,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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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 대장（大將） : 궁궐이나 서울을 지키는 각 영의 장수. 다른 말로 장신예요臣）.

• 대장（隊長） : 대를 지휘하는 하급장교. 무관 정9품의 잡직으로 대정（隊正）이 

라고도 함

• 대장기（大將旗） : 대장이 휘하 장수를 지휘할 대 쓰는 기. 왼쪽은 푸른 바 

탕, 가운데는 누런 바탕에 용과 구름을 그리고' 화염（火格, 천으로 만든 불 

꽃모양의 꼬리）이 달려 있음.

• 더그레 : 각 영문의 군사, 마상재군, 사간원의 갈도, 의금부의 나장 등이 입 

는 세 자락의 옷. 군사와 마상재군의 옷은 소매가 없고, 갈도와 나장의 것 

은 짧은 소매가 있으며, 소속에 따라 여러 가지 빛깔이 있음. 호의（號衣）의 

우리말 표현임.

• 도총부（都擔付） : 조선초기의 중앙군영인 오위도총부의 줄임말.

• 동달이 : 좁은 소매로 된 군복. 다른 말로 협수（按細）라고 함.

• 둔전（毛田） : 지방에 주둔한 군대의 군량이나 관청의 경비에 쓰기 위해 경 

작하는 논밭. 수원 화성에는 서둔, 대유둔 같은 둔전을 장용영군이 경작했 

음.

• 등록（騰錄） : 이전에 있었던 일을 적은 기록.

• 등롱군（燈fl軍） : 야간 신호를 위한 둥롱불을 담당하는 군사.

□

• 마의（馬醫） : 군영에 속해 군마의 치료를 담당하였음. 선발 방법은 한산（閑 

散）으로 있는 표하군 가운데서 의학에 밝은 사람을 임명.

• 몰기（沒技） : 활, 조총 같은 사격에서 만점을 받은 것을 말함.

•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 : 무관과 선전관을 겸직한 사람. 줄여서 무겸 

（武兼）.

•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 정조14년（1790）에 이덕무, 백동수, 박제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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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찬한 종합무예서로 24가지 무‘예가 그림과 설명으로 정리되어 있음.

• 무예별감（武藝別監） : 선전관청 소속으로 왕의 호위를 담당하였던 정예의 

무사.

• 무예청（武藝廳） :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왕의 호위를 맡았던 정예부대. 무예 

별감이라고도 함. 1630년（인조 8） 마병과 보병으로 이루어진 별기군（別技 

軍）중에서 30명을 선발하여 만들어 훈련도감에 두었다가 1781년（정조 5）에 

는 정원이 102명으로 늘여 좌열과 우열 두 번으로 나누고 각 번에 1총（總） 

5영（領：50인）을 두었음. 한 번마다 통장을 두어 1총 5영（領 ：1영 10인）을 통 

솔함. 붉은 철릭과 누런 초립을 쓰고 환도를 차며, 초립 위에 호랑이 수염 

을 달고 궁궐 파수를 섰음

• 무예청（武藝廳）총수（銃手） : 조총을 메고서 좌 • 우 40명씩으로 나누어 왕을 

호위하였음.

• 문기수（門旗手） : 각.군영의 문 밖에 세워 문을 표시하고 출입을 단속할 

때 쓰던 문기를 담당하는 군졸.

td

• 바라수 : 바라를 부는 임무를 맡은 군사. 바라는 '고동'인데, 소라 껍데기로 

, 만들었음. 한 번 불면 지휘관만 출동하며, 세 번 길게 불면 .병사들이 몸을 

일으키며, 다시 한 번 불면 마병은 말에 오르고 보병은 무기를 잡고 대기 

하라는 신호였음.

• 발방（發放） :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구호를 외치는 일.

• 번（番） : 번의 뜻은 '차례로 임무를 받드는 일’인데, 지방에 거주하는 군사, 

즉 향군이 서울에 올라와 차례로 근무를 서는 것. 입번（入番）을 '번듦’이라 

하며, 출번（出番）은 번을 마치고 나가는 것을 말함

• 번상（番上） : 군영에 소속된 지방의 장정이 차례로 서울에 올라와 군역을 

치르는 일. 상번（上番）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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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군관（別軍官） : 어영청, 총융청, 장용위 같은 군영에 딸린 군관. 1793（정 

조 17） 수원에 장용외영을 설치하면서 무예를 권장하고 무과 출신자의 벼 

슬길을 열어 주기 위해 별효사의 명칭을 고쳐서 만든 군관직. 원래 수원에 

살던 사람으로서 무과에 급제한 무사 가운데 사대부 출신으로 선전관 추 

천을 받은 사람과 중인, 서출로 부장이나 수문장 추천을 받은 사람 및 장 

용위 출신을 임명.

• 별군직（別軍職） : 병자호란 때 심양에 볼모로 간 세자의 호위를 담당한 공 

로를 보답하기 위해 창설한 군관벼슬. 임금의 측근에서 호위하며 죄인을 

적발하는 일을 담당.

• 별기대（別.誘隊） :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있던 특별 기마부대. 정조 2년 

（1778）부터 대조회가 있을 때 별기대 28명을 기구와 복장을 갖추고 문을 

지키게 했음. 별대마병이라고도 함.

• 별기위（別.W衛） : 금위영에 소속되어 있던 기병 장교. 1728년（영조 4） 무신 

난 때 출정하여 개선한 군병 가운데 무과에 합격한 90명이 소속할 곳이 

없자 이듬해인 1729년에 급료를 받을 수 있는 '별기위' 33자리를 특별히 

만들어 소속시켰음. 1733년（영조 9）부터 별기위 1명이 경군 1명을 거느리 

고 날이 샐 때까지 궁궐 밖을 순찰하였음.

• 별무사（別武士） : 훈련도감의 마병과 금위영 및 어영청의 기人｝C흐士）들 중 

에서 무예를 시험하여 선발한 장교.

• 별부료（別付料） : 장용영 • 총융청 • 용호영에 딸린 무관. 주로 평안도와 함 

경도에서 뽑아 온 군관인데, 경상비가 아닌 다른 비목에서 급료를 주게 되 

므로 이런 이름이 붙음. 원말은 별부료군관.

• 별수가장관（別隨賀將官） : 초관 이상의 무관을 장관이라 하는데 별수가장 

관은 임금의 어가를 호위하는 장관을 말함

• 별운검（別雲劍） : 나라에 큰 잔치나 회합이 있어 임금이 전좌（殿座）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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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거나 거둥할 때에 운검（雲劍）을 차고 임금의 좌우에 서서 호위했던 임 

시직. 의정부의 우참찬 • 육조의 장관 및 이조참판을 지낸 사람 중에서 후 

보자를 제출하여 왕의 결재를 받았음. 정원이 4명이며 예비로 2명을 더 두 

어 사고가 생겼을 때 보충하였음. 운검은 칼집을 어피로 싸고 주홍색으로 

칠했으며 백은으로 장식하였음.

• 별장（別將） : 장용외영에 소속한 친군위의 좌장, 우장을 통솔하던 직책. 훈 

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호위청, 용호영, 수어청 등에 두었던 종2품 또는 

정3품의 무관 벼슬.

• 별초（別抄） : 임금의 호위나 변경의 방어, 야간순찰 따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금군 이외에 특별히 선발한 병사.

• 별파진（別破陣） : 1687년（숙종 13）에 제도화한 특수한 병종으로 본래는 별 

파군직이라 했음. 각 군영에 소속되어 주로 화포를 다루었고 화기의 저장, 

줄고와 화약고를 지키는 임무를 맡음. 왕의 행차 시에는 화기를 지참하고 

어가를 호위함.

• 병방（兵房） : 장용영 대장을 부르는 말. 장용영 창설 직후 병방과 호방（戶 

房）을 두었는데 병방은 군사지휘를 맡고 호방은 재정을 맡았음.

• 병부（兵符） : 군사동원을 명하는 신표. 양부와 음부를 같이 만들어 하나는 

왕이 소장하고, 다른 양부는 관찰사와 절도사 등에게, 음부는 주진장과 만 

호 등에게 발송하였는데 군사를 동원할 때 이것을 보내어 두 개를 맞추어 

보고 맞으면 군사를 동원을 할 수 있었음.

• 병학지남（兵學指南） : 임진왜란 때 입수한 『기효신서』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재편집한 병법서적.

• 병학통（兵學通） : 국초의 『병학지남』등을 정리하여 1785년에 간행된 병 

법서로 『무예도보통지』와 짝을 이룸.

• 보검당상（寶劍堂上） : 국왕이 전정의 좌석에 나 앉거나 거둥할 때 국왕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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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검을 받들고 서는 당상관임. 인원은 4명이며 도총부에서 명단을 제 

출하여 인준을 받음.

• 복마군（h 馬軍） : 군수품을 싣는 말을 부리는 군졸. 장용영 외 영에는 보군 

13초의 매 초（1肖）마다 7필의 말이 배당되어 있었음.

• 부료무사（付料武士） : 급료를 받는 무사.

• 부사과（副司果） : 조선시대 오위도총부에 속해있던 종6품의 무관직. 조선 

전기에는 실직이었으나, 임란 이후 녹봉만을 지급하고 실제의 직무가 없는 

체아직으로 바뀜.

• 부장（部將） : 오위의 종6품 무관벼슬.

• 부호군（扶護軍） : 조선시대 오위에 속해 있던 종4품의 무관벼슬.

비장（神將） : 조선시대 감사나 절도사 등 지방장관이 데리고 디니던 막료.

人

• 사（司） : 조선후기 군사 편제 단위의 하나로 1사 밑에는 5초가 소속되어 

있음. 즉 5초 615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정3품 당상장관의 무관벼슬.

• 사후군（何候軍） : 전령을 전달하거나 정찰 또는 경계의 임무를 맡은 군사.

• 삼영（三營） : 조선 후기 서울에 주둔하였던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을 말 

함. 다른 말로 삼군（三軍）.

• 삼혈총（三穴銃） : 기병이 휴대하는 화기의 하나로 총구가 세 개여서 붙여 

진 이름이며 한 손으로 발사할 수 있음. 마상재의 제1자세가 삼혈총을. 쏘 

는 자세임.

• 서총대（端薦臺） : 창덕궁 안에 지은 대（臺）. 왕이 친림하여 무관의 활쏘기 

와 창검무예를 점검하던 장소.

• 선기대（善.흐隊） : 정조 11년（1787）부터 좌우 2초 （총102명）로 편성되어 임 

금이 탄 쌍교 뒤에 위치하여 호위를 담당한 장용영 내영의 마병. 좌우 2초 

로 나뉘어 5열로 말을 타고 2대를 이루어 좌초가 앞서고, 우초가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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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랐음. 좌초는 말 타는 재주, 우초는 사격술과 창검무예에 뛰어난 자를 

선발하였음.

• 선기별장（善-論別將） : 선기대 각 초（약 120명）의 장령인 선기장을 통할하는 

직책으로 인원은 1명이며 보통 포도대장이나 훈련도감의 중군 또는 금군 

별장을 지낸 사람을 임명하였음.

• 선기장（善.흐將） : 장용영 내영의 마병인 선기대 좌 • 우초의 장령으로 일찍 

이 변경이나 중앙과 지방의 장수를 지낸 사람을 임명하였음.

• 선무군관（選武軍官） : 조선 후기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에서 경제력이 좋 

은 양인（良人） 피역자 가운데 무예시험을 거쳐 선발한 군관.

• 선전관（宣傳官） : 선전관청에 소속된 벼슬로 임금의 측근에서 일하였기 때 

문에 서반 승지로 불렸음. 정 3품부터 종 9품까지 있음. 책임자는 행수선 

전관으로 정3품관이 맡았음. 선전관청은 형명 • 계라 • 시위 • 전령 • 부신의 

출납을 담당.

• 성정군（城丁軍） : 유•사시에 수원 화성을 수비하는 예비병력. 화성을 방위하 

는 병력은 직접 성에서 방위 근무를 서는 정병군과 유사시에 소집되는 예 

비 병력인 성정군을 두었음.

• 성타（城探） : 타（:深）란 화살받이란 뜻으로 성 위의 병사들이 전투를 할 때 

적의 화살을 피할 수 있도록 방패모양으로 세워 놓은 구조물.

• 성조（城操） : 성에서 하는 군사훈련.

• 세악수（細樂手） : 취타가 아닌 장구, 북, 피리 등을 연주하는 군사.

• 속오군（束伍軍） : 선조 27년（1594）에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군역을 지지 않 

은 양민과 천민 중에서 조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편성한 군대로 

평시에는 군포를 바치고, 조련할 때와 나라에 큰일이나 사변이 있을 때에 

만 소집되었음.

• 속오법（束五法） : 조선의 군사제도는 오위제도에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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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신서』의 속오법에 따라 부（部）-사（司）초（1消）-기（旗）-대（隊）-오（伍）로 연 

결되는 편제로 개편되었음. 속오법은 10명 내외의 대, 3대를 1기, 3기를 

1초, 5초를 1사, 5사를 1영으로 하는 군사 편제법.

• 솔발（碎銀） : 놋쇠로 만든 종 모양의 큰 방울. 대오를 철수하거나 중앙부대 

로 돌아오게 하는 신호를 보내는 데 쓰였음.

• 수가금군（逐賀禁軍） : 임금의 수레를 수행하는 경호부대.

• 수궁대장（守宮大將） : 국왕이 성문 밖으로 거둥할 때 대궐을 지키던 임시 

관직.

• 수기（手旗） : 초관 이상의 지휘관이 행군할 때 허리에 꽂아 휴대하여 군사 

를 지휘할 때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1자 3치 내외의 작은 깃 

발

• 수문장（守門將） ： 궁궐문의 경비를 맡아보던 수문장청에 배속된 4품 이하 

의 무관.

• 수어사（守燥使） : 수어청의 으뜸 벼슬. 정2품직으로 광주유수를 겸임하며 

남한산성을 수호하는 임무를 가졌다.

• 숙마첩（熟馬나） : 관원에게 임금이 내리는 '숙마일필하사（熟馬一E下賜）'라 

고 적은 첩지#紙）. 이것을 받은 사람은 여행할 때, 역에 보이면 숙마 한 

필을 얻어 탈 수 있게 됨. 숙마란 길이 잘 들어 타고 다니기에 좋은 말. 

이보다 낮은 것으로 반숙마첩과 아마첩이 있음.

• 숙위소（宿衛所） : 정조시대에 왕을 호위하도록 설치한 금군 조직.

• 순령수（巡令手） : 대장의 명령전달이나 호위를 맡거나 또는 순시기나 영기 

같은 깃발을 담당하는 병사.

• 순령수차지장교（巡令手次知將校） : 깃발 등을 드는 순령수를 지휘, 통제하 

는 장교.

• 순뢰（巡申） : 순령수와 뢰자의 준말. 기수 및 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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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장（巡將） : 정3품의 품계로서 야간 순찰을 담당.

• 신작대（（新作隊） : 갓 입영한 군사들을 10명 단위의 대（隊）로 조직하여 무 

예와 진법을 익히도록 편제되었던 부대.

• 신전（信흐） : 임금이 교외에 거둥할 때 선전관을 시켜서 각 영에 군령을 

전달하는데 쓰던 화살로 수효는 5개. 살촉에 '영（令）’자를 새기고, 깃 아래 

에 '신（信）'자를 쓴 삼각형의 5색 비단 조각의 표지를 하나씩 달았음.

• 승전선전관（承傳宣傳官） : 선전관청에 소속된 무관직으로 왕명을 전하는 

일을 맡아보았던 선전관. 정원은 대체로 25인이었는데, 이 가운데 4인 또 

는 8인이 교대로 임무를 맡았음.

O

• 아병（才兵） : 아（%는 대장기를 뜻하는 말인데, 아병은 대장 휘하에 딸린 

군사로서 대장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음. 임무나 위치에 따라 적게는 1명, 

많게는 수백 명에 이름. 전립을 쓰고 칼을 차고 총을 멤.

• 아장（亞將） : 포도대장 • 용호별장 • 훈련도감 중군 • 금위 영 중군 • 병조참판 

등을 두루 일컫는 말

• 업무（業武） : '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함. 업무는 원래 양반 신분이 

었으나 점차 서얼의 자식들도 이를 칭하는 것을 허용함.

• 연거（演足） : 야간에 실시한 횃불 연습. 선전관의 호령에 따라 사면에서 일제 

히 응하여 횃불을 올리고 내리며 점검하는 과정을 훈련.

• . 연부（運府） : 장용영을 달리 일컫는 말로 한성 중부 연화방에 장용영 본영의 

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붙게 된 이름.

• 야조（夜操） ： 밤에 실시하는 군사훈련.

• 액외（額外） 장용위 : 관제（官制）에 정해진 정원 이외에 선발한 장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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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군영（五軍營） : 조선후기 서울에 주둔하였던 훈련도감 • 금위영 • 어영청

• 종융청 • 수어청을 말함

• 오마작대（五馬作隊） : 말을 탄 선기대가 5명씩을 대（隊）를 이루어 호위하면 

서 행진하는 것을 말함.

• 오위장（五衛將） : 조선시대 중앙 군제인 오위도총부에 속했던 종2품의 무 

관으로 위장이라고도 하였음. 1457년（세조 3） 5위마다 한 사람씩 설치하였 

으며, 각 위를 통솔하는 최고지휘관이었으나 조선후기에는 관직명만 남고 

품계도 정3품으로 격하되었음. 주요임무는 오위도총부에 소속되어 남 • 서

• 동 • 북 4개 위 장소에 한사람씩 3일마다 교대로 입직하여 기병 6명을 

인솔하여 야간순찰을 담당했음.

• 외사（外使） : 1793년 수원 화성에 건설한 장용영 외영의 대장을 말함.

• 우열친군위（右列親軍衛） ： 화성의 장용영 외영에 소속된 정예 마병부대.

• 원앙진（篇＞陣） : 금실이 좋은 원앙처럼 10명의 군사가 양쪽에 5명씩 열을 

지어 서로 협력하여 적과 대적하는 최소 단위의 진법.

• 유도대장（留都大將） : 임금의 거둥 때에 서울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성을 

지키던 대장.

• 유병（遊兵） : 유격병. 화성의 신풍위가 유병이었음.

• 유영（留營） : 국왕이 교외로 거둥할 때 도성 안에 남아서 서울의 수비를 

맡은 군영으로 낮에는 대궐의 각 문을 파수하고 밤에는 궁궐의 담을 돌며 

순찰하였음.

• 유진（留陣） : 국왕이 교외로 거둥할 때 홍화문 밖에서 도성의 외부를 수비 

하는 것을 말함.

• 이진총방（建陣總方） : 용호영의 기병을 훈련하기 위한 진법서. 1782년과 

1785년에 두 번 간행.

• 인기（認旗） : 주장（主將）이 휘하 장졸에게 상황을 보고 받고 명령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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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쓰던 기. 바탕과 가장자리는 소속 군영이나 장수의 지위에 따라 색깔을 

달리함. 기면의 너비는 5자 평방, 깃대의 길이는 18자이며 꼬리에는 오색 

의 띠 25개를 다는 데 길이는 2자 5치이며 띠의 머리에는 붉은 실과 치미 

를 달았음.

• 인기수（認旗手） : 인기를 담당했던 군사.

• 입직포수（入直砲手） : 궁궐에 숙직하는 총수.

X

• 자바라 : 배가 볼록하고 둥글넓적한 모양의 놋쇠로 만든 군영에서 나발 • 

소라 • 대각 등을 불 때 사용하던 악기의 하나.

• 작대군（作隊軍） : 기（旗）의 아래인 대（隊） 단위로 편성된 군대. 대는 대략 
■ - . ’

10명으로 현재의 분대와 흡사함.

• 장관（將官） : 초관 이상의 무관을 총칭. 종3품 이하의 무관을 당하장관, 정 

3품 이상의 무관을 당상장관이라 부름.

• 장교（將校） : 각 군영에 속하는 권무관, 별군관, 기패관, 별무사, 교련관 등 

과 지방관사의 군사업무에 종사하는 무관.

• 장용영（壯勇營） : 1788년（정조 12） 왕권 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정예의 친위 

부대. 1785년（정조 9） 국왕의 호위를 위해 훈련도감의 무예별감을 차출하 

여 만든 장용위가 시초. 그 뒤 1793년 1월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륭원의 호 

위를 위해 수원을 화성으로 개칭하고 외영을 설치한 다음 수원 부사를 유 

수（留守）로 승격시켜 장용 외사의 직을 겸하도록 하였는데 왕의 호위를 

담당하던 서울의 본영은 내영이라 함 장용영 내영의 군사편제는 본래 3사 

15초였으나 1795년（정조 19）에 5사 25초로 늘였음.

• 장용영 내사（壯勇營內使） : 장용영 내영의 대장

• 장용영 외사（壯勇營外使） : 정조 17년（1793） 화성에 설치했던 장용영 외영 

의 대장. 유수와 행궁정리부의 직을 겸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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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영 제조（壯勇營提調） : 군량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던 문관으로 

호조나 선혜청의 당상관 가운데 이조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왕의 낙 

점을》｝ 임명함.

• 장용영 좌사（左司） : 대부분 한강 이남의 수원을 중심으로 한 인근 읍의 

8개 초로 구성되었음. 1795년 원행에 참가한 장용영의 좌사에 속한 3초의 

부대원 수는 각각 109명씩으로 행렬의 맨 뒤에서 수행하였

• 장초군（壯抄軍） : 건장한 장정을 선발하여 만든 군대

• 전배군（前排軍） : 임금이 거둥할 때 수레 앞에 늘어서는 군졸.

• 전어군사（傳語軍士） : 군중에서 장수의 명령을 전하는 군사.

• 절목（節目） : 여기서는 시험 .보는 내용, 시상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시행 

령.

• 절충장군（折衝將軍） : 서반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름. 무반관원으로서 절충 

장군에서 승진하여 종2품 이상의 품계를 받게 되면 동반（문관）의 품계를 

따르도록 함

• 정（正） : 정3품의 벼슬로 훈련원의 총책임자.

• 제색표하군（諸色標下軍） : 각 군영에 소속되어 있는 표하군. '제색’이란 말 

은 포수, 사수, 살수 같은 여러 부류의 병종을 뜻함.

• 제조（提調） : 해당 관아의 일을 책임지는 종1품 혹은 종2품의 벼슬인데 군 

영에도 제조와 도제조를 두었음.

• 직방（直房） : 조신들이 조회（朝會）의 시각을 기다리도록 궁궐 문 옆에 세 

운 건물. 직방초군은 이곳에 근무하는 초를 말함. 조방（朝房）이라고도 함.

• 조（粗） : 조란 '거칠다, 성글다'의 뜻인데 상하（上下）의 등급임. 『병학지남』 

강독 시험에서 통（通）, 약（H各）, 조（粗） 세 등급이 있었는데 통은 상상, 약은 

상중, 조는 상하의 등급.

• 조령（操令） : 군사훈련을 할 때 쓰이는 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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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호（操號） : 군사훈련을 할 때 쓰이는 신호.

• 종사관（從事官） ： 각 군영과 포도청에 딸린 종6품의 벼슬. 통신사를 따라가 

는 임시 벼슬로서 종사관이 있음.

• 좌열 친군위 : 장용외영 소속의 정예 마병부대.

• 주사대장（舟師大將） : 임금이 거둥할 때 한강 주교 가설을 맡은 임시직.

• 주장（朱杖） : 붉은 칠을 하고 끝에 방울을 달아서 군중을 경계하는 데 쓰 

였던 긴 막대. 죄인을 매질하거나 유사시 무기로도 쓰임.

• 중군（中軍） : 조선후기 각 군영에 두었던 종2품 무관벼슬. 대장 아래의 계 

급이나 실제로는 군지휘를 담당했음. 대장（종2품）이나 사（使, 종2품）와 같 

은 품계로 대장이 행정에 관한 책임을 맡았던 반면 중군은 군사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였음. 각 군영과 수원부의 총리영, 개성부의 관리영, 강화부 

의 진무영에 각각 1인씩을 두었음.

• 지구관（知穀官） :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장용영 같은 군영에 소속된 장 

교로서 무예 교련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무관 벼슬.

• 직부인（直起人） : 무과는 초시 • 회시 • 전시의 삼 단계를 거치도록 규정하 

였으나 곧 바로 회시나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자.

• 징수（鉛手） : 징을 치는 일을 담당한 군사. 징은 모든 .명령을 통제하고 전 

부대의 진퇴를 금지시키는 신호를 보낼 때 사용되었음.

• 차지교련관（次知敎鍊官） : 차지는 '담당'이라는 뜻이며 교련관은 조선후기 

각 군영에서 군사 훈련을 담당하였던 군관벼슬. 각 군영 대장이 금군, 무 

과출신, 한산, 항오（行伍, 병졸） 가운데 유엽전, 병학지남, 진법 세 가지를 

시험하여 수석합격자를 선발하고, 20개월을 복무하면 6품으로 승진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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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검군（槍劍軍） : 창검을 전문으로 쓰는 군사. 용검군（用劍軍）이라고도 함.

• 척후복병0굮候伏兵） : 국왕이 종묘 • 사직 • 중국사절의 영접을 위해 성 안 

행차나 교외 거동으로 밖에서 밤을 지내게 될 때 국왕의 신변 호위를 위 

해 정찰하는 임무를 담당했던•병사.

• 천총（千혜） : 조선후기 각 군영에 두었던 정3품 무관벼슬로 중앙과 지방의 

장수를 거친 자로 임명하였고 임기는 1년. 임진왜란 이후 군사편제가 속오 

법에 따라 영-부-사■초-기-대-오로 조직되었는데 천총은 부의 지휘관이었음.

• 초（Pt） : 약 120명의 군사가 소속된 부대단위.

• 초관（略'官） : 조선후기 각 군영에 두었던 종9품부터 종4품까지의 무관벼슬. 

임진왜란 이후 군사편제인 영 • 부 • 사 • 초 가운데 초를 지휘하는 지휘관 

이자 무인으로서 승진의 발판이 되는 벼슬.

• 총리영（總理營） : 1802년（순조2）에 장용영을 혁파한뒤 화성에 설치한 군영.

• 종융사（擔我使） : 종2품의 무관으로 북한산성을 수호를 책임지던 종융청의 

대장

• 추패군（雄牌軍） : 철퇴와 방패를 가지고 있는 군사.

• 춘당대（春糖臺） : 창경궁 안에 있는 대（臺）. 창덕궁 안에 있는 서총대와 함 

께 조선시대에 왕이 친림하여 문무과 시험을 보거나 금군이 무예를 연마 

하던 장소.

• 출신（出身） : 무과시험에 합격하고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

• 취고수（吹鼓手） : 나팔수와 북을 치는 병사.

• 취재（取才） : 재주를 시험하여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 과거 이외에 인재를 

뽑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 채용시험.

• 치중군（輕重軍） : 물품이나 군수품을 실어 나르는 군사.

• 치중복마군（輕重 h 馬軍） : 무기나 군량을 운반하는 짐말과 짐꾼.

• 친군위（親軍衛） : 장용영 외영의 친위 기마병으로 좌열과 우열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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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백 명씩 소속시켜 외영에 주둔 근무하면서 행궁을 호위하고 날마다 

기예를 익혔음. 봄 • 가을 농한기에 좌열과 우열로 나누어 번을 정하였음. 

2월에는 좌열이 3개 번으로 나누어 매 번이 10일간씩 34명이 교대하여 근 

무하고, 10월에는 우열이 근무하였음.

• 칠두군（七斗軍） : 쌀 7말의 급료를 받는 군병. 모든 군병의 급료는 날짜 수 

를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보군의 경우 처음에는 쌀 4말을 주고（4두군）, 근 

무일수와 시험을 치러 급료를 올려주되 9말（9두군）에서 그침. 급료와 승급 

은 병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E

• 타장（探將） : '타Ct菜）'는 화살받이란 뜻임. 화성 내 타를 책임지는 군관.

• 통장（統長） : 훈련도감에 소속된 무예청의 좌번과 우번을 통솔하던 장관. 

정조5년（1781） 무예청을 좌 • 우번으로 나누어 각각 통장 1명씩을 두고 조 

련이 있을 때마다 행수별감에게 임시로 통솔하게 하다가 정조9년（1785） 전 

임직으로 바꾸었음. 월급은 쌀 1섬과 돈 3냥씩을 궁중에서 하사하였음.

n

• 파총付E擔） : 군영의 종4품 무관으로서 속오법의 편제에 따라 1사（5초 

615명）를 지휘하였음. 장용영의 파총은 종3품 이상의 무관들이 맡았음.

• 패두야卑頭） ： 번（番: 궁궐에 들어 가 근무를 서는 일）을 설 때 번을 같이 

서는 5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 장용위 소속의 군사 50명을 인솔함.

• 표하군（標下軍） : 일명 수하군이라고 하는 군병으로 대장에게 딸린 휘하 

병사.

三

• 한량（閑良） : 기마병으로서 일정기간 서울에 살면서 시위（侍衛）하는 계층이 

었음. 초기에는 지방의 토착유력층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가, 후기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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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의 지위가 낮아졌음.

• 향군（鄕軍） : 서울에 주둔하는 경군 이외에 지방에 주둔하는 군사.

• 향색배기수（飾色倍旗手） : 군사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책임자를 따르는 기 

수

• 협련군%»軍）: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임금의 수레 [«]를 호위하던 군사. 

1777년（정조 1）부터 성 안을 거둥할 때는 200명, 성 밖을 거둥할 때는 정 

군 300 400명을 쓰고 예비군 200명= 교대하도록 했음. 해마다 조총 사 

격술과 창검 무예를 시험하여 궁중에서 무명과 베를 상으로 내렸으며, 

30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군료 9말을 지급하였음.

• 협마군（缺馬軍） : 임금이 거둥할 때 임금의 수레 좌우에서 따르는 말을 담 

당했던 군사.

• 호연대（扈董隊） : 임금의 가마를 호위하는 부대.

• 호위청（扈衛廳） : 인조 1년（1623）에 설치해 궁중의 경호에 관한 사무를 맡 

아보던 군영.

• 호적수（號®手） : 호적을 부는 임무를 맡은 군사. 호적은 일곱 구멍으로 된 

피리인데 군대 안에서 신호로 사용함. 각 군영의 장관과 장교 등의 지휘관 

을 모아 군무를 지시할 때 사용했으며 각급 부대의 지휘관이 전원 집합할 

때까지 불었음.

• 화병（火兵） : 군중에서 밥 짓는 일을 전담하는 병사. 대（隊）에 1명씩 둠.

• 화전수（火髓手） : 화전은 폭발물을 장치한 화살 또는 불을 붙여 단 화살이 

며, 화전수는 화전을 쏘는 군사임.

• 회자수（fij子手） : 군영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천역. 왕이 행차할 때 경호하 

는 복장은 귀건을 쓰고 홍색 무명으로 만든 귀의를 입고 협도를 들고 대 

장의 말머리에 마주하고 섰음.

• 훈련대장（訓鍊大將） : 훈련도감의 최고의 지휘관으로 종2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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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도감（訓鍊都監） : 임진왜란 중인 1593년에 창설한 군영으로 포수, 살 

수, 사수의 삼수군을 전문으로 양성하였음. 수도 한성의 경비를 담당하였 

으며 5천 명 전원이 급료병으로 구성된 군영으로 줄여서 '훈국（訓局）'이라 

함

깃 발

• 순시기（巡視旗） : 군중을'순시할 때 사용하던 기. 청색 바탕의 깃발에는 

'巡視'라는 두 글자가 붉게 새겨져 있고 깃대의 길이는 5자. 임금이 거둥 

할 때의 어전 순시기에는 붉은 바탕에 푸른 글자를 새겼으며, 모두 7쌍.

• 영자기（令字旗） : 군령을 전하는 데 쓰던 기. 푸른 바탕의 사각 깃발에 붉 

은색의 '令' 자를 새겨 넣음. 깃발의 길이는 5자, 깃대의 끝에 창날을 달고, 

그 아래 방울을 달아 기를 흔들면 소리가 나므로 ’쩔렁기'라고도 함.

• 인기（認旗） : 주장이 휘하를 호령할 때 쓰는 기. 각 영의 장수가 빛깔을 달 

리하는데 훈련대장은 황색 바탕에 홍색 가장자리, 금위대장은 남색 바탕에 

흑색 가장자리, 어영대장은 백색 바탕에 황색 가장자리, 수어사는 홍색 바 

탕에 남색 가장자리, 총융사는 흑색 바탕에 백색 가장자리로 하고, 드림은 

모두 황색 빛깔로 함.

• 영장인기（營將認旗） : 깃발의 바탕 빛깔은 해당되는 군영의 빛깔을 따랐으 

며, 언저리의 빛깔은 기의 빛깔을 드러나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드림 

（帶）은 누른 빛깔로 하였으며 화염각이 있음. 기면의 크기는 사방이 5자이 

며, 깃대의 길이는 18자.

• 별장인기（別將認旗） : 바탕의 빛깔은 본 방위를 따르고, 언저리는 해당 군 

영에 따랐다. 드림（帶）은 누른 빛깔이 며, 화염각이 있다. 기면의 크기는 

사방이 4자이며, 깃대의 길이는 17자.

• 파총인기（拙擔認旗） : 바탕은 해당 방위의 색을 따르며, 띠는 영장（營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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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깔을 따름. 화염각이 있음. 기는 사방이 3자이며,，깃대의 높이는 17자.

• 초관인기（略官認旗） : 깃발의 바탕 빛깔은 해당되는 방위의 빛깔을 따르고, 

언저리의 빛깔은 파총의 빛깔을 따름. 화염각이 있고 기면의 크기는 사방 

이 2자이며, 깃대의 길이는 16자.

• 무예청인기（武藝廳認旗） : 깃발의 바탕과 드림은 황색. 기면의 크기는 사방 

이 3.5자, 깃대의 길이는 15자. 국왕이 교외로 거둥할 때에 임금이 탄 수레 

뒤에서 무예청을 호령하는 데 사용.

• 홍신기 : 남쪽을 나타내는 깃발로, 바탕이 적색이며 언저리가 청색인 깃발 

에는 관원수（關元師）가 그려져 있음.

• 남신기 : 동쪽을 나타내는 깃발로, 바탕이 청색이며 언저리가 흑색인데 깃 

발에는 온원수（溫元師）가 그려져 있음.

• 황신기 : 중앙을 나타내는 깃발로, 바탕은 황색이고 언저리가 홍색（紅色）인 

깃발에는 옥령관（玉需官）이 그려져 있음.

• 백신기 : 서쪽은 나타내는 깃발로, 바탕은 백색이고 언저리가 황색인 깃발 

에는 마원수（馬元師）가 그려져 있음.

• 흑신기 : 북쪽을 나타내는 깃발로，바탕은 흑색이고 언저리가 백색인 깃발 

에 조현단（趙玄壇）이 그려져 있음.

깃발의 크기는 사방 5자이고 깃대의 길이는 15자. 가리킴［指］, 끄덕임［點］, 

세움［立］, 눕힘에 따라서 상관이 있는 군영이 이에 호응하였음.

• 당보기（糖報旗） : 멀리 망을 보아 경보를 내릴 때에 사용. 적군이 느리게 

들어오면 끄덕이고, 급히 들어오면 돌리되 적군의 수가 많으면 몸에다 두 

르고 돌리며, 사고가 없으면 세 번 돌렸다가 세 번 감음. 밤에는 깃대에 

등불을 달았음. 바탕은 황색이며 깃발의 크기는 사방 1자이고 깃대의 길이 

는 9자.

• 청도기（淸道旗） : 대기치의 하나. 행군할 때 앞에 서서 길을 치우는 데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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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수효는 2개. 바탕이 청색으로 된 사각기이고 적색의 화염각이 달려 

있으며 '청도（淸道）’라는 글자가 있음. 깃대의 길이는 8자이고, 영두와 주락 

이 있으며, 깃대 끝에 창날이 달려 있음.

• 백호기（白虎旗） :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영의 오른편 문에 세워서 우군, 혹 

은 좌영, 우위를 지휘할 때 쓰임. 흰 사각 바탕에 적색 날개를 달고 나는 

백호와 청 • 적 • 황 • 백 4채의 운기가 그려져 있으며, 화염각은 노란색. 

15자 크기의 깃대에 영두, 주락, 장목이 달려 있음.

• 금고기（金鼓旗） : 군대에서 취타수의 좌작（坐作）, 진퇴（進退）를 지휘하던 의 

장용 사각기. 노란 구름무늬를 새긴 비단의 가장자리와 화염은 붉은색, 가 

운데 검은 글씨로 '金鼓’라는 글자를 새겨 붙였음.

• 청룡기（靑龍旗） : 대오방기（大五方旗）의 하나로 진영의 왼편 문에 세워서 

좌군 • 좌영 혹은 좌위를 지휘하는데 쓰임. 푸른 바탕의 사각기로, 청룡과 

청 • 적 • 황 • 백 4가지 색깔의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으며 화염각이 달려 

있음. 깃대의 길이 15자.

• 주작기（朱崔旗） : 대오방기의 하나. 진영의 전문에 세워 전군（前軍）, 전영 

（前營）을 지휘에 쓰임. 청 • 적 • 황 • 백 4채의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고, 화 

염각과 기각（棄却）이 있음. 길이가 15자.

• 등사기애t姑旗） : 바탕이 황색이며 언저리가 적색인 깃발에는 날아오르는 

뱀이 그려져 있음.

• 현무기（玄武旗） : 대오방기의 하나. 진영의 후문에 세워 후군, 후영, 후위를 

지휘하는 데 쓰임. 검은 바탕의 사각기이며 거북을 뱀이 감고 있는 모양과 

청 . 적 . 황 . 백 4채의 운기 및 화염각이 있음.

• 백택기（白澤旗） : 의장기의 하나로, 고려와 조선조에 걸쳐 사용. 백택은 만 

물의 모든 뜻을 안다고 하는 상서로운 짐승. 흰색 바탕에 백택과 청 • 적 • 

황 • 백 4채의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고 화염각이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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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기（三角旗） : 의장기의 하나로, 백색 바탕의 사각 깃발에 세뿔（三角）이 

달린 말의 문양과 청 • 적 • 황 • 백 네 가지 색깔의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 

음.

• 각단기（角端旗） : 백색 바탕의 깃발에 각단（角端）과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 

고 청 • 적 • 황 • 백색으로 채색.

• 벽봉기（著鳳旗） : 의장기의 하나로, 황색바탕의 깃발에 벽봉과 청 • 적 • 황 

• 백 네 가지 색깔의 구름문양이 그려져 있음.

• 황룡기（黃龍旗） : 용기, 용대기, 화룡대기, 교룡기, 황룡대기로도 불리며, 왕 

이 군대를 사열할 때 각 군영에 명령을 내릴 때 사용. 황색 바탕의 사각기 

로서 2마리의 용과 청 • 적 • 황 • 백으로 구름무늬가 있으며 기의 맨 위에 

는 삼지창으로 된 창두, 그 밑에 삭모가 달려 있음. 장교가 말을 타고 받 

쳐들며, 4명의 군사가 깃대에 잡아맨 끈을 사방에서 한 가닥씩 잡아당기며 

이동.

• 각기（角旗, 청흑기 • 홍백기） : 방위에 따라 진중의 네 모퉁이（四角）에 세우 

고, 각 병졸은 이 깃발에 따라서 진영을 이룸. 깃발의 크기 사방 4자, 깃대 

의 높이 12자.

• 고조기（高照旗） : 기면을 동 • 서 • 남 . 북 • 중앙의 5방위로 나누어 동-푸른 

색, 서-흰색, 남-붉은색, 북-검은색, 중앙-노란색을 사용. 청기는 붉은색, 흰 

기는 검은색, 붉은 기는 노란색, 검은 기는 푸른색, 누른 기는 흰색으로.하 

였고, 깃대는 15자로 꼭대기에는 영두 • 주락 • 장목이 있으며, 영두에는 초 

롱이 달려 있음. 행로를 가르거나 합치는 신호를 내릴 때 쓰임.

• 초요＞1（招播旗） : 일명 북두칠성기. 전투나 행진할 때 대장이 장수를 지휘 

하던 기. 임진왜란 이전 오위에서는 깃발에 북두칠성을 그린 기발을 사용. 

임진왜란 이후 재편된 5군영의 각 영문에서 방위에 따라 바탕의 색을 달 

리하여 사용. 훈련도감-중앙, 금위영-좌편, 어영청-우편, 수어청-전면, 총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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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후면, 용호영과 경기감영-중앙에 세움. 깃발은 사방 6자이며, 깃대의 높 

이는 19자. 국왕이 사열할 때나 거둥할 때에 기를 둥글게 돌리면 해당 군 

영의 대장이 달려오고, 좌우로 흔들면 본진으로 돌아가며, 아래위로 끄덕 

이면 대열이 행진.

• 문기（門旗） • 호기（虎旗） : 진문 밖에 세워 두는 군기로서 수효는 10개. 청 

색, 적색, 흰색, 흑색, 황색의 5방위 색으로 1방위에 2개씩 세움. 가장자리 

는 황색, 깃발의 중앙에는 날개가 돋친 호랑이를 그려 넣음. 깃대의 길이 

는 약 12자이며, 창으로 된 깃대의 머리에는 영두와 주락이 붙어 있음. 좌 

문기 • 우문기는 어가가 거둥할 때 무예청좌 우 옆에 세워 둠.

• 영장수기（營契手旗） : 훈련대장의 수기에는 '삼군사령（三軍司命）’이라 쓰고, 

금위영 • 어영청 • 수어청 • 총융청의 4영 대장의 수기에는 '禁衛軍司命’, '御 

營軍司命’, '守폐諸軍司命', 聽戒諸軍司命’이라 썼으며, 드림에는 5색을 사 

용. 기면의 크기는 사방이 9치이며, 깃대의 길이는 1.8자.

• 중군수기（中軍手旗） : 훈련중군의 수기에는 '三軍司令’이라 쓰고 금위영 • 

어영청 • 수어청 • 총융청의 4영의 중군수기에는 '禁衛軍司令'御營軍司令 

'守예諸軍司令'擔我諸軍司令’이라 씀. 드림의 빛깔은 해당 군영의 색을 

따랐으며, 기면의 크기 사방이 9치이며, 깃대의 길이는 1.8자.

• 별장천총수기（別將千擔手旗） : 깃발의 색은 각각 방위의 빛깔을 따름. 기 

면의 크기는 사방이 8치이며, 깃대의 길이는 2자'.

• 파총초관수기（?E떼Pt官手旗） : 각각 방위의 빛깔을 따름. 기면의 크기는 

사방이 7치이며, 깃대의 길이는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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